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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XIM MAY 2011

CO
NTE

NTS

MAY 2011   
MAXIM FEATURES

46 LOVE 
그녀를 예열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 전희  
전희… 전희… 
누구 이름이더라?  

82 ICON
김정태
현빈? 장동건? 원빈? 얼굴로 먹고
사는 영화배우는 따로 있었다! <체
포왕>으로 관객을 시원하게 웃겨
줄 김정태 형님이 바로 그 주인
공이다. 

96 MANIMAL
동물보다 더 동물 같은 인간 군상. 
이걸 보고 자신의 인간다움에 감사
하며 여생을 살자.  

98 SUPER MATCH
HERO TOP10
누가 짱먹는지, 히어로의 평소 옷
차림은 어떤지, 갸들이 헤쳐먹은 
여자들은 누구인지 MAXIM이 정
리했다. 

118 스마트 폭탄
포트리스 꺼져! 우리보다 1억 배는 
똑똑한 폭탄이 쏟아진다. 

MAY SPECIAL
한국타이어 레이싱 모델 
이보다 더 뜨거울 순 없다. 
이보다 더 풍성할 순 없다. 

걸스데이
5월 달력의 수많은 기념일보다 
더 뜻깊은 날은 바로 걸스데이! 
12페이지에 달하는 그녀들의 깜찍함
에 세상 모든 시름을 잊어뿌리자.

84

05_��.indd   4 2011-04-20   �� 2:55:58



5p- AD��������.indd   5 2011-04-19   �� 11:30:35



6 MAXIM MAY 2011

80

MAY SPECIAL

2414

14 CIRCUS
 MAXIMUS
그룹 벨라, 애정운 살리는 집안 
풍수지리, 이 공 맞으면 죽나? 
주말에 뭐하지? 5월 사건 사고, 
투니스와 치토스의 불편한 관
계, 립스틱 얼룩 지우기

30 FITNESS
브라질 전통무술 카포에라 

32 24 HOURS 
TO LIVE
스물아홉 먹도록 한 번도 연애 못 
해본 남자, 개그맨 김경진

34 RATED
야광토끼의 아찔함, 신작 게임, 옥
보단 여주인공 열전, 영화로 보는 
남자의 길, 무대에 오른 아이돌의 
성적표, 잔혹 게임 전성시대, 이달
의 데뷔 음반

42 MUSIC
정바비의 섹드립, 이번 달엔 쉽
니다. 대신 글래머러스한 미미
시스터즈 언니들을 소개합니
다. 데헷. 

44 SPORTS 
롯데 자이언츠가 삽질하는 이
유는?

50 STUFF 
선 없이도 빵빵 터지는 블루투
스 리시버, 쌔끈한 그녀를 맛깔
나게 찍어줄 카메라 총집합, 진
짜 스마트한 갤럭시S2, 걸스데
이 화보 촬영과 함께한 캠코더 
성능 비교기

123 IN DA 
CLUB
제1회 MAXIM PARTY로 오라! 
이태원 글래머들의 향연, 하늘
에서 쏟아진 섹시 천사. MAXIM 
에디터라서 정말 행복해요.  

128 STYLE
쇼보다 더 화려했던 구경꾼, 
2011-2012 F/W 서울 패션위크, 
업그레이드 피케 셔츠, 똑똑해 
보이는 안경, 필수 선블록

DEPARTMENTS
CO

NTE
NTS

브리타니 
스노우
잘 키운 아역 배우, 열 성인 배우 
안 부럽다. 미드 <해리스 로>에 
출연 중인 브리타니 스노우의 
새하얀 살결에 살포시 얹힌 
란제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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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채널 맛보고
과월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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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채널 맛보고
과월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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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CLASSIC
화장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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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멈추지 않는 극강의 파워. 정교한 컨트롤. 무엇보다 완벽한 A.B.S와 ATC!!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실현 불가능했던 아프릴리아의 트랙션컨트롤시스템(ATC)과 무한파워의 결합. 

아프릴리아의 도르소두로1200은 어떠한 바이크도 완성시키지 못한 새로운 경지의 멀티퍼퍼즈바이크를 실현시켰습니다. 

듀얼스파크플러그, 유수냉파워냉각 4스트로크 DOHC V트윈엔진, 130마력, Ride bi Wire, 브램보사의 레디얼캘리퍼……

이런 파워풀한 모든 장비의 움직임은 도르소두로1200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당신에겐 무용지물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완벽한 라이딩의 세계를 비로소 만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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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WANTS YOU!

MISS MAXIM
C  NTEST

2011

1.  예선 통과시 MAXIM 한국판 화보 모델로 활동!

2.  단계마다 높아지는 온라인 컨테스트 상금!

3. 34개국 MAXIM이 경합을 벌이는 MISS MAXIM 세계 대회 참가 후보 자격 부여!
(※세계 대회 입상에 따른 특전은 MAXIM 미국 본사가 제공합니다.) 

- 지난 MISS MAXIM 세계대회 입상자는 거액의 상금과 함께 뉴욕의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특전을 누렸다.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

1.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2.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섹시함을 잘 표현한 사진 20장을 업로드한다. 
3.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쓴다. 
4.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다. 끝~

20일 간격으로 열리는 온라인 예선 콘테스트에서 MAXIM 독자들로부터 가장 뜨
거운 호응을 얻은 참가자는 MAXIM 잡지 화보 촬영의 기회가 주어지며, 소정의 상
금이 주어진다. 또한 매 회차 예선 콘테스트 우승자는 2011 MISS MAXIM 준결승 
콘테스트에 자동 진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을 참조하라.

[ 문의 ]  에디터 김희성 070-4010-8995 

            alice@maximkorea.net

 

-  나이, 직업 등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남자는 받지 않는다. 

-  닉네임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  통통해도 좋다.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가 아름다운 법! 

-  1등 하는 Tip? 당연히 섹시한 사진이 절대 유리하겠지?

●

●

참가 신청 방법 

특전 

MISS MAXIM 
콘테스트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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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옆에 스탠드를 두면 

애정운이 상승한다. 당신의 

집에 갑자기 여자 사람이 

들이닥쳤을 때도 유용하겠지. 

애정운 살리는 집안 풍수지리
            이 정도면 사지 멀쩡한데 왜 여친이 없을까? 풍수지리에 답이 있다고 한다. 하여튼 밑져야 
본전이니까 무슨 얘긴지 들어나 보자. BY 김희성  ILLUSTRATION BY 천짜

 꽃은 화(火)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정열(력)을 높여주니 

연애운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생화여야 한다. 

조화는 풍수에서 볼 때 죽은 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매우 불길하다. 

아아, 나는 십 수 년간 어버이날 

부모님 가슴에 조화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패륜아란 말인가!

귀찮게 하는 이성이 있다면

큰 개를 길러라. 

개 모양의 장식품을 현관에 놓는 

것도 좋다. 단, 용띠, 개띠들은 개나 개 

조각상과 궁합이 안 맞으니 피하도록. 

여기에 선인장을 함께 놓으면 효과가  

더 크다. 

분홍색은 연애를 부르는 색이다. 

분홍색 잠옷을 입고 자면 자는 

동안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다른 

사람에겐 들키지 않는 게 좋겠지?

권태기에는 붉은색 요리가 

효과적이다. 

풍수에서 붉은색은 자극과 정열을 

나타낸다. 붉은색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이 

불끈불끈 되살아난다. 괜히 비싼 돈 

들여 스테이크 써는 게 아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아무데나 

놔두면 다친다(응?). 

풍수에서 날카로운 것은 ‘살기’를 

나타내므로 칼이나 가위를 아무 데나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게 

된다. 칼은 안 보이는 곳에 두도록.

혼자 산다고 집 안에 이불 한 

채만 덩그렇게 깔아놓는 건 평생 

솔로로 살겠단 거다. 

작은 탁자라도 하나 사서 이불 옆에 

놔두면 애정운이 쑥쑥 올라간다.     

페트병 째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프라이팬이나 냄비 째로 

먹는 건 애정운에 쥐약이다. 

동그랑땡 하나를 데워 먹더라도 

그릇에 보기 좋기 덜어 먹어야 

고자꼴을 면한다. 알겠나!

벨트, 넥타이를 부부나 연인이 

함께 사용하거나,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두면 한쪽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 

바꿔 말해 지금 여친이 지겹다면 

벨트를 그녀의 허리에 둘러주거나 

아무데나 풀어 처박아놓으면 된다는 

거다. 

바닥에 매트를 깔면 애정운이 

상승하지만 집의 품격과 맞지 

않는 고급 매트는 그나마 있던 애정운 

마저 빼앗아간다. 

마법, 신밧드, 아랍 돋는 화려한 

매트는 이별과 갈등을 부르니 무난한 

걸 깔아라. 사실 단칸방 월세살이에 

고급 매트는 좀 거시기하잖아?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장난감이나 인형을 버려라. 

뻥이 아니다. 29년 평생 연애 한 번 

못해본 개그맨 김경진은 이번 호 

인터뷰에서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인형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피규어들은 

이제 그만 보내주자. 응?  

CIRCUS

흰 종이에 검정색 펜으로      

태극 문양을 그려 방에 붙여놓으면 

질투심이 사라진다. 태극에는 기를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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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찍고
티켓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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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이상 무료 배송

배송비 합계 기준 인터넷 최저가

MAXIM을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지난 호 MAXIM을 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 으로 오라!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가 진정 MAXIM의 마니아라면 

www.ma
ximkorea

.net 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 수시로 터지는 홈페이지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례

- MAXIM 고화질 화보와 월페이퍼 다운로드 서비스

-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무료 공개

- 잡지에는 없는 미공개 화보 컷과 기사 감상

- 연예인보다 섹시한 MAXIM 여성 독자 모델들의 화보 감상

2011_5��� ����.indd   20 2011-04-19   �� 10:01:50



THE ONE IMPACT
남자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에겐 당신처럼 서너 명 몫을 거뜬히 

해내는 종마가 필요하듯, 맛이 약한 저타르 담배를 피우면서 줄담배를 

물어대는 애연가에게는 ‘종마 같은’ 저타르 담배가 필요하다. 적지 않은 

1mg 담배들이 금연초인지 담배인지 모를 밋밋한 맛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1’들 중에 압도적인 ‘1’이 하나 있다. 초저타르 담배 브랜드인 

THE ONE은 타르 3mg 담배처럼 깊고 진한 맛을 내는 1mg 담배 ‘THE 

ONE IMPACT’를 내놓았다. 그것도 단단한 하드 필터를 탑재한 채!

담배잎이 식물 상태일 때 맨 위쪽에서 가장 많은 햇빛을 받아  

두꺼운 담배잎을 ‘임팩트 리프(Impact Leaf)’라고 하는데, 더 원 

임팩트는 이 임팩트 리프만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센 놈만 모아서 만든 1mg 담배라는 얘기. 

그래 우리가 찾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 

  THE ONE
KILLS ALL

세상에는 2, 3, 4...를 압도하는‘ONE’이 있다.  BY 유승민 

MONOKINI
여름에 수영장 눈팅을 

즐겨본 이들은 다들 한번씩 

느꼈겠지만 비키니보다 더 

남심을 자극하는 수영복이 

있다. 비키니가 투피스라면 

이것은 그 투피스를 교묘하게 

연결시켜놓은… 이름하여

 ‘모노키니’다. 모노키니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MAXIM도 모른다. 아마 가리고 

있는 천 쪼가리가  두 조각, 세 

조각이 아닌 단 한조각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INTEL i3-2100
인텔이 최근에 내놓은 차세대 보급형 프로세서 I3-2100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요 프로세서 한 놈의 성능이 전 세대의 상위급 프로세서였던 머리 

4개짜리 쿼드코어 CPU 못지않기 때문이다. 반면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전력 소모도 한결 줄었다. 그런 면에서 미소녀 

9명을 한 보따리에 쓸어담아 일석구조를 실현하는 소녀시대를 인텔 

I3 프로세서의 광고 모델로 사용한 것은 아주 젖절했다. 

3

  THE   THE 
CIRCUS

2

아오, 씐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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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헐! HER! 
그녀들이 말하는 나보다 가슴 큰 그 남자  BY 김진욱

여자는 가슴 달린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유증이란 ‘여성형 유방’의 줄임말이다. 쉽게 말해 비대한 가

슴을 가진 남성이 이러한 여유증 환자라고 할 수 있다.

싸다고 덤비면 3대가 멸망한다.
문제는 많은 병원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 여

유증 수술을 결정할 때 흔히 비용만을 생각해 결정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러나 싼 비용의 병원일 경우, 몇 주간 특수 환자복

을 입고 피통을 차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추가 비용

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따라서 관리 

소홀로 재발할 경우에도 무료로 수술 할 수 있는 병원이 좋다. 

여유증만 전문으로 시술하는 병원을 찾자!
실루엣 성형외과의 윤상엽 원장은 이런 고민 많은 남성들을 위해 여유증 전문 센터를 따

로 운영, 환자는 수술비용 이외에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수술 후 여유증이 재발하

더라도 무료로 재수술이 가능하다. 상담 예약 시 초음파 진단은 무료인 것도 특징!

최소 절개와 최다 수술 케이스
실루엣 성형외과는 국내 3,500명의 최다 수술 케이스로 압도적인‘시술 경험’을 가지

고 있다. 최첨단 의료 방식으로 2~3mm로 최소 절개하여 시술하는 것도 다른 병원과

의 차별점. 너저분한 실 대신에 인체용 본드를 사용함으로써 수술 부위가 깨끗하고 수

술 후 샤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원이 필요 없이 당

일 수술, 당일 치료로 추후 다시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다른 병원에서 환자들이 재수

술을 하기 위해 실루엣 성형외과를 찾는다고 하니 수술의 안정성과 테크닉, 뭐 하나 빠

지는 부분이 없다.

남성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27년째 여친이 없는 이유를 너의 뭣한 성격 탓으로 돌리며 마인드 컨트롤에 올인하고 있

다면, 닥치고 손전화기를 들어 옆에 쓰인 번호로 연락하자.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니라 예

쁜 마음을 잘 담아줄 탄탄하고 평평한 그릇이다. 실루엣 여유증 센터에서 말 못할 고민

을 말끔히 없애 버리자.

- 현)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 현) 실루엣 성형외과 대표원장
-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아산병원 유방클리닉 임상강사 역임
- 분당 수도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ISAPS) 회원
- 성형외과학회 유방연구회 회원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전문분야: 가슴성형, 
여유증, 함몰유두, 
유두축소, 복부성형

http://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루엣 빌딩
4,5,6층 실루엣 성형외과 [여유증 센터]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내가 만난 능력자 소년
클럽에서 만난 미소년. 이야기가 잘 통해 M.T로 이

동했다. 그의 섬세하고 민첩한 손놀림으로 유체이탈 

직전, 그가 와이셔츠를 벗었을 때 정신을 되찾았다. 

오롯이 솟아있는 두 개의 구릉. 그 곳을 빠져나왔다. 

적어도 나보다 는 작아야 하지 않는가?                                                                      

주부반에 가입하세요.
한 달 내내 잠수만 해대는 회원에게 평영을 권유했다. 

온순하고 말이 없던 그가 얼굴이 벌게지면서 블러블러 

큰 소리로 화를 냈다. 가슴이 커 부끄러워 일반 수영복

을 입을 수 없다는 것. 나, 이렇게 말해 버렸다. “주부

반으로 옮겨드릴게요.” 다시 그를 볼 수 없었다. 

가슴이 정말 뭉클했다.
플라토닉 사랑만 해오던 우리. 번지 점프 도중 그가 

작고 반짝이는 다이아를 손가락에 끼워줬다. 벅찬 

감동에 으스러지도록 그를 끌어안았다. 그런데 웬

걸? 감동으로 뭉클해 진 것은 그의 가슴인가? 큰 가

슴이 느껴진다. 그를 버릴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BEFORE AFTER

쩨쩨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가슴 없애러 가기!

K(22세, 대학생) P(27세, 수영 강사) C (31세, 회사원)

��� ����.indd   23 2011-04-19   �� 11:23:38



��_1p_CM���_��.indd   24 2011-04-19   �� 2:53:40



미라클
꽁짜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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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와 한가로이 소풍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차 안에 벌이 따~악! 
        코피가 파~악!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녀를 겟할 수 있는
현명한 남자의 선택은? 빰 빠밤 빰 빠밤 빰 빠밤 빰빠라빠밤~ 
             그래, 결심했어! MAXIM이 알려준 대로 하는 거야!  BY 김희성

하나밖에 없는 재킷을 입으려고 
꺼냈는데... 
립스틱이 묻어있다!

먹다 남은 소주를 천에 적셔 립스틱 

자국을 닦는다. 그다음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풀어 그 부분만 빤다. 이래서 우리가 술을 

못 끊어.

깨끗이 닦는답시고 천을 상하좌우로 

문지르면 립스틱 자국은 점점 더 번진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딴 X의 분홍 립스틱 

자국을 본 그녀는...   

다 지운 줄 알았는데... 
시망! 비비크림도 묻어 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는 화장수(당신이 

스킨이라고 부르는 것)를 찾는다. 얼룩에 톡톡 

떨어뜨려 문질러주면 미션 컴플리트.   

비눗물로 씻으면 오히려 얼룩이 

번진다. 그녀가 번진 화장 얼룩을 보고

“누구랑 뒹굴었냐?”고

물으면 그냥 똥 묻었다고 

말하라. 

그녀와의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놈의 옷이 마르지를 않아!

탈수한 옷을 큰 비닐봉지에 넣고 

헤어드라이어로 입구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러면서 옷을 뒤적뒤적거리면 

머리카락 마르듯이 옷이 마른다.  

옷을 입고 집구석을 미친 듯이 

뛰어다닌다. 그래, 무식하면 몸이 힘들다지. 

그녀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차 안 담배 냄새가 안 빠진다! 

촛불은 주위의 연기를 쪽쪽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으니 차 안에 잠시 초를 켜놓아라. 

혹시 차 안에 수건이 있다면 젖은 수건을 

휘두른다. 냄새는 수분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순식간에 냄새가 사라진다. 그녀를 

만나기까지 아직 하루의 시간이 있다면 사과 

반쪽을 차 안에 놓아 담배 냄새를 말끔히 

제거하자.   

그녀가 좋아하는 향의 방향제를 

놔두면 담배 냄새도 없어지고 그녀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의 

전화번호부에서 제명된다. 방향제에서 나는 

냄새가 자동차 안을 떠돌고 있는 담배 냄새와 

섞여 더 이상한 냄새를 탄생시킨다. 

무사히 담배 냄새를 제거하고 씐나게 
달리고 있는데... 
차 안으로 말벌이 쳐들어왔다!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다. 앞 유리를 

향해 바람을 세게 켜면 벌이 바람에 밀려 

창밖으로 나간다. 

벌을 몰아내려고 팔을 휘휘 젓는다. 

당신의 팔 동작이 말벌을 유혹하고 자극한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이 쌍노무 

말벌 새끼!” 

START

고

물으면 그냥 똥 묻었다고 

데이트
   위기 탈출 

CIR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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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

1 걸스데이의 혜리가 손가락으로 당신을 지목하며 한 말은 무엇일까? 솔직한 캡션을 써라!

2 응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느님에게 [러쉬 술타나 바디비누]를 선물로 주겠다. 뿌잉뿌잉! 나도! 나도!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하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세상에 공짜 따윈 없는긔!

1 MAXIM 5월호를 구매한다.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3 자신의 블로그(미니홈피) 또는 트위터에 “MAXIM 5월호 BEST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관련 이미지를 첨부할수록 당첨 확률은 성층권을 뚫고 치솟는다! 

4 [블로그나 트위터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을 적어 reader@maximkorea.net

   으로 메일을 보낸다.

5 다음 호 MAXIM에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 

4월의 승리자는 MAXIM을 믿는 이창현 독자다. 차유람 선수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당신을 찾아갈 

테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GIFT LIST
도루코 페이스 셰이빙 젤(210ml) / 

남성화장품 맨즈클래식 데일리 폼 클렌저 / 

프리미엄 선팅 필름 '솔라가드' 체험권 / 

MAXIM 과월호 및 6개월 정기 구독권/

뮤지컬 <미라클> 티켓 /  뮤지컬 <그리스> 티켓 /

<오월엔 결혼할꺼야> 티켓  

MAXIM 5월호 속 광고와 기사에 박

힌 QR 코드에 주목하라.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은 물론이고 각종 이벤트

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

을 쏴대니 즐겨찾기 하시라. MAXIM

은 오늘도 우리 독자님들 대머리 만

들기 위해 불철주야 마늘밭을 파고 있다. 언젠가는 MAXIM도 

현금다발을 캐낼 수 있겠지? 

문의: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뮤지컬 <미라클> 티켓 /  뮤지컬 <그리스> 티켓 /

<오월엔 결혼할꺼야> 티켓  

MAXIM 5월호 속 광고와 기사에 박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MAXIM 트위터로 
모이소~

퍼줄 때 가져가라고! 

BEAT  THIS  CAPTION

WINNER AND LOSER...

이달의 도전과제

도전과제를 꼼꼼히 분석해 뺨을 맞는 각도와 넘어지는 방

향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낸 점을 높게 샀다. 불꽃 싸닥션

을 온몸으로 체험한 이가 아니라면 쉽사리 찾기 힘든 포

인트였다. 이 사진을 보면서 묘한 위화감을 느낀 모 에디

터의 궁금증을 해소해줬기 때문에 우승자로 뽑힌 건 아니

니 오해하지 말 것(응?). 이달에는 귀여운 걸스데이의 혜리

양이 주인공이니 깨알같은 재미의 말풍선을 기대하겠다.

지난 달 우승자 그리고 패배자들...

＞ 인커밍 폴더는 안돼! - 김왕장

인커밍 폴더를 사수하기 위한 절박함은 높게 사지만 ‘홍익

인간’ 정신의 부재가 아쉽다. 

＞ 유승민 너 이색히! 바지에 똥이나싸고! 

- 유승민뽀에버

자작나무가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그리고 결정적으

로 그가 싼 건 똥이 아니었다.

＞ 나도 못해 본 오랄을! - 최명준

말풍선을 달라고 했지 고해성사를 하라곤 하지 않았습

니다. 독자님♬

가방에 스피커가!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피델레오 

스테레오 백을 MAXIM 독자에게 쏘겠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댓글달기로 신청하거나, 

reader@maximkorea.net에 ‘피델리티 스

테레오 백 이벤트 응모 ’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라.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나 잡지 뒤

쪽 브랜드 뉴스를 참조하도록.

“이렇게 때리는데 
왜 그리로 넘어가는
데?” - 아쿠xyz

응모하기

스테레오 백 받으러 고고싱!

임, 마마마마마!

가져
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느님에게 [러쉬 술타나 바디비누]를 선물로 주겠다. 뿌잉뿌잉!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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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KE

  ARE YOU 
 HARD 
ENOUGH?

빳빳한 남자는 담배도 좀 
 빳빳해야 한다. BY 유승민

빨았을 때 단단해야 할 것이 오

히려 흐물거린다면 빠는 이도 

참 민망하다. 설마 빨면 물렁물

렁해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게 

당신 것 얘기는 아니겠지? “부
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라는  

헛소리나 할 건가? 뭐? 부... 부

러지기도 한다고?

빨지 말아야 할 것들

1. 빨면 더 흐물거려!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이데나... 요새 

좋은 약 많이 나와 있다.”
침이 묻어서 눅눅해지면 모양이 찌그

러지고 당연히 빨림도 좋지 않다.

2. 빨고 나면 입에 뭐가 묻어!
“남의 입에 묻히는 건 매너 문제다.”
엄지 손톱으로 필터 끝을 살짝 튕기면

서 재를 털다 보면, 눅눅해진 필터 껍

질이 벗겨져서 입에 붙기도 한다.  

3. 빨다 부러졌어!
“119 좀 불러주게!”
뭐라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필터는 더 빨리 축축해진다. 두 조각

으로 나뉜 필터가 쪼개지면서 부러지

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HARD FILTER의 
양대 산맥
그래서 담배에도 하드 필터가 필요한 거다. 
빠는 물건은 무엇이든 단단해야 맛이지. 빠는 물건은 무엇이든 단단해야 맛이지. 빠는 물건은 무엇이든 단단해야 맛이지. 

THE ONE 
IMPACT

누구보다 단단한 남자, 바로 당신. 담배 또한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 물어야 하지 않겠나? 국내에서 시판 중인 담

배 중에 가장 단단한 ‘하드 필터’ 담배는 의외로 저타르 담배

인 ‘더 원 임팩트’ 였다. 입에 물 때부터 비벼 끄는 순간까지 필

터가 탱탱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없이 깔끔한 끽연을 

즐길 수 있다. 재떨이에 버린 꽁초마저도 다른 꽁초보다 반

듯하고 빳빳하다. 게임이 끝나도 수그러들지 않는 자네처럼. 

KENT HD

‘더 원 임팩트’ 외에 다른 하드필터 담배로는 

KENT HD가 있다. KENT HD는 속이 빈 하드

필터를 채택하고 있어 ‘공간 필터’ 라고도 불

린다. 처음에 물었을 땐 ‘더 원 임팩트’ 만큼이나 딱딱한 느낌

을 주지만 반쯤 피우다 필터가 침에 젖으면 그 형태가 구겨지

거나 힘없이 찌그러진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하드’ 함 

이 다소 부족한 KENT HD에는 대신 향신료 성분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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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
브라질 전통무술 카포에라

물구나무를 서지 못하는 당신에게는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겠지만...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카포에라 아카데미(cafe.naver.com/dancarina 02-557-7789)

카포에라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한다.

1800년대 브라질에 잡혀온 아프리카 흑인 노

예들이 만든 무술이다. 음악과 함께 수련하

기 때문에 리듬감 있게 비쳐진다. 초기에는 

낮은 자세와 느린 몸짓이 특징이었지만 최근

에는 화려한 발차기와 다양한 테크닉이 더해

졌다. 전통을 고수하는 그룹, 현대적인 모습

을 추구하는 그룹 등 종류도 다양하다. 

카포에라는 언제 시작했나? 

올해로 9년째다. 카포에라의 독특한 모습에 

흥미를 느껴 시작하게 됐다. 

남자가 배우면 어떤 점이 좋나?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한큐에 키울 수 있다. 

2~30대 남성이라면 음악과 함께 즐겁게 배

울 수 있어 금상첨화다. 

카포에라 고수 김 영 인배움의 시간 

누나, 때리지 마세요!

기본 동작부터 꾸준히 연습하면 당신도 <철권>의 에디가 될 수 있다.

징가

기본 스텝으로 좌우로 

이동하면서 밟는다. 모

든 동작의 시작과 끝이

며, 다른 동작과 자연스

럽게 연계된다. 

메아루아 지 콤파스 

손을 바닥에 짚은 채 상

체를 낮게 회전함과 동

시에 발도 회전하며 상

대를 공격하는 기술. 회

피동작처럼 보이지만 빠

른 공격 속도와 데미지

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킥 기술이다.

깨다지 힝스 

몸을 낮추어 공격을 

회피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 자

세다. 히릿!

에스키바 지 코스타 

에스키바 라떼라우와 비

슷하지만 징가 자세에서 

뒤로 피하는 동작이란 점

이 다르다. 

파라푸조 

제자리에서 점프해 몸을 

회전시킴과 동시에 두 발

로 공격하는 기술이다. 

에스키바 라떼라우

기본 회피 동작으로 자세는 낮추되 상대의 킥은 계속 주시해

야 한다. 

카포에라의 대련을 브라질어로 ‘조구’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이 주위를 원으로 둘러싼 

공간을 ‘호다’ 라고 부른다. 호다 안에서 두 

선수는 상대방에게 공격적이되 최대한 평

화롭게 대련을 펼친다. 상대에 따라 움직

임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게 관건이다. 

지도자의 허락이 있다면 터프한 대련이 이

뤄지기도 한다. 

서로 메아루아지 콤파스를 주고받고 있다. 

한 사람은 머리를 바닥에 댄 공격자세 헤드스

탠드를 취했고, 다른 상대는 파라푸조 킥을 날

리는 중이다. 따로 놀고 있는 줄 알았어!

조
구

 1
조

구
 2

보충수업 시간

오빠! 뭐라고? 
잘 안 들려! 

지금은 4시 55분

이게 레알 
헤드스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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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2-3345-4514
http://www.medoctor.co.kr

정말 작은 눈이 매력 있나요?
결혼적령기인 직장인 송훈종(가명. 32세) 의 가슴 아픈 

이야기! 최근 몇 번의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항상“작은 

눈이 매력이시네요!”라는 얘기를 들었다. 평소 눈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콤플렉스가 있었던 그는 

이런 말들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당장이라도 

수술을 하고 싶지만 혹시나 쌍꺼풀이 생겨 느끼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아닌가 걱정만 앞선다고 한다.

     

송승헌, 권상우, 소지섭은 쌍꺼풀이 없다? 

잘생긴 꽃미남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쌍꺼풀이 없이 큰 눈’이다.

요즘 작은 눈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자는 물론이거니와 남자 또한 눈은 자신감의 

상징이다. 눈이 작거나 게슴츠레하면 인상이 부드럽지 

못하며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남성들이 눈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눈의 경우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치유보다는 확실한 치료인 수술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누가 알아볼까’혹은‘남자가 무슨 수술을’ 

이라는 생각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눈 확대술로 쌍꺼풀 없이
자연스러운 큰 눈이 가능!
남성 눈성형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김진 원장은,“쌍꺼풀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티가 나지 않는 눈 확대 성형술이다.”

고 한다.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눈성형!
남성 눈 확대술로 가능하다! 

김진성형외과 김진 원장은,“남성 눈성형의 경우 자연스러운 모양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남성 

눈 확대술을 통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눈을 감고 있더라도 눈꺼풀에서 수술 

흉터를 발견하기 어려워 화장을 하지 않는 남성에게는 매우 반가운 사실이다” 

고 강조한다.

김진 원장에 따르면 남성 눈 확대술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술개념에 

대한 이해와  많은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일반적인 쌍꺼풀 라인을 낮게 잡는 속쌍꺼풀 수술과는 달리 남성 눈 확대술은 

눈꺼풀 피부구조의 교정을 통해 눈꺼풀의 뜨임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안구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드물게는 눈꺼풀을 치켜드는 힘을 함께 

보강해주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눈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너무 변한다거나 성형한 티가 나는 것이 

두려워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눈을 충분히 확대시키되 쌍꺼풀은 

생기지 않는 눈 확대술 방법이 있다. 쌍꺼풀은 없지만 시원하고 큰 눈을 원하는 

남성이라면, 남성 눈 확대술 문의를 통해 달라진 내 눈을 보며‘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AFTER
AFTER

BY유승민

PHOTOGRAPH BY Y TEAM

김진 원장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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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게 죽고 싶나?

무대에서 죽고 싶다. 거짓말이

고 24시간만이라도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다가 죽고 싶다. 스물아홉 먹을 

동안 아직 연애를 한 번도 못해봤다. 

하지만 트위터나 미니홈피에는 미녀들

과 같이 찍은 셀카를 종종 올리던데?

딱 거기까지다. 거의 말도 안 한다. 내

가“사진 한번 찍을래?”하고 같이 찍

은 것뿐이다. 

수영 얼짱 정다래도 당신을 좋아한다고 

했다. 

좋아하면 뭐하나! 안 만나주는데. 어떻

게 하다가 연락하게 됐는데 바쁘다고, 

훈련해야 한다고 하더라.    

강예빈, 구지성과는 무슨 사이인가?

강예빈과는 추석 때 문자하는 사이, 그

리고 나 이제 구지성 안 좋아한다. 여의

도에 있는 수많은 여자 중 1명일 뿐이다. 

죽기 전에 괴롭히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군대에서 날 괴롭혔던 고

춧가루 선임병, 중학교 때 구레나룻 깎

은 선생님, 나 못생겼다고 약 올리던 친

구들... 

뭐라고 놀리던가? 

콧등이 툭 튀어나와서‘마녀’. 애들이 

하도 놀려서 엄마한테 성형을 해달라

고 졸랐더니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해

준다고 해 전교 1등까지 했다. 코를 고

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코

보다는 눈이 문제, 눈보다는 치아 교정

을 먼저 하고 오라고 해서 결국 못했다. 

원래 개그맨이 꿈이었나?

원래 영화를 하고 싶어서 통닭을 튀기

면서 돈을 모았는데 사람들이 “니 영화 

쓰레기다” 라고 해서 과감히 포기했다. 

그러는 중에 20년 동안 꿈이 개그맨이

었던 형이 같이 시험 보자고 해서 갔다

가 그 형은 떨어지고 나만 됐다. 

도대체 시험장에서 무슨 짓을 한건가?

미친 척하고 할 수 있는 거 다했다. ‘지
킬 앤 하이드’ 흉내도 냈는데 “역대 공

채 사상 니가 제일 웃겼다” 는 소리까지 

들었다. 하지만 내가 들어오고 나서 

17%이던 <개그夜> 시청률이 석 달 만에 

5%까지 떨어졌다. 우리 들어오고 나서 

망했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최근 <짝패>에서 거지 ‘말손’ 역할을 맡

았는데, 어떻게 배역을 따냈나?

진짜 거지 같아서 캐스팅됐다. 그런데 

거지 대장이 포도청 끄나풀로 직업을 바

꿔 드라마에서 잘렸다. 직업을 바꿀 땐 

생각을 좀 하고 바꾸면 좋겠다. 

연기해보니 어떻던가?

의상이 거지 옷이라서 겨울에 너무 추

웠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잘려

서 슬프다.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있나? 

<해피투게더>, <강심장>, <런닝맨>. 그

런데 나는 인기 프로그램엔 안 나오고 

시청률 한 자리 프로그램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새로

운 시도를 하고 싶을 때 나를 한 번씩 

쓰는 것 같다. 아직까지 잘 된 프로그램

은 하나도 없다.  

살면서 해본일 중에 가장 미친 짓은?

원숭이 빵을 뺏어먹는 UCC를 찍는데, 

그 원숭이가 플루에 걸린 원숭이었다. 

변종 플루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웃기

려고 뺏어 먹었다. 그리고 자동세차장

에 맨몸으로 들어간 것. 물이 폐수라서 

피부병으로 엄청 고생했다. 

살면서 들었던 가장 상처받은 말은?

이름이 김경진인 여고생이 “내가 왜 당

신과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라고 남긴 방명

록. 

당신이 죽으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 

부모님이랑 박(명수) 사장님. 박 사장님

이 의외로 정이 많아서 슬퍼할 거다. 방

송에서는 웃기려고 노예 계약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잘 챙겨준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있

나?

빕스 샐러드바. 딱 한 번 가봤는데 맛있

었다.  

29세까지 (연애) 못해본 남자. BY 김희성  ILLUSTRATION BY 이은학  ASSISTANT박한빛누리

모태솔로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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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인디 여가수=청순한 홍대 여신 ’ 이라는 진부

한 공식을 벗어던졌다. 

별 생각은 없다. 아직‘내가 뭐다’라고 딱 잘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야광토끼’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한 건가?

토끼 목걸이, 실바니안 패밀리 인형 등을 많이 모았

더니 친구들이‘야광토끼’라는 이름을 붙였다. 

<플레이보이>의 토끼는 섹시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야광토끼의 토끼는?

차차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나도 기대 하고 있다. 

이름처럼 밤만 되면 동공이 확장되는 야행성 생물

인가? 

작년까지는 음반을 내면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살려

고 자정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착

한 어린이 모드로 변신했다. 오래가는 뮤지션이 되

고 싶어 더 부지런하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정

작 노래는 잠들지 못하는 밤에 많이 만들었다(웃음). 

음반 제목이 <Seoulight(서울라이트)>다. 당신이 보

는 서울 야경은 붉은 네온 십자가가 지배하는 삭막

한 풍경만은 아니었나 보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늘 더 큰 세상을 꿈꿨다. 그

래서 20대 초·중반엔 외국을 전전했다. 서울로 돌

아오면 나 자신이 패자처럼 느껴졌다. 음반 작업도 

미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묘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

하는 바람에 미국에 있는 프로듀서와 이메일로 연

락하며 서울에서 음반을 만들었다. 그때 사람처럼, 

사랑처럼 도시도 인연이란 게 있단 걸 깨달았다. 어

차피 나도  ‘Seoulite(서울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

각하니  ‘Seoulight(서울라이트)’도 더 아름다워 보이더

라(웃음).

 

말랑말랑한 노랫말과 대비되는, 세련되고 몽환적인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의도했나?

의도하진 않았다. 자신의 음반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사실 어렵다(웃음). 그래서 이런 평가가 오히려 신선

하고 재미있게 느껴진다.

 ‘댄스 비트와 유연한 사운드가 공존하는 아련한 일

MOST WANTED
RATED

야광토끼는 뭐 하는 토끼야?

야광토끼는...
검정치마의 키보디스트 임유진의 솔로 프로젝트다. 
2010년 검정치마의 조휴일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본
격적으로 음반 작업을 시작했고, 지난 3월 데뷔 음반 
<Seoulight>를 발표했다. 

야광토끼의 추천 음악 및 공연
저스티스의 신보 <시빌라이제이션>, 공연은 역시 야광
토끼만 한 게 없다.

야광토끼에게 북극곰이란?
연어를 많이 먹어서 부러운 존재!

렉트로 팝사운드’라는 전문가의 음반 평은 너무 어

렵다. 당신 음악은 한마디로?

나도 한마디로 설명하진 못하겠다(웃음). 대신 장르

는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검정치마의 키보디스트 출신’이란 타이틀을 지워버

리기는커녕 오히려 검정치마를 적극 활용했다. 검정

치마에 야광토끼가 묻힐 거라는 부담감은 없었나?

오히려 검정치마에게 미안했다. 그를 너무 판매(?)하

는 건 아닌가란 생각까지 했다.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경희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ASSISTANT 조유림

홍대産 야광토끼가 들려주는 관능적인 음악에 몸을 맡기면 그곳이 바로 댄스 플로어! 

당신이 검정치마보다 잘하는 걸 한 가지만 말해달

라. 쇼케이스에서 검정치마의 조휴일이 한 말마따나 

볶음밥에 설탕을 넣는 건 빼고!

억울하다! 그때 만든 건 볶음밥이 아니라 데리야키

였다. 그래도 내가 검정치마보다 얼굴은 좀 낫지 않

나?(웃음). 

쇼케이스에서 “데이트할 때 뛰어나가려고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는다”는 당신의 말에 흥분한 솔로 

수컷이 많았다. 이상형을 공개하라!

데이트할 때 뛰어나가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2배는 더 신난다. 이상형은 웃을 때 귀여운 사람! 성

격이 예민한 편인데 이런 날 다 받아주는 사람이면 

금상첨화지만 그건 정말 이상형일 뿐이겠지. 

인디 레이블도 아닌 독립 레이블 소속이다. 활동하

다 보면 불편사항이 꽃필 거다.

음반을 제작하는 데 예전처럼 많은 비용이 들지 않

아서 기획사나 레이블이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뮤

지션이 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많아 매니지먼트는 필

요해서, 마음 맞는 곳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다. 원

래 계획을 세우거나 거절하는 걸 잘 못한다(웃음).

악플에 시달린다고 들었다. 가장 인상 깊은 악플은?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악플이랄 건 없지만 얼굴이 

못생겼다는 덧글이 가장 슬펐다.

MAXIM의 인터뷰 섭외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나?

 “올 것이 왔구나!” 야광토끼의 콘셉트가 원래 ‘섹

시’ 였다. 농담 삼아 “MAXIM을 찍어야지”라고 말했

는데 잡지 중 첫 타자로 MAXIM과 인터뷰를 하게 돼

서 정말 놀랐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club.cyworld.com/neonbunny를  방문해주세요!”

접수 완료! 

검정치마는 2008년 깜짝 데뷔해 가요계에 센세

이션을 불러일으킨 모던록 밴드다. 2010년 제7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 음반상을 수상했다. 감칠

맛 나는 사운드에 시니컬한 노랫말이 잘 어우러진 중독

성 있는 음악이 매력적이다.

그녀의
노래가 듣고 싶다면?

MAY 2011 MAXIM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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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결과문제. 이 다리를 본 순간 당신 눈앞에 스쳐간 그녀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모두 쓰시오.

- 정답 개수 0~1개  [ 오덕력 지수: 0 ]

우리가 신라시대 처용도 아니고 남의 다리만 보고 어떻게 

누구임을 짐작하나.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다. 

- 정답 개수 2~4개  [ 오덕력 지수: 30 ]

그래. 살다보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애니메이션을 볼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 2~4편 정도는 기억이 날 수도 있다. 너

무 자책할 필요 없다.

- 정답 개수 5~7개  [ 오덕력 지수: 60 ]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당신에게만 유독 차가워졌겠지. 그

리고 여자사람들이 하나둘씩 당신 곁을 떠나기 시작했지? 

괜찮아. 모두들 그렇게 오덕이 되어가는 거야.

- 정답 개수 11개  [ 오덕력 지수: 90 ]

<천원돌파 그렌라간> 주인공처럼 당신의 오덕력은 일본 덕

후를 압살할 수준이다. 무슨 말이 필요하나. 태어나서 한 

번쯤 오덕 분야 최고수(?)가 돼보았으니 그걸로 만족하자.

시험 결과와 정답을 비교해 
당신의 오덕력을 측정해 보자. 

38 MAXIM MAY 2011

오덕력
  능력시험

씐나는 문제풀이 시간♬
        맞춰도 덕후, 틀려도 덕후라면
      이왕이면 맞추는 덕후가 되자!

ANI

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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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토>의 사쿠라
일편단심 민들레 나루토 따위 접어둔 채 나쁜 

남자 사스케만 죽어라 쫓아다니는 진상(?) 캐

릭터. 만화든 현실이든 대세는 나쁜 남자다. 

<블랙 록 슈터>의 블랙★록 슈터
일러스트 캐릭터로 출발해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졌으니 나름 출세했다. 스토리의 개연

성 따윈 밥 말아 드셨으니 그저 푸른 불을 눈

에 품고 있는 소녀 정도로 알아두자.

<성검의 블랙스미스>의 
세실리 켐벨

이건 뭐 기사라는 여자가 칼 만드는 도공보다 

약하니 이걸 어쩔... 하지만 큼직한 가슴과 메

이드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의상은 참으

로 마음에 든다. 

<내일의 요이치>의 
이카루가 카고메

그녀를 귀여워할 순 있겠지만 사모하면 곤란

하다. <내일의 요이치>에 등장하는 엄청 귀여

운 막내 동생이다. 이런 캐릭터를 보고도 하악

대면 넌 정말 오덕사람도 아니다.

<에반게리온>의 
소류(시키나미) 아스카 랑그레이

<에반게리온: 파>에서 신나게 폭주해버린 츤

데레 아스카 랑그레이! 수많은 오덕들의 마

음을 흔든 그녀의 발차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뽀롱뽀롱 뽀로로>의 패티
<뽀롱뽀롱 뽀로로> 3기에 출연한 보라색이 완

전 잘 어울리는 매력만점 펭귄 소녀! 여성스러

운 외모와 달리 털털한 성격으로 뽀느님 추종

자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지?

<제로의 사역마>의 루이즈
명문가 바리엘 공작가의 삼녀는 훼이크고, 츤

데레의 아이콘이다. ‘시끄러워, 이 똥개야!’라
고 떠들어대지만 꼬옥 한 번 안아주면 볼이 빨

개지며 힘을 잃어버리는 귀...귀요미다. 

<늑대와 향신료>의 호로
이런 늑대라면 언제든 인간이기를 포기할 자

신이 있다. <늑대와 향신료> 인기의 8할은 그

녀 덕분이란 데 100원을 건다. 늑대 귀도 모

에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지 아마? 

<강각의 레기오스>의 페리 로스
츤데레의 대표주자 중 하나. 성질나면 냉장

고를 박살(?)내는 미소녀가 당신에게만 수줍

게 손을 내민다고 생각해 봐라! 살살 녹을 걸 

아마?

<동방프로젝트>의 플랑
귀여운 얼굴에 속으면 곤란하다. 당신의 증증

증....조부 나이에 필적하는 495세의 여자 캐

릭터다. 하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을 

유지한다면 그 정도 나이쯤이야 가볍게...응?

<로자리오와 뱀파이어>의 
시라유키 미조레

츠쿠네가 쓴 신문기사를 읽고 팬이 되어버린 

소녀. 이 기사를 읽고 내 팬이 되어준다면 그

깟 신문기사보다 1,000배는 재미있는 떡매질

의 기쁨을 가르쳐 주겠다.

오늘따라 잉여력이 넘쳐 흐르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여자 캐릭터의 정확한 이름과 출

연한 애니메이션 제목을 정리해서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내는 독자 중 1명을 선정해 MAXIM이 준

비한 소소한 선물을 증정하겠다! 챌린지 롸잇 나우! 

BONU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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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RATED

신인답지 않은 가수들의 
1집 음반 그들이 1집 음반을 이제야 내놓았단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BY 김상헌

1 비디아이가 이번 일본 지진 사태로 내한 공연을 전격 연기
했다. 이말인즉슨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을 들르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는 공연의 불모지(?)라는 거다. 사실상 취소된 
이번 공연 때문에 매일 한 번씩 리암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도 있다지?

2PM의 헐벗은 댄서이자 리더였던 박재범이 솔로 음

반을 냈다. 이런저런 구설로 2PM에서 강퇴당했지만 

미국에서 유명 뮤지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영상이 

화제를 모으며 자연스레 뮤지션으로 말을 바꿔 탔다. 

그는 <테이크 어 디퍼 룩>에서 R&B, 힙합, 댄스 등을 

소화해 뮤지션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럴 생각이었으면 2PM 시절의 복근은 숨겼어야 한

다. 뮤지션도 되고, 아이돌 시절의 인기도 얻고 싶다는 

욕심이 눈에 밟혀서인지 보기 거북하다. 하지만 주는 

노래를 붕어처럼 따라 부르던 아이돌 댄서에서 진짜

배기 가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만큼은 높이 사겠다! 

옥상달빛의 매력은 한마디로 편안함이다. 살기 팍팍

한 세상에서는 사랑과 이별  모두 피곤함의 연장선

상이 아니던가. 그녀들의 음악을 듣다 보면 “지금 살

고 있는 당신의 모습도 나쁘지 않으니 그냥 그리 살

아도 괜찮다”며 등을 토닥토닥해주는 기분이 든다. 

문제는 미니 음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

문에 1집 정규 음반이 오히려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녀들이 진퉁배기 데뷔 음반에서 제대로 

된 홈런을 때려낼 수 있을까? 1집 수록곡 ‘정말 고마

워서 만든 노래’를 들은 팬들이 옥상달빛에게 감사

하는 마음을 품을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뮤지컬 배우로 이미 최고 자리에 오른 그녀가 다소 

늦은 30대의 나이에 정규 음반을 발표했다. 배우라

는 타이틀을 떼고 가수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고 싶

다는 의지를 담았다. 뮤지컬 배우로서의 짬밥 덕분

에 노래 좀 한다는 배우 유준상, 조승우는 물론 가수 

선배인 리사 역시 음반 작업에 참여했다. 아이돌의 

획일적인 기획 음반과 비교했을 때 풍성한 스펙트

럼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뮤지컬 배우의 연장선상에 서 있음을 부정하기 힘

들다. 그녀가 지향하는 이은미, 이소라처럼 음악 색

깔이 뚜렷한 뮤지션이 되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f(x)
병맛 가사의 희생양

박재범
뮤지션을 탐한 댄서

추천  f(x)의 음악에 가사 따위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

기대치  ★☆☆☆☆ (뮤직비디오는 ★★★★☆)

2 우리나라를 내한하는 뮤지션이 악스코리아를 찾는 빈도가 
늘고 있다. 올림픽체조경기장급의 공연이 아니라면 열에 아
홉은 이곳을 선택한다. 이번에 내한하는 에이브릴 라빈 역시 
마찬가지. 다들 악스코리아에 돈다발이라도 묻어둔 건가?  

3    올여름 당신의 영혼에 록 스피릿을 불어넣을 지산 밸
리 록 페스티벌 라인업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1차 라인업 뮤지션의 대표곡을 들어볼 
수 있다. 데뷔와 동시에 홍대 씬을 들끓게 한 ‘아메리카노’
의 주인공 10cm부터 브릿팝의 원조이자 재결성 후 첫 내
한 무대인 스웨이드, 여기에 저항할 수 없는 리듬과 최고
의 영상미를 자랑하는 케미컬 브러더스라니! 벌써부터 후
끈 달아오르는군.

f(x)가 들려주는 멜로디는 수준급이다. 외국 트렌드를 

따랐든, 적당히 남의 노래를 베꼈든 듣는 사람한텐 

거기서 거기다. 문제는 병신 돋는 가사다. 맥락도 없

이 지껄이듯 붙여놓은 유영진의 가사 때문에 노래를 

듣다 멀미가 날 지경이다.‘뉴 예삐오’의 MR 버전만 

따로 듣는 이가 있을 정도니 말 다했다. 문제는 유출

된 타이틀곡 ‘피노키오’의 가사 수준이 ‘뉴 예삐오’

만큼 병신력 돋는다는 데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해 징징윙윙”이라니! f(x)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대단할진 몰라도 적어도 음악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번 음반도    f(x) 지못미다. 

옥상달빛
근래 보기 힘든 젊은 처자들

이영미
정규 음반에 대한 집착

추천  살기 팍팍한 세상에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

기대치  ★★★☆☆

추천  박재범의 몸만 보면 가슴이 쿵쿵거리는 사람(응?)

기대치  ★★★☆☆

추천  뮤지컬보다 뮤지컬 O.S.T.가 좋은 사람

기대치  ★★★☆☆

이런 소식도 있었다네

40 MAXIM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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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의 공연 도전 
  그 성적은? 아그야, 부모님 도장 받아와라잉! BY 김진욱

STAGE

RATED

요즘 뮤지컬과 연극에는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연예인(=전·현직 아이돌)들이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오월, 중간고사 통지표 발송의 달을 맞아 가정 통지

표를 만들어 보았다. 점수를 받고 한없이 창백해질 스타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프지만 앞으로 더 분발하길 바란다.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학교에서 
가정으로

강혜정 솔   비 안데니 옥주현옥주현

연극 <프루프>에서 천재 수학자를 잘 

표현했습니다. 타 학우에게 치아교정

만으로 얼굴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성형 기대감을 조장할 수 있으니 엄격

한 지도 편달 바랍니다.

치킨 60마리를 스태프에게 쏠 정도로 

통이 크며 몸도 큽니다. <이기동 체육

관>에서 코치를 받았음도 불구하고 성

적은 신통치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

는 학생이니 분발을 요합니다.

기복이 심한 편이라 수업에 따라 공연

마다 연기 성적이 판이합니다. 초기작 

<벚꽃동산>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는 인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다>에 이어 <몬테크리스토>를 뛰<아이다>에 이어 <몬테크리스토>를 뛰

는 무리한 일정으로 지구력이 떨어졌

습니다. 몸보신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

든 것은 무조건 간 때문입니다. 간!

학교에서 
가정으로

정수현 심은진 김준수 문근영

소녀 합창단 경력 덕에 가무에 뛰어난 

기량을 보입니다. 단지 금발이기 때문에 

<금발이 너무해>에 출연했다는 말이 있

지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애교가 넘치지만 밝은 성품이나 연기

에 발을 애용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

다. <위대한 캣츠비>에서 노래방 발성

을 구사하니 음악 지도가 절실합니다. 

<천국의 눈물>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교우들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준수가 알

짱거리기만 해도 수업이 즐겁다는 여학

우들이 80만에 이르므로 교사 평가를 

거부합니다.

모자람 없는 연기를 보이며, 범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합니다. 무용 

과목인 <클로저>에서는 오로지 연기에

만 충실한 것이 아쉽습니다. 봉춤에 대

한 깊은 이해를 요합니다. 

그래서, 제 견적은요? 간 때문이야!

나는 아낙 사냥꾼!

내 치킨, 니가 다 먹었지?

염색해서 행복해요. 그래, 이건 막대사탕인거야!

우린, 아마 안 될 거야.

하트, 꼭 해야 돼?

Q. 공연계에 부는 아이돌 캐스팅을 어떻게 

생각하나?

A. 개인차가 있지만 연예인 때의 거만한 태

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공연에 스타가 

없으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씁쓸한 공

연계의 현실과 맞물려 벌어진 일이다. 어쨌

든 관객이 들어야 하니.

Q. 점수를 매긴 스타들은 어떤가?

A. 저 중 3명 정도는 굉장히 싸가지가 없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대접받은 가락이 있으니 쿨하게 이해는 한다.

Q. 성격이 좋으면 흥행이 잘 되나?

A. 그렇진 않다. 오히려 성격과 흥행은 반

비례! 

Q. 높게 평가하는 배우가 있다면?

A. 역시 문근영. 성격이 호방하다. 시아준수

도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좋다. <이기동 체

육관> 공연을 위해 몸을 만든 솔비나 뮤지

컬에서 비교적 오래 활약 중인 옥주현도 성

공한 축에 든다.

Q. 공연을 하고 싶은 아이돌에게 한 마디 

하자면?

A. 잠시 쉰다는 마음으로 생각 없이 공연을 

선택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 판이 그렇게 만

만하지 않다. 아무리 스타 마케팅을 해도 연

기를 못하면 관객들이 다 안다. 

Q. 당신은 아이돌이 나오는 공연은 잘 보지 

않겠구나.

A. 뭐 자주는 안 본다. 참! 시아준수님 빼고, 

하앍~ 하앍~.

모자람 없는 연기를 보이며, 범생임에도 

연극 <프루프>에서 천재 수학자를 잘 

<천국의 눈물>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치킨 60마리를 스태프에게 쏠 정도로 

공연 관계자 
C양의 일갈

10년 동안 험난한 연극판을 구른 
공연기획자 최양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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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존재감의 대표주자 
미미 시스터즈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 전설이 되기 위해 우리 곁을 찾아왔다. 
WORDS BY 정바비

MAXIM 독자가 듣고픈 이야기

MAXIM에 음악 칼럼을 쓴 지도 반년째다. 친애하고 존

경하는 MAXIM 독자가 흥미롭게 읽을 글을 쓰려고 나

름 노력과 궁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 떠올렸

던 사람은 오래전 군대에서 만난 고참, 동기, 후임이

었음을 고백한다. 그들도 내 글을 재미있게 읽을까? 

MAXIM의 명성에 누가 되는 원고는 쓰고 싶지 않았

다. 누가 뭐래도 MAXIM은 외박을 다녀올 때 가장 환

영받는 ‘사제 물품’ 1위 아니던가! 비록 졸문이지만 빨

래 후 널어놓은 ‘브레이브맨’ 팬티보다는 뽀송뽀송하

길 원했고, 독자에게 휴가 복귀 신고를 받는 행보관의 

썩소보다 상큼하게 느껴지길 바랐다. 5월호 소재를 고

르면서 고민했다. MAXIM 독자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

는 무엇일까? 결론은 역시 여자다. 프로다운 몸매와 

보편적인 포즈로 독자를 사로잡는 건 직업 모델이나, 

걸그룹, 인기 탤런트의 화보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여성 뮤지션의 새 음반에 대한 글을 쓰는 거

다. 자신의 음악을 멋지게 소화하는 진짜 ‘멋진’ 언니

들의 얘기를 말이다. 

장기하보다 강렬한 미미 시스터즈의 데뷔

고민 끝에 고른 한 장의 음반은 홍대 씬에서 단연 화제

를 모은 미미 시스터즈의 <미안하지만… 이건 전설이 

될 거야>다. 장기하와 얼굴들에서 신비주의 콘셉트와 

시크한 무대 매너로 일단 보면 절대 잊지 못하는 강렬

한 인상을 남겨주던 그녀들이다. 알이 큼직한 선글라

스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가끔 노래를 거든 걸 제외

하면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없던 그녀들이 자신의 음

반을 만든다는 소식에 많은 이가 반신반의했다. 미미 

시스터즈가 그간 보여준 건 어디까지나 이미지와 콘

셉트였기 때문이다.

달력으로 미친 존재감을 보여준 그녀들

무대 밖에서 미미 시스터즈가 보여준 유일한 존재감

은 엉뚱하게도 탁상 달력 프로젝트였다. 무슨 얘기냐

고? 그녀들은 자신들을 주인공으로 찍은 12장의 콘셉

트 사진으로 2010년 달력을 제작했다. 1월부터 12월까

지 담은 12장의 사진은 그녀들이 직접 고른 ‘이달의 추

천곡’ 분위기에 맞춰 장소, 소품, 의상을 세심히 준비

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를테면 4월의 추천곡은 1968년 

발표된 화이부 휭거와 탑 송의 ‘검은 여인’ 이다. 이 사

진에서 그녀들은 장기하와 함께 자장면을 먹고 있다. 

외로운 영혼들이 자장면을 먹는 4월 14일 블랙데이가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8월 추천곡 The Q의 ‘해
변가에서’ 에 맞춰 어디서 구했는지가 궁금한 빈티지

전설이 될 음반 
들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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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자인의 원피스 수영복(라고 쓰고 오리지널 엄마 

수영복이라고 읽는다)을 입었다. 산울림의 ‘외출’ 을 

추천하는 9월 달력에서는 빨간 전신 트레이닝복 차

림으로 동네 대중탕에 나오는 모습을 연출했다. 홍대 

씬 아티스트로는 전무후무한 이 프로젝트로 미미 시

스터즈는 강렬한 콘셉트를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나

라 예전 음악에 대한 그녀들의 무한한 애정을 드러

내는데 성공했다. 

찰떡궁합 프로듀서 하세가와의 존재

미미 시스터즈의 달력을 책상에 두고 틈날 때마다 그

녀들의 추천곡을 찾아 들은 이라면 데뷔 음반 <미안

하지만… 이건 전설이 될 거야>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고 느낄 거다. 프로듀서로 참여한 일본 출신 록 뮤지션 

하세가와 요헤이와의 찰떡궁합 덕분이다. 하세가와는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우연히 산울림과 신중현등 우리

의 예전 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한국에 건너온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실력파 뮤지션이라 한국에

서도 델리 스파이스, 황신혜밴드, 뜨거운 감자 등 이름

만 대면 아는 유명 밴드의 고정 세션 등을 거쳐 지금은 

동경하던 산울림의 리더 김창완밴드에서 리드 기타리

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음악 세계만 이야기해도 

지면이 모자랄 정도니 이쯤 해두자. 중요한 건 한국의 

옛 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놓고 봤을 때 하세가와 

요헤이만큼 미미 시스터즈의 첫 음반에 어울리는 사

람을 찾기 힘들 거란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음반을 

사실상 ‘프로듀서 하세가와의 음반’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음반이 딱 맞는 프로듀서를 만났

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평가다.

 

버릴 것 없이 풍성한 데뷔 음반

인트로와 보너스 트랙을 제외하면 총 5곡이 수록된 

아담한 음반이지만 중량감 넘치는 게스트 뮤지션의 

면면을 보자면 한순간도 소홀히 들을 수 없는 음반이

기도 하다. 데뷔 음반에서 한국 록을 대표한다고 말

할 수 있는 ‘분’ 들을 한자리에 모은 그녀들의 저력

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걸까. 김창완 선생님이 친

히 자신의 곡 ‘다이너마이트 소녀’로 참여했고,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크라잉넛과 협연한 ‘미미’ 도 반갑

다. 서울전자음악단과 함께한 16분 44초짜리 사이

키델릭 ‘우주여행(2010년 미미의 탁상 달력 중 5월

의 추천 음악이었다)’ 역시 흔히 들을 수 없는 멋진 곡

이다. 헤비 블루스 록 밴드로는 단연 우리나라 원 톱

인 로다운30의 흥겨운 업템포 곡 ‘대답해주오’ 도 인

상적이다. 로다운30의 리더인 베테랑 뮤지션 윤병주

가 음악 인생 최초로 여자 가수에게 제공한 곡인데도, 

이것이 화제가 되지 못할 정도로 얘깃거리와 들을 거

리가 풍부한 음반이 바로 <미안하지만… 우리는 전설

이 될 거야>다.

전설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해

탄탄한 프로듀싱을 바탕으로 훌륭한 연주자를 적재

적소에 배치한, 영리한 복고 취향의 밀도 있는 데뷔 

음반! 이 정도면 ‘전설’ 이 될 요건은 충분하다. 그런데 

왜 ‘미안하다’ 는 것일까. 음반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 

해봤다. 그건 어쩌면 박제조차 되지 못한 우리나라 실

력파 선배 가수와 뮤지션에 대한 ‘미안함’ 이 아니었을

까? 해방 전후부터 50년대,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활

동했던 60~70년대 가수 중 극소수를 제외하면 그들

의 실력과 끼를 음미할 수 있는 음반이나 라이브 공

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미미 시스터즈의 추

천곡은 벅스 뮤직이나 멜론처럼 친숙한 음원 사이트

가 아닌 80년대 가요 전문 음악 방송 114라는 사이트

를 이용해 들어야 한다. 반면 미미 시스터즈는 ‘시절

을 잘 만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소속사와 프로

듀서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데뷔 음반을 발매했다

는 미안함이 음반 타이틀에 반영된 걸지도 모른다. 하

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그 미안함은 그녀들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몫으로 남아야 하리라. 

MAXIM은 미미 시스터즈의 
화보 촬영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 언니들 상당히 글래머시다. 
공연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믿어도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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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삽질에 미치다.
부산갈매기 여러분들! 
이게 다 롯데의 양승호 감독 때문인 거 아시죠? 
WORDS BY 박정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롯데 자이언츠

올해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출발이 영 별로다. 롯데

는 개막 2주가 지난 현재(4월 18일 기준) ‘4승 1무 8

패’로 7위에 올라 있다. 사실 작년에도 롯데 자이언츠

는 개막 후 13경기에 6승 7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작

년과 경기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게 문제다.

신임 감독의 막가파식 투수 운용 
제리 로이스터 전 감독은 13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3.5

명의 투수를 마운드에 올렸는데 신임 양승호(51) 감독

은 평균 4.5명의 투수를 소모 중이다. 매 경기 1명의 

투수를 더 쓴다는 건 팀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현재 롯데는 벌떼 야구로 유명한 SK 와이

번스(평균 4.0명)보다 투수력 낭비가 심하다. 설상가

상 롯데 불펜의 평균 자책점은 4.24에 달한다. 

새로운 불펜 노예 고원준
지난 한 주(4월 12~17일) 고원준(21)은 7⅔이닝을 공 

111개로 틀어막는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다. 선발투수

오늘도 삽질이야?

언

제

끝 나?

난 어제도
삽질했어.

SP  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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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삽질에 미치다.

라면 한 주에 이 정도 이닝과 투구를 소화할 수 있

다. 충분한 휴식과 준비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면 구원투수는 늘 긴장상태로 불펜에서 대기한다. 

선발투수급 이닝을 책임지면 숫자로 보이는 것 이상

으로 피로가 누적된다는 얘기다. 고원준의 현재 보

직은 구원투수, 그것도 보호받아야 할 솜털이 보송

보송한 1990년생 투수다. 하지만 양승호 감독은 쿨

하게 12일 두산 베어스전 3⅓이닝 39구,  14일 두산

전 1이닝 25구, 그리고 17일 LG 트윈스전에서 3⅓이

닝 47구를 던지게 만들었다. 롯데 팬이라면 투수혹사

의 아이콘 강병철 전 롯데 감독의 악몽이 떠오르고

도 남을 상황이다. 

야구는 선발투수 놀음
야구는 선발투수가 마운드에서 오래 버텨야 한다. 그

래야 구원투수의 위력도 배가된다. 특히 롯데는 불펜

의 깊이가 두꺼운 팀이 아니기에 선발투수의 몫이 더

욱 중요하다. 페넌트레이스는 시즌당 133경기를 치르

는 경영의 묘가 필요한 장거리 마라톤이다. 하루 이

틀하고 접는 단기전이 아니다. 시즌의 밑그림을 그린 

후 중간중간 변화를 주는 걸로 충분하다.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팀을 뒤집고 볶으면 곤란하다. 바로 양

승호 감독처럼 말이다.   

단점을 극대화하는 
알 수 없는 선수 운용
경영의 기본은 장점의 극대화다. 야구팀도 마찬가지

다. 롯데 역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팀이다. 하지만 

양승호 감독은 장점을 키우기 보다는 단점을 장점으

로 만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20홈런 타자보다 2

할 7푼을 치더라도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이가 팀

에 도움이 된다” 고 말하더니 3할 중반의 타율을 기

록한 타자에게 번트 지시를 내리고, 35세 지명타자

에게 수비 연습을 시켰다. 팀의 체질 개선을 위한 장

기적인 플랜이라면 십 보 양보해서 이해해줄 수 있

다. 그런데 양승호 감독이 원하는 건 당장 눈에 보이

는 결과다. 한순간에 체질 개선이 된 모습을 보기 원

하는 감독 아래서 선수는 혼란스럽고, 팀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마진을 남겨야 하는 스포츠
야구는 마진을 남겨야 승리하는 스포츠다. 단기전에

서는 작전 야구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지만 133경기

나 되는 장기 레이스는 결국 득실이 좋은 팀이 우승

을 차지한다. 버릴 게임은 확실히 버려야 한다. 이게 

아마야구와 프로야구의 가장 큰 차이다. 승리를 위해

선 지키는 야구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롯데는 지키

는 것보단 점수를 내서 승리하는 패턴이 익숙한 팀이

다. 장기 레이스에서 롯데의 밥줄이 된 건 번트가 아

닌 장타였고, 불펜이 아닌 선발이었다. 양승호 감독

은 롯데의 장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롯데는 결

코 SK가 아니다. 삽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승리의 

롯데가 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로이스터 시절

의 병신 같지만 멋있던 롯데 야구로 돌아가라. 그럼 

적어도 포스트 시즌 진출은 껌일 테니까. 

오늘도
던진다!

롯데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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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한다!”

그녀의 몸을 깨우는 법 
아주 간단히, 필요한 것만 알려줄게.

1. 먼저 긴장된 그녀의 몸을 이완시켜야 한다. 양손을 이
용해 등의 가운데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둥글게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면 잠자던 신경이 하나둘 깨어난
다. 감각이 예민해진 그녀는 이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반응할 거다. 

2. 예민해진 그녀의 등을 이번엔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준다. 이번에도 원을 그리면서 문지른다. 척추를 따
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꾹꾹 눌러준다. 찌릿찌릿
한 느낌이 들 거다. 

3. 자, 이제 그녀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연
스레 엉덩이를 문지른다. 

4. 매직스틱으로 그녀의 G마켓을 마사지한다. 

EDITOR’S TIP 
마사지를 하는 동안 그녀의 예민한 그곳엔 실수로라도 손
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분 정도 어깨, 등, 다리, 엉덩
이만 주물러 감질나게 하면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그녀가 
당신을 먼저 덮칠지도 모른다. 

차림을 가만히 떠올려봐라. 유난히 긴 치마를 입고 다닌다

면 각선미에 자신이 없는 거고 헐렁한 상의를 즐겨 입었다

면 가슴에 자신이 없는 거다. 그녀가 주로 어디를 가리고 다

니는지 파악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칭찬해줘라. 초등

학교 때 배웠잖아?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바람이 아니라 

햇볕이라고(참 좋은 거 가르친다). 

섹스의 날 
섹스하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으니 흥분이 좀체 가시

질 않았다. 만나자마자 내가 먼저 올라탔다.  

S(26세, 홍보대행사)

EDITOR SAYS 

혀와 입술, 손을 사용하는 것만이 전희라는 편견을 버려라. 

아까도 말했지만 전희는 섹스를 하기까지 이뤄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만나기 몇 시간 전 ‘우리 이쁜이 빨리 보고 

싶다’류의 문자를 날려라. 그녀와의 관계가 처음이 아니라

면 좀 더 음탕한 문자도 상관 없다. 당신과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몸이 뜨거워져 있을 거다. 

전희의 여운 

회사 부하 직원과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됐다. 둘만

의 술자리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날따라 야릇한 분

위기가 조성돼 그의 집까지 가게 됐다. 평소 내 말

에 복종하던 그가 침대 위에서는 돌변해 내 몸 곳

곳을 거칠게 애무했다. 그런데 왜 그 이상은 해주

지 않는 걸까?  

H(29세, 호텔리어) 

EDITOR SAYS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밀당을 심하

게 해서 미치겠다면 이게 직빵이다. 전희로 그녀에게 황홀

한 기분을 여러 번 선사하고 난 뒤 거기서 멈추는 거다.  참

기 힘들 거라는 거 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그녀를 그냥 돌

려보내라. 감질나서 그녀가 먼저 당신을 원하게 될 거다.   

 

인간 모닝콜
그의 집에서 자는 다음 날엔 알람시계가 따로 없다. 

내가 잠에서 완전히 깰 때까지 그가 내 몸 곳곳을 애

무해주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격렬한 섹스를 하는 

덕분에 회사에 종종 늦는다.  

P(27세, 카피라이터)

EDITOR SAYS 
왠지 찔린다. 아, 편집장님이 이거 보시면 안되는데! 

마성의 다리 마사지 

하루 종일 힐 신고 다니느라 피곤한 다리를 주물러

줄 테니 잠깐 들어왔다 가라는 말에 혹해 그의 집에 

놀러 갔다. 다리를 주무르던 그의 손이 자연스레 엉

덩이로 올라왔는데 이미 내 몸은 풀릴 대로 풀려 저

항할 수가 없었다.  S(22세, 대학생)

EDITOR SAYS 

마사지는 그녀를 침대 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미끼. 

주위에도 마사지에 낚인 여자 여럿 있다. 하지만 괜히 어설

프게 하면 본전도 못 찾는다. 귓방맹이 맞지 않고 그녀를 

KO시키려면 어떻게 마사지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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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 iPhone
MAXIM 출시 완료

아이패드 뒀다 뭐 하나,
MAXIM 안 보고?
※ 앱스토어에서 [ 맥심 ], [ MAXIM ] 을 검색하세요!

www.maximkorea.net

MAXIM 아이패드 독자를 위한 SPECIAL GIFT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MAXIM iPad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월
호 8권 패키지를 보내주마! 한 권도 빼
놓을 수 없잖아?

     앱스토어에서 MAXIM 아이패드 App
을 받는다. 

응모 방법

     010-5199-1182로 사진을 첨부한 
MMS를 보낸다. 

     아이패드로 MAXIM App을 열고 있
는 사진을 아무거나 찍는다. 

- 예 -

선물1 선물2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2장

공연을 볼 수 없는
독자에겐?

당첨자 발표  응모 문자를 발신했던 휴대폰 번호로 개별 연락하겠다. 주소는 그 때 알려줘도 된다! 

무료 앱만 받아도 선물이 쏟아진다!
이벤트에 응모한 독자 중에 매월 50명을 추첨하여 아래 선물을 마구 쏘겠다.

iPhone에서 하나의 통합된

App으로 MAXIM을 만나라!

무료 과월호가 짭짤하다!iP
ho
ne

iPad에서 동영상, 고화질 화보를 

화려한 인터렉티브 기능과 함께 

시원한 화면에서 즐겨라!iP
ad

1 

2

3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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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TOROLA  / K2
통화 기능, 그중에서도 음성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걸 

목표로 삼은 제품이다. 어차피 한쪽 귀로 듣는 음악 따위 

고만고만한 수준이라면 K2처럼 한 놈만 패는 스타일의 

블루투스 리시버도 나쁘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모토로라의 블루투스 리시버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진 

못해도 평균 이상의 퀄리티는 유지해줬으니 말이다. 

문의 www.mymotoland.com 02-6084-7818

가격 미정

  장점: 또렷한 음성 전달

  단점: 기능이 너무 심플한 것도 죄! 

  추천: 오로지 통화를 위해서만 블루투스 리시버를

  사용하는 사람

2. SONYERICSON / MW600
눈에 확 들어오는 장점은 FM 라디오, 최대 3대까지 연결 

가능한 블루투스 페어링이다. 최대 20일 이상 대기하는 

배터리는 조루 걱정이 없다. 블루투스 리시버에 3.5mm 

잭이 있어 번들 이어폰 대신 본인 마음에 드는 이어폰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가격대도 소니 에릭슨인 걸 감안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문의 www.xperia.co.kr  1588-4170

가격 10만 원대

  장점: FM 라디오 지원, 이어폰 교체 가능

  단점: 선이 달린 블루투스 리시버라니, 이거 뭐임?

  추천: 블루투스와 유선 리시버를 혼용하고픈 사람 

빵빵한 블루투스
선 없이도 빵빵 터지는 블루투스 리시버를 한자리에 모았다.
           BY 김상헌  PHOTOGRAPH BY ARC STUDIO

1. SENNHEISER  / MM550
귀를 덮는 MM550의 큼직한 헤드폰 패드와 젠하이저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외부소음을 잘 차단한다. 덕분에 

음악을 감상하기도, 통화하기도 좋다. 게다가 블루투스 

리시버의 음질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도 반할 만한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헤드 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휴대성도 

뛰어난 편! 하지만 헤드폰이기에 땀이 샘솟는 수컷이라면 

봄에는 피하는 게 좋다. 

문의 www.sennheiserkorea.co.kr/kr 02-711-9275

가격 60만 원대 후반

  장점: 믿고 쓰는 젠하이저산産 헤드폰 음질

  단점: 염통이 쫄깃해지는 가격

  추천: 블루투스 리시버로 본격적인 음악 감상을

  하고픈 사람

WIRELESS IS
   ALWAYS GOOD! 

1

2

3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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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ZABRA / STONE II
블루투스 리시버의 대표 주자 자브라가 내놓은 스톤Ⅱ는 

음성 명령은 기본이고, 그간의 관록을 자랑하듯 통화 품질과 

착용감은 다른 제품을 압살할 수준이다. 그래서 블루투스 

리시버인 주제에 음악 및 비디오 감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긴다.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0시간의 통화, 15일까지 대기 

가능한 넉넉한 배터리 역시 매력적이다.

문의 www.gaunet.co.kr 02-756-9910

가격 10만 원대

  장점: 블루투스 리시버 본분에 충실

  단점: 비싼 가격, 호불호가 갈리는 보청기 스타일 디자인 

  추천: 블루투스 리시버를 온종일 꽂고 있어야 하는 사람

4. MOTOROLA / S10-HD
생활 방수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게다가 튼튼해서 

운동할 때 막 굴리기도 편하다. 하지만 볼륨 조절이 조금 

번거롭다는 단점은 상당히 거슬린다. 그것만 제외하면 

아웃도어용으로 그만이다. 음악만 들을 수 있게 생겼지만 

통화 기능도 지원한다. 통화 기능이 썩 만족스러운 

편은 아니지만 말이다. 목뒤로 넘기는 넥밴드 스타일의 

리시버라서 착용감에서는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릴 거다.

문의 www.mymotoland.com 02-6084-7818

가격 10만 원대

  장점: 당신의 육수 폭포를 견뎌줄 생활 방수 기능

  단점: 착용감이 별로 

  추천: 운동할 때 이어폰 선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는 사람

5. PLANTRONICS  / M1100
통화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마이크 3개를 장착해 

통화할 때 큰 소리로 떠들 필요가 없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 IQ3 덕분에 주변 소음도 안녕!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음성 안내는 물론이고, 아이폰과 함께하면 배터리 

잔량 체크도 가능하다. 샤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보청기 

스타일의 블루투스 리시버가 싫은 이라면 혹할 만하다.

문의 www.iskynetworks.co.kr 1577-7186

가격 10만 원대 

  장점: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OK!

  단점: 다소 불편한 조작감

  추천: 아이폰용 블루투스 리시버가 필요한 사람

4

5

6

블루투스란?
반경 10∼100m 거리 안의 전자 기기를 

무선으로 엮어 제어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이다. 1994년 이후 버전 업을 거쳐 

2009년에 버전 3.0이 발표됐다. 

3.0은 전송 속도가 최대 24Mbps로 대폭 

향상돼 PC는 물론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기기 간의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졌다. 내장 전력 관리 기능으로 

전력 소모는 오히려 줄었다. 갤럭시S2

처럼 고사양 스마트폰은 블루투스 3.0

을 채택했다. 

블루투스의 모노/스테레오 구분
블루투스의 모노는 일반 리시버처럼 한쪽 

방향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통화만 

가능한 녀석을 모노, 통화와 음악 감상이 

동시에 가능한 녀석을 스테레오로 구분한다. 

그러니 당신의 블루투스 리시버가 귀의 한쪽만 

커버하는 유닛이라도 ‘A2DP(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를 지원한다면 음악 

감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단 얘기다.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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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 SHOOT!SHOOT!SHOOT!SHOOT!SHOOT!SHOOT!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넌 내가 찍었어!”

마음에 드는 여자라면 열 번은 찍어야 수컷이제!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조유림 FILM 박한빛누리

MODEL 이채은 HAIR 고준영  MAKE-UP 조하나(베데스다 02-548-7787)

COOPERATIONS 가이아(02-3447-1098) 캘빈클라인진(02-3447-7725) 
아디다스(02-3447-7701) 프레디, 프레디 더클럽, 타미힐피거(02-546-7764) 핑크펀(02-3443-1703) 
제이미앤벨(070-8247-7834)

FUJIFILM 
FINEPIX X100
복고풍 디자인에 속지 마라. DSLR이 부럽지 않은 APS C-

SIZE의 1,230만 화소 센서를 탑재한 성능은 발군이다. 사진 좀 

찍는다는 전문가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후지논 렌즈는 또

렷한 색감을 제공하고, 와이드 앵글 촬영 역시 문제없는 똘똘

한 녀석이다. 라이카 M9와 맞먹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

면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카메라!

가격 159만 원

문의 www.fujifilm.co.kr 080-210-1111

APS C-SIZE란?
APS(Advanced Photo System)는 후지필름, 코닥, 
니콘 등이 새롭게 만든 표준 규격 사진 시스템이다. 
이 중 ‘C-SIZE’는 기존의 35mm 필름과 똑같은 화면 
비율인데 기본 사이즈(9:16)의 좌우를 자른(2:3) 거라
고 보면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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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장식 민소매 티셔츠 가이아 
쇼츠 캘빈클라인진

액세서리 모두 제이미앤벨 
슈즈 가이아

촬영장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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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바람막이 프레디 
쇼츠 캘빈클라인진 
목걸이 제이미앤벨 
슈즈 에디터 소장

OLYMPUS
XZ-1
XZ-1은 확실히 똑딱이 카메라계의 甲이다. 비록 1,000만 화소 센서지만 

F1 8-2.5 렌즈 덕분에 흔들림 적은 때깔 좋은 사진을 뽑아낸다. 접사 기능

도 그럴싸하며, 똑딱이 주제에 배경을 날려버리는 아웃 포커싱 기능도 갖

췄다. 그렇다고 DSLR이나 하이브리드형 카메라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자. 서브로 쓸 수준급 똑딱이 정도라고 보면 된다.

가격 59만 8천 원

문의 www.olympus.co.kr 1544-3200

회색 비즈 장식 민소매티 프레디 더클럽

액세서리 모두 제이미앤벨

슈즈 핑크펀

SONY
CYBERSHOT TX100V
2개의 렌즈 없이도 3D 사진을 만들어내는 마술사 같은 녀석이다. 똑딱이 

주제에 초당 60프레임으로 풀 HD급(1920×1080)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

다. 1,620만 화소 센서는 기본이고, GPS와 컴퍼스 기능으로 사진 찍은 시

간과 장소, 방향까지 기록이 가능하다. 널찍한 3.5인치의 터치스크린은 

거들 뿐이다. 오호~! 소니, 카메라에서는 아직 죽지 않았군! 

가격 50만 원대 후반

문의 www.sony.co.kr 158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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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 민소매 티셔츠 아디다스쇼츠 캘빈클라인진 
팔찌 제이미앤벨
슈즈 가이아 

PENTAX
OPTIO S1
성능이 아무리 발군이라도 디자인이 구린 제

품에 영혼을 팔 수 없나? 그렇다면 소녀시대

의 노랫말처럼 “반짝반짝 눈이 부신♬” 알루

미늄 보디를 가진 S1이 적절하다. 입맛에 맞게 

크롬, 블랙, 그린 색상을 고를 수 있고, 렌즈 주

변 색상도 보디에 맞게 깔맞춤하는 센스라니! 

1,400만 화소, 광학 5배줌,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했으니 일상을 기록할 폼 나는 카메라를 

찾는 사람에겐 딱이다.

가격 미정

문의 www.pentaxkoreaservice.com 

1588-2708

페이스북 라이프 업그레이드 
와이파이는 껌이다. 
그 껌 좀 씹어본 디카를 소개한다. 

SAMSUNG / SH100
요즘엔 개나 소나 와이파이를 달고 있다. 
SH100은 와이파이에 접속해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나 페이스북 등 사진을 업로드하는 
사이트에 바로 쏠 수 있다. 갤럭시S가 있다
면 SH100의 무선 리모트처럼 사용할 수 있
으니 금상첨화!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연예인
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자랑하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는 인간에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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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민소매 티셔츠 타미힐피거

액세서리 모두 제이미앤벨 

레깅스와 슈즈 모두 가이아 

NIKON
COOLPIX P500

디자인, 색감은 기본이다. 이 녀석이 정말 대단한 건 36

배 광학줌 기능이다. 야구장 외야석에 앉아 타석에서 

신나게 선풍기 스윙을 해대는 선수의 사진 촬영이 가

능하단 얘기다. 물론 줌을 최대로 당기면 사진에 어느 

정도 노이즈는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이제 

치어리더 사진을 찍겠다고 부끄러워하며 지척까지 다

가갈 필요가 없어졌다. 와우!

가격 40만 원대 후반

문의 www.nikon-image.co.kr 080-800-6600

PENTAX
OPTIO WG-1 

생긴 대로 논다. 터프한 모양새답게 1.5m 높이에서 떨어져도 멀쩡하고, 영하 10℃의 온도에
서 버티는 건 껌이다. 방수 되냐고? 콜! 수심 10m까진 끄떡없고, 수중에서 2시간 동안 촬영
할 수도 있다. 내구성 하나는 카메라계의 베어 그릴스 형님이랄까? 새로 산 카메라를 하루 
만에 걸레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당신 똘똘이만큼 작은 물건(?)도 큼직하게 
확대 촬영할 수 있지만, 사진 속 똘똘이가 원래 크기인 양 착각하면 그때부터 피곤해진다.가격 미정

문의 www.pentaxkoreaservice.com 158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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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저지와 쇼츠 모두 아디다스
슈즈 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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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비교 체험기
MAXIM 스태프 2명이 테스트를 빙자해 캠코더를 들고 걸스데이 화보촬영 현장을 습격했다. 
       작고 만만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손맛이 꽤나 좋던걸.  BY 김상헌 FILM 이은학, 박한빛누리

비교 체험기
MAXIM 스태프 2명이 테스트를 빙자해 캠코더를 들고 걸스데이 화보촬영 현장을 습격했다. 
       작고 만만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손맛이 꽤나 좋던걸.  BY 김상헌 FILM 이은학, 박한빛누리

SAMSUNG HMX-H300

이 녀석은? 광학 30배 줌이 가능한 스나이퍼 스타일

의 캠코더

| Good 
1. 작고 가벼운 덩치(228g)라 휴대성 UP

2. 광학 30배, 최대 디지털 300배 줌 지원

3. 초보자도 수준급 촬영이 가능한 AI성능

4. 직관적인 메뉴 화면과 나쁘지 않은 터치 감도

| Bad 
1. 작고 가벼운 덩치 때문에 배터리 용량 DOWN

2. 기대보다 별로인 암부 촬영, 노이즈가 심하고 손떨림 

보정 기능이 별로라서 최대 줌 촬영시 삼각대는 필수 

3. 수동 조작해야 하는 렌즈 캡, 이동할 때 렌즈에 흠

이 날 우려가 있음

        MAXIM 스태프 박군이 직접 써 보니!

촬영 현장의 조명이 어두워 노이즈를 피할 수 없었지만 생각보다 정

도가 심했다. 특히 줌 기능을 사용했을 땐 캠코더 화면이 춤을 추는 줄 

알았다. 렌즈 캡이 수동이라서 촬영할 때마다 일일이 개폐 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는 점 역시 번거로웠다. 대신 줌 조작 버튼을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편하고, 부탄가스 1개(약 228g)정도의 무게라 

촬영과 동시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을 만큼 휴대성은 만족스러웠다. 

박대리는 3시간을 채 못 버티고 퇴근하므로 장시간 촬영 계획이 있다

면 유의하자. 

한마디로 
"다루기 쉽고 휴대성이 좋은 입문용 캠코더"

가격 599,000원 

문의 www.samsungimaging.co.kr 1588-3366

        MAXIM 스태프 

캠코더 비교영상
보러가기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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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SONIC HDC-TM900

이 녀석은? 하이엔드 디카 같은 느낌의 캠코더

| Good
1. 밝은 렌즈(F1.5-F2.8) 덕에 어두운 곳도 선명한 촬영 가능

2. 당신을 영화감독으로 만들어 줄 디지털 시네마 기능 탑재

3. 1080i 영상을 5시간 이상 저장 가능한 넉넉한 32GB 내장 메모리

4. 강력한 손떨림 보정 기능 덕에 수전증 환자도 O.K.

| Bad
1. 복잡한 인터페이스, 매뉴얼 숙지 없이 사용 불가 

2. 라이트 유저를 위한 소소한 기능(컬러 필터) 부재

3. 5시간 촬영이 불가능한 조루 배터리(10O분 내외)

4. 정체를 알 수 없는 디지털(광학이 아니다!) 700배 줌의 존재 

       MAXIM 스태프 이군이 직접 써 보니! 

어두운 조명에도 선명한 화면을 찍을 수 있단 게 놀랍다. 덕분에 걸스데이의 미

소를 캠코더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담았다. 먼 거리의 줌인 촬영(이라고 쓰

고 도촬이라 읽는다)도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기능을 숙지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

용하다간 멸망 크리에 빠진다. 인터페이스가 불편한데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

게 파악이 어렵다. 메뉴 버튼 조작도 마찬가지. 캠코더를 조금만 움직여도 ‘패닝

이 너무 빠릅니다’ 라고 말해대니 초보자는 당황하기 쉬울 것 같다. 무엇보다 박

대리가 1시간 40분이 지나면 조기 퇴근하기 때문에 촬영은 모두 그 안에 해치워

야 한다는 게 은근히 부담이다. 억울하면 예비 배터리 하나 더 사라는 파나소닉

의 압박이 느껴진다. 

한마디로 
"성능은 만족스럽지만 다루기 까다로운 준전문가용 캠코더"

가격 1,599,000원  

문의 www.panasonic.co.kr 1588-8452

       MAXIM 스태프 PANASONIC 
HDC-TM900

SAMSUNG
HMX-H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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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S2 (가칭)

스마트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면 MAXIM과 함께 하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를 참조할 것! 

엑시노스 듀얼코어 1.2Ghz
안드로이드 2.3 (생강빵)
1GB 램 / 내장16,32GB
최대 32GB 외장메모리 지원

MAXIM에서 Galaxy S2를 질러라!

SMART
  LIFE
  UPGRADE 
with 

4.3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전면 200만 화소, 후면 800만 화소 LED 플래시
1650mAH 대용량 배터리
블루투스 3.0

가칭

4.3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가칭)

4.3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전면 200만 화소, 후면 800만 화소 LED 플래시
1650mAH 대용량 배터리

가칭)

4.3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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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이 뽑은 BEST CONCEPT

Mercedes-Benz / F800
‘그린 모터쇼’ 답게 메르세데스-벤츠는 친환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F800

을 선보였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엔진 구동력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내리막길의 운동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정용 

전기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하는 전기차라는 뜻이다. 

30km 이내의 거리는 휘발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만 주행할 수도 

있으며, 전기차로 뽑을 수 있는 최고 속도는 121km/h나 된다. 이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의 전기차 진입 금지 표지판이 없어질 날도 머지않았다.

연비가 무려 34.4km/L라고 하면 왠지 여느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처럼 약해빠진 

건 아닐까 의심할지도 모르지만, 자, 저 얼굴 생김새만 봐도 어딘지 모르게 한 

409마력에 제로백은 4.7초쯤 될 것 같지 않아? 이 미래적인 콘셉트카가 서울 

모터쇼에서 유독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단지 화려한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다. 

F800은 CLS 클래스의 다음 모델을 출시하기 위한 실험체라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2011 SEOUL
MOTOR SHOW

2011 서울 모터쇼가 수많은 사진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멋진 자동차들은 이미 인터넷에서 질리도록 
봤을 거고, 우리 수컷들을 궁금해 미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바로 모터쇼의 꽃이었던 각 자동차 
브랜드의 레이싱 퀸이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MAXIM KOREA

가장 훌륭한 모델군을 

선보였던 건 바로 PEUGEOT. 

푸조는 ‘그린’ 모터쇼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 가장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PEUGEOT

LEXUS

TOYOTA

KIA

MAXIM이 선정한 모터 퀸

BEST24

1 2 3

4

7 8 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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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을 거고, 우리 수컷들을 궁금해 미치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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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레이싱 퀸이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MAXIM KOREA

가장 훌륭한 모델군을 

선보였던 건 바로 PEUGEOT. 

푸조는 ‘그린’ 모터쇼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 가장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PEUGEOT

LEXUS

TOYOTA

KIA

MAXIM이 선정한 모터 퀸

BEST24

1 2 3

4

7 8 9

5 6

��_4p_���.indd   62-63 2011-04-19   �� 5:17:09



MAY 2011 MAXIM 6564 MAXIM MAY 2011

2
0

11
 S

EO
U

L 
M

O
TO

R
 S

H
O

W

한정된 지면 때문에 모터쇼를 빛낸 그녀들을 한 명 한 명 모두 독자의 식탁에 올릴 수 없어 
무척 아쉽지만, MAXIM이 심사숙고 끝에 에디터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24명을 추렸다. 
즐겁게 둘러보고 있나? 다 보고나서 가장 자네를 가슴 뛰게 만드는 모델을 1명 골라라! 
그럼 우리가 다음 달 MAXIM에 그녀의 환상적인 화보를 끼얹어 주겠다!!!

참여하기
방법1. 가장 맘에 드는 모델의 사진 번호를 골라 

MAXIM 편집부로 문자를 때려라(010-5199-1182)

방법2. 문자 메시지 값이 아깝다면 지면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한 후 댓글을 남겨라. 

선물도 준다!
당신이 지목한 모델이 최다득표의 영예를 안게 

된다면?

1. 그녀를 지목한 독자 중 10명에게 최근 

1년간의 MAXIM 과월호 12권 패키지를 선물로 

보내주겠다!

2. MAXIM은 이미 자네의 책장에 다 꽂혀있다고? 

이런 기특할 데가! 과월호가 필요없는 독자에겐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 티켓을 2장 선물할 테니 

화창한 봄날, 공연 데이트를 즐겨라!
●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 일시: 2011년 5월 14일(토) 오후 3시

3. 당신이 선택한 그녀의 HOT한 화보를 찍어   

다음달 MAXIM에 실어주겠다!

MAXIM 모델을 찜해라

일산 킨텍스에 총 출동한 에디터들이 뽑은 1위는 

바로 르노삼성 부스의 여신, 모델 이채은이었다. 

우리는 서울 모터쇼에서 돌아온 즉시 그녀를 MAXIM 

5월호에 싣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화보를 보고 싶으면 52페이지로 고고씽!   

 

에디터의

초이스

대체 이 처자는

누구
지? 

어서 알려달라!
CHEVROLET

HONDA

INFINITI VOLKSWAGEN LANDROVER

SSANG YONG

CADILLAC JAGUARAD MOTORS

PORSCHE RENAULT 

SAMSUNG

KUMHO TIRE SUBARU

다음 달 MAXIM 
화보 모델 고르기 

WHO’S
THAT GIRL?!MOTOR

과월호 
12권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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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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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을 움직이는 기계
‘저 차는 참 멋없게 생겼다’ 

옛날에 랜드로버를 알기 전엔 그랬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에디터 또한 20대가 되고 나서야 

랜드로버가 세계적인 명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식이 크게 바뀐 건 

아니었다. ‘저게 랜드로버야. 엄청 비싼 차지. 

그래도 여전히 디자인은 참 고리타분한 것 

같아.’ 그 때 그렇게 느꼈던 이유를 서른이 넘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간단하다. 

랜드로버는 아예 그 나이대의 드라이버를 겨냥한 

자동차가 아니었던 거다. 

나이를 먹고, 튀기보다는 점잖길 원하고, 

클래식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실속을 추구하게 된 어느 순간 랜드로버가 

마음 속 깊은 곳의 로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랜드로버를 

몰아볼 기회는 없었다. 기름 냄새 나는 자동차 

전문 에디터라는 직함을 단 후 햇수가 쌓이면서 

별의 별 차를 다 몰아봤지만 유독 랜드로버와는 

지독히도 인연이 없었다. 그러던 중 새로 나온 

레인지로버 4.4 Vogue 시승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드라마 <로열패밀리>에서 지성이 타고 

다니는 바로 그 차.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키를 받고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차 아래에서 발 

받침대가 스스륵 밀려나온다. 레인지로버의 

전고가 중간 발 받침을 만들어야 할 만큼 높은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자동 계단은 드라이버의 

마인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평소 같으면 키를 

누르자마자 문을 열고 뛰쳐 올라갈 것을 이 자동 

계단은 드라이버를 반템포 천천히, 여유로운 

동작으로 운전석에 오르게끔 만든다. 한 쪽 

무릎을 치켜들고 어딘가를 붙잡은 채 올라타는 

게 아니라, 좁은 보폭으로 한 순간도 품위를 잃지 

않고 운전석에 안착하도록 만든다는 말이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면서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점잖은 신사의 얼굴을 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감성을 움직이는 기술이다. 

SENSUOUS
MACHO
HUGE
OVERWHELMING

MOTOR

메트로섹슈얼을 거스르다 
거대하다. 승합차를 제외하면 타 본 SUV 중에 

가장 거대한 느낌이다. 눈부시게 흰 덩치는 

거대한 몸집의 흰 북극곰을 연상시킨다. 

운전석 시야에 펼쳐지는 풍채가 너무 좋아 

길을 꽉 채우는 기분이 드는 나머지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땐 어디 한 군데 긁히진 않을까 

조바심이 든다. 

레인지로버 보그는 몸집 만큼이나 육중하다. 

무게가 3t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녀석이다

(2,715kg). 하지만 레인지로버의 구동계가 그 

육중한 몸집을 도로 위에서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지를 느껴보면 이 곰의 파워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곰이 둔한 외모와는 

달리 실제로 엄청나게 민첩한 야수인 것처럼 

말이다.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너도나도 

다운사이징을 하는 것이 유행이다. 어떻게 

하면 연료의 소모를 줄이고, 경량화하며, 

콤팩트한 자동차를 만들 것인가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으로 치면 점점 더 남성성을 잃고 

메트로섹슈얼이 될 것을 강요 당하는 현대 

남자처럼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랜드로버는 우직하리만큼 

자신을 잃지 않는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도 철저히 더 ‘강한’ 짐승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 종전 버전 보그의 

최대출력 272마력은 313마력으로 높아졌고 

최대 토크도 65kg·m에서 71.3kg·m로 더 

강해졌다. 9.6km/L의 낮은 연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굉장히 정확한 타겟팅이다. 

레인지로버를 찾는 드라이버는 기름값을 

아끼려고 레인지로버를 찾는 게 아니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연비 또한 8.8km/L였던 

구형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연비가 10km/L 

이하의 차에 무조건 저효율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이도 있겠지만, 실제로 레인지로버의 

운전석에서 그 파워를 느껴보면 9.6km/L라는 

숫자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질 거다. 

2011 NEW
RANGE ROVER
4.4 TDV8 VOGUE
원래 귀족들은 이름이 좀 길다. 재수 없게.
 BY 유승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JAGUAR LANDROVER KOREA

1억 5,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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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NEW
RANGE ROVER
4.4 TDV8 VOGUE
원래 귀족들은 이름이 좀 길다. 재수 없게.
 BY 유승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JAGUAR LANDROVER KOREA

1억 5,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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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예요?

길 같은 거 필요 없어
많은 SUV를 타봤지만 과연 그 중에 진짜 험한 

오프로드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파워를 

가진 SUV가 몇이나 될까 싶다. 레인지로버 

보그의 계기판과 센터 콘솔에 붙어있는 복잡 

다양한 오프로드 설정 기능들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려 다섯 가지 지형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사막, 진흙탕, 눈길, 산 속 등 어떤 지형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다이얼 조작 한 번으로 서스펜션이 

위 아래로 꿈틀꿈틀 움직이며 길 아닌 곳을 뚫고 

나갈 채비를 갖춘다. 마치 변신 로봇에 타고 있는 

기분이다.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를 받고 정지해 

있을 때 괜히 한 번씩 서스펜션을 최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 봤다. 주변에 서있던 운전자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구경을 하는 게 느껴진다. 마치 

당장이라도 몬스터 트럭으로 변신해서 앞 차를 

밟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 무리도 아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오프로드 능력. ‘제왕’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아무 망설임 없이 붙일 수 

있는 차는 흔치 않다. 극한의 속도를 추구하면서도 

과속 방지턱 하나 제대로 넘지 못하는 스포츠카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거친 오프로드의 영역. 

같은 자동차이면서도 서로 얼마나 다른 영역의 

기계인지 지금까지는 머리 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프로드 ‘제왕’의 고삐를 직접 

잡아보고 나니 비로소 피부로 와 닿게 느껴진다. 

스포츠카와 오프로더의 차이는 F1과 랠리만큼 다른 

세상이라는 걸.

싸움 붙이고 싶은 
에디터처럼 직업적으로 자동차를 몰아보고 리뷰를 

써야 하는 입장에서 중간치기쯤 하는 차를 만나면 

‘그 차만의 특색, 그 차만의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하지만 가끔씩 

이런 절대 강자를 만나면 장점을 찾아내는 게 

무의미해져 버린다. 장점이야 어차피 10페이지를 

넘게 써도 될 만큼 많고 그만큼 차 가격도 비싸니 

좋은 게 당연하다. 

최강의 야수를 앉혀놓고 찬사를 늘어놓는 건 

의미가 없다. 대신 호적수와 맞붙여놓고 최강자를 

가려내고 싶은 본능이 꿈틀댄다. 남자란 그런 

거니까. 전성기의 크로캅과 브룩 레스너를 붙이고 

싶듯이 말이다. 오프로드의 제왕 레인지로버와 감히 

맞설 수 있는 건? 아마도 그 상대는 허머(HUMMER)

가 될 거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아마 신사다운 괴수 

크로캅이 레인지로버, 사나운 야성을 온 몸으로 

발산하는 브룩 레스너가 허머 아닐까? 두 오프로드 

괴수를 나란히 놓고 오프로드 대결을 시킬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남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로망이 될 거다. 

엔진 형식 V8 Turbo Diesel

배기량 4,367cc

공인 연비 9.6km/L(4등급)

최대 출력 313마력

구동 방식 4WD (파트타임 4륜구동)

변속기 자동 8단

최대 토크 71.3kg·m

최고 속도 210km/h

제로백(0-100km/h) 7.8초

공차 중량 2,715kg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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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캡
      어디서 짚신 같은 걸 신고 나타난 거지? 에디터로서의 애티튜드가 전혀 되어있

지 않다. 소위 깡통 휠이라 불리는 이 휠 캡은 도저히 창피해서 신고 다닐 수가 없다.

MOTOR기아 모닝 vs 쉐보레 스파크 
구매기 2탄  “스파크 사원, 모닝 사원, 오늘은 제군들 신발 검사가 있겠다. 동작 그만”

  BY 유승민  PHOTOGRAPHS 고경희, 김상헌, 박한빛누리  MONEY 사장

신발 검사

MAXIM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정기간행물입니다. (등록번호 라00250)

스 파크인턴 사원

MAXIM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정기간행물입니다. (등록번호 라00250)

모 닝인턴 사원

MAXIM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입니다. (등록번호 라00250)

스 파크인턴 사원

MAXIM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입니다. (등록번호 라00250)

모 닝인턴 사원

아이라인 그렸냐?

어… 그냥 
약속이 있어서

지난 달 MAXIM에 입사한 인턴 에디터 스파크 군과 모닝 군을 공개한다. 한
참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며 잡지 에디터로서의 엣지를 키워나가는 중인 두 
신참에게 예고없이 불시에 신발 검사를 실시했다.

 “자기들 둘, 오늘은 엣지있는 에디터로서 얼마나 
TPO에 걸맞게 슈즈를 초이스 했는지 한번 보기로 할까?”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삼선슬리퍼를 신으면 노숙자가 되고, 차림이 좀 후질구레해도 신발이 남다르면     

'훌륭한 빈티지'가 된다. 사람의 신발도 이 정돈데, 자동차의 바퀴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

         휠 캡
          자넨 그래도 좀 낫군. 어디 가서 쪽팔리진 않겠어. 하지만 베스트는 아니

니까 앞으로도 더 분발하도록. 

타이어
한국타이어 옵티모 H724. 

연료 절감, 방음 능력이 좋

다. 실제로 순정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에서 두 녀석

을 비교해서 몰아본 결과 

승차감과 노면 소음에 있

어 스파크보다 모닝이 현

저히 정숙하고 안정감 있

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타이어
금호타이어 솔루스 KH25. 

이 타이어에 대한 설명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 어디

에도 나와있지 않다. 

단종된 지 오래된 건가? 

다른 KH시리즈가 일반타

이어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보니 보급형 저가 타이어

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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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분 신발 결국 새 신발을 사 신겼다
못난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게 되는 법이다. 

STAR OF 2011 SEOUL MOTOR SHOW
MAXIM이 뽑은 서울 모터쇼 최고의 이슈메이커

준비성 있는 에디터라면 불시에 신발이 못 쓰게 되었을 때 갈아 신을 

여벌 신발을 하나쯤은 가지고 다녀야겠지? 너네 둘 다 가방을 연다. 

실시!

실시!

 넌 신발 어디다 팔

아먹었니? 스파크

의 적재함 아래를 열어보

니 여분 휠이 들어있어야 

할 공간은 마련되어 있는

데, 정작 바퀴는 없다. 기본 

사양 구매자에겐 템포러리 

휠도 줄 수 없다는 건가! 안

전성을 최대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쉐보레 스파크가 

비상시에 사용할 바퀴도 

없다니, 대실망이다. 

오, 다행히 모닝에는 

깨끗한 템포러리 휠

타이어가 고이 담겨져 있다. 

멀리 갈 때에는 쟤는 좀 불안

하니 네가 좀 수고해 줘야겠

다. 요즘은 모닝뿐 아니라 고

급 승용차도 정식 스페어 휠

이 아닌 템포러리 휠이 들어

있다. 바퀴 한 짝 무게가 만만

치 않기 때문에 정식 스페어 

휠을 싣고 다니면 그만큼 연

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템포러리 휠타이어’는 바퀴에 문제가 생겨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정비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

는 휠이다. 이 녀석을 타고 산길 주행을 하다가 타이어에 펑크라도 나면 꼼짝없이 조난당할 수 밖에 없겠다.

이다.  참고로 귀차니즘의 화신인 본 에디터가 다른 차로 템퍼러리 휠을 무려 한 달 가까이 굴려봤지만 큰 문

제는 없었다. 그냥 신발이 하나 짝짝이다 보니 보기가 좀 그렇다는 거? 하지만 휠 무게가 달라서 주행시 불균

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따라 하지는 마라. 

패션 감각 제로인 신입 때문에 MAXIM이 촌스럽단 소리
를 들을 수는 없는 일. 결국 새 신발을 사서 신기기로 했
다. 아, 역시 싼 게 비지떡이란 건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휠 구경은 순정과 동일한 13인치 휠로 갈았다. 
요즘 MAXIM처럼 경차를 사고 휠만 바꾸는 이들이 많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범하는 실수가 있다. 조
금 더 폼나게 한답시고 휠 구경을 늘리는 짓이다. 아마 
당신도 커다란 휠에, 스포츠카에나 쓸 법한 얇은 타이어
를 장착한 경차를 본 적이 있을 거다. 
어떻게 되냐고? 일단 휠이 커지면 차 힘이 뚝 떨어진다. 
오르막에서 현저히 빌빌댈 뿐 아니라 연비도 엄청 나빠
진다. 안 그래도 낮은 파워는 더 낮아진다, 경차의 최대 
강점인 고연비마저 포기할 게 아니라면 섣불리 대구경 
휠을 탑재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게다가 휠 구경이 달라
지면 타이어도 새로 사야 한다는 건 설명할 필요도 없겠
지?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번 서울 모터쇼를 찾은 관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
었던 건 바로 자이언트 모닝이다. 작아서 귀여운 모닝이 
거대해지면 더 귀여워 진다는 사실. 이건 진짜 차도 아
니고 콘셉트카라 불러야 할 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모
터쇼에서 인기가 높았던 콘셉트카가 종종 양산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자이언트 모닝의 양산을 바라면 너무 
큰 욕심이겠지? 경차 모닝을 끌고 다니면서 차선 변경
도 힘들고 그 외에도 말 못할 설움을 겪었을 모닝 드라
이버들을 위해 기아에서 모닝의 몬스터 트럭 버전을 생
산하길 기대해 본다. 껄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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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ERE
GOLF 1.6 TDI BLUEMOTION 새로 나온 골프 블루모션이 하도 먹어 준다 길래… 먹어 봤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S 김희성, 김명석 COOPERATION VOLKSWAGEN KOREA

MOTOR

배기량 1,598cc

공인 연비 21.9km/L(1등급)

최대 출력 105마력

굴림 방식 앞바퀴 굴림

변속기 자동 7단

최대 토크 25.5kg·m

최고 속도 190km/h

제로백(0-100km/h) 11.3초

공차 중량 1,685kg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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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1.6 TDI BLUEMOTION

3,190만원

블루모션
‘블루모션’ 지구를 푸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MAXIM 에디터야 푸른 지구를 위해 친환경 

차를 타지만 당신은 기름값 때문에 친환경 

차를 탄다. 차 이름을 ‘골프 절약모션’ 이라든가‘

골프 싸게모셔’로 지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차를 팔아야 하는 폭스바겐님 입장에서 그건 

좀 곤란했을 거다. 그리하여 공기청정기 같은 

이름을 달고 나온 2011 상반기의 연비 챔피언,  

바로 골프 블루모션이다. 자, 다같이 따라해 

보자.“블루~모션!”(오해 마라. 광고 아니다. 

폭스바겐은 MAXIM에 광고를 하지 않는다.)

사실 골프 블루모션이 세상을 더 블루하게 

만든다고 하면 구라지만, 세상을 조금 덜 탁하게 

만든다고는 말할 수 있다. 핵심은 역시 연비다. 

‘새로 나온 골프 블루모션의 연비는 리터당 

21.9km’ 같은 흔해빠진 소릴 하려는 게 아니다. 

공인 연비야 네이버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고, 

중요한 건 그 수치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운전했을 때에도 나오는가 하는 거다.    

얼핏 보면 골프 블루모션 말고도 연비 좋은 차 

참 많다. 툭하면 리터당 연비가 20km 넘는다는 

차가 너무 많아서 골프 블루모션의 연비 21.9km/

L가 평범하게 보일 정도다. 하지만 다른 자동차 

들이 연비를 말할 때 항상 쏙 빼놓는 얘기가 

있다. 바로‘자동변속기를 택했을 때의 연비’

다. 참고로 같은 1,600cc의 어떤 차는 23km/L

가 넘는 가공할 연비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를 

해대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허상을 알게 

된다. 23km/L는 사실 수동변속기 상태에서만 

나온 수치고, 자동변속기를 택했을 경우 공인 

연비가 18km/L까지 내려가버리기 때문이다. 

요새 솔직히 누가 수동변속기 상태로 차를 

출고하나? 참고로 지난달에 MAXIM에서 구매한 

경차 스파크도‘연비 21km/L에 혹해서 산 게 

큰데, 자동변속기를 선택하고 나니 이젠 연비가 

17km/ L 란다. 기름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무려 4km나 짧아진다. 

골프 블루모션의 21.9km/L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 라이더가 

기술적으로 몰 때만 나오는 이론상의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오토로 그냥 몰아도 저 숫자가 

나온다는 거지.

공회전 0
최근 자동차 전문지 <탑기어> 한국판에서 골프 

블루모션을 가지고 실제 연비 테스트를 한 바 

있다. 한 번 주유로 해남 땅끝마을과 부산을 

찍고 서울로 돌아오는 프로젝트. 이들이 

이틀간 실험한 결과에 따른 실제연비는 무려 

리터당 24.6km! 게다가 실제 연비가 공인연비

(21.9km/ℓ) 이하로 떨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응. 가능하다. 비결은 바로 오토 스타트/스톱 

시스템이다. ‘엔진의 연료 효율성’ 가지고 깔짝대는 

게 아니라 골프에게서 ‘공회전’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려 낭비연료를 0로 만들겠다는 대범한 

발상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요새 기아 포르테에서 

‘차가 멈추면 기름도 멈춘다’라고 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바로 그 기술 말이다. 

청담동에 위치한 폭스바겐 코리아 건물에서 이 

녀석을 끌고 나와 생각없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빨간 신호를 보고 차를 세웠다. 순간 ‘피리릭’

하고 시동이 꺼졌고 에디터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다. 

‘뭐지? 왜지? 생각해! 생각해라, 병신아!’

신호가 다시 녹색으로 바뀌었고, 엑셀러레이터로 

발을 옮기기 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끼리링 하고 시동이 걸린다. 어쭈구리? 그럼 

그렇지. 선루프도 없고, 스마트키도 없고, 터치 

스크린도 없고, 가죽 시트도 없고, 편의로워 

보이는 웬만한 기능은 다 생략하면서 절감한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구나! 

하지만 오토 스타트/스톱 시스템은 운전하는 

사람을 참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주행 상황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꺼 놓는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토 스타트/스톱 시스템이 

유용하다고 느끼는 건 그야말로 정지 상황이 ‘

적당한’ 빈도로 일어날 때 뿐이다. 오토 스타트/

스톱 기능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정지빈도란? 

텅빈 서울 거리에서 간혹 교차로 신호 때문에 

걸리는 정도?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서울 

도로에선 10m 갈 때마다 시동을 껐다 켜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골프 블루모션을 

타는 3일 동안 ‘이러다가 점화 플러그가 금방 

나가버리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다. 

하루에 5~6번 정도 걸까 말까 한 시동을 족히 

50~60번은 거는 것 같았으니까. 그렇다고 차가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유용할 것도 아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설 일이 거의 없으니 말이다. 

아직 완전치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다. 어떤 때는 

가끔 정지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꾹 밟고 있어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도 상황에 따라 오토 

스타트/스톱 기능을 아예 꺼놓을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

 TDI
골프 블루모션은 경유를 먹는다. 다른 골프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휘발유를 안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메리트를 안겨준다. 

블루모션 버전에 적용한 TDI 엔진은 Turbo 

Direct Injection의 약자다. TDI 엔진은 폭스바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젤 터보엔진으로, TDI라는 

명칭 자체가 폭스바겐만 사용하는 단어다. 터보 

차저의 원리에 관한 설명은 이미 과월호에서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으니 생략해도 되겠지? TDI 디젤 

분사 시스템은 소음이 좀 있긴 하지만 박력 있는 

당신에게 딱이다. 튼튼한 주물 엔진이기 때문에 

고장도 적다.

혹시 평소 당신도 에디터처럼 ‘귀엽고 경제적인 

차=힘 없는 차’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나? 동글동글한 골프를 보고 귀엽다고 말하는 

여자들도 많지만 골프는 절대 얌전하고 만만한 

차가 아니다. 출력이 많이 다운그레이드 된 1.6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한 가속성은 

놀라울 정도다. 게다가 TDI 엔진은 튜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휘발유 차에서는 

엔진을 새로 이식해야만 가능할 정도의 마력과 

토크 상승을 약간의 튜닝만으로 비교적 손쉽게(

사실 아주 손쉽지는 않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튜닝카를 타고 몰려다니는 밤거리의 

레이서들 중에 골프를 모는 녀석이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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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가 평범하게 보일 정도다. 하지만 다른 자동차 

들이 연비를 말할 때 항상 쏙 빼놓는 얘기가 

있다. 바로‘자동변속기를 택했을 때의 연비’

다. 참고로 같은 1,600cc의 어떤 차는 23km/L

가 넘는 가공할 연비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를 

해대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허상을 알게 

된다. 23km/L는 사실 수동변속기 상태에서만 

나온 수치고, 자동변속기를 택했을 경우 공인 

연비가 18km/L까지 내려가버리기 때문이다. 

요새 솔직히 누가 수동변속기 상태로 차를 

출고하나? 참고로 지난달에 MAXIM에서 구매한 

경차 스파크도‘연비 21km/L에 혹해서 산 게 

큰데, 자동변속기를 선택하고 나니 이젠 연비가 

17km/ L 란다. 기름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무려 4km나 짧아진다. 

골프 블루모션의 21.9km/L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 라이더가 

기술적으로 몰 때만 나오는 이론상의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오토로 그냥 몰아도 저 숫자가 

나온다는 거지.

공회전 0
최근 자동차 전문지 <탑기어> 한국판에서 골프 

블루모션을 가지고 실제 연비 테스트를 한 바 

있다. 한 번 주유로 해남 땅끝마을과 부산을 

찍고 서울로 돌아오는 프로젝트. 이들이 

이틀간 실험한 결과에 따른 실제연비는 무려 

리터당 24.6km! 게다가 실제 연비가 공인연비

(21.9km/ℓ) 이하로 떨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응. 가능하다. 비결은 바로 오토 스타트/스톱 

시스템이다. ‘엔진의 연료 효율성’ 가지고 깔짝대는 

게 아니라 골프에게서 ‘공회전’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려 낭비연료를 0로 만들겠다는 대범한 

발상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요새 기아 포르테에서 

‘차가 멈추면 기름도 멈춘다’라고 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바로 그 기술 말이다. 

청담동에 위치한 폭스바겐 코리아 건물에서 이 

녀석을 끌고 나와 생각없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빨간 신호를 보고 차를 세웠다. 순간 ‘피리릭’

하고 시동이 꺼졌고 에디터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다. 

‘뭐지? 왜지? 생각해! 생각해라, 병신아!’

신호가 다시 녹색으로 바뀌었고, 엑셀러레이터로 

발을 옮기기 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끼리링 하고 시동이 걸린다. 어쭈구리? 그럼 

그렇지. 선루프도 없고, 스마트키도 없고, 터치 

스크린도 없고, 가죽 시트도 없고, 편의로워 

보이는 웬만한 기능은 다 생략하면서 절감한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구나! 

하지만 오토 스타트/스톱 시스템은 운전하는 

사람을 참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주행 상황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꺼 놓는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토 스타트/스톱 시스템이 

유용하다고 느끼는 건 그야말로 정지 상황이 ‘

적당한’ 빈도로 일어날 때 뿐이다. 오토 스타트/

스톱 기능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정지빈도란? 

텅빈 서울 거리에서 간혹 교차로 신호 때문에 

걸리는 정도?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서울 

도로에선 10m 갈 때마다 시동을 껐다 켜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골프 블루모션을 

타는 3일 동안 ‘이러다가 점화 플러그가 금방 

나가버리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다. 

하루에 5~6번 정도 걸까 말까 한 시동을 족히 

50~60번은 거는 것 같았으니까. 그렇다고 차가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유용할 것도 아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설 일이 거의 없으니 말이다. 

아직 완전치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다. 어떤 때는 

가끔 정지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꾹 밟고 있어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도 상황에 따라 오토 

스타트/스톱 기능을 아예 꺼놓을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

 TDI
골프 블루모션은 경유를 먹는다. 다른 골프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휘발유를 안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메리트를 안겨준다. 

블루모션 버전에 적용한 TDI 엔진은 Turbo 

Direct Injection의 약자다. TDI 엔진은 폭스바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젤 터보엔진으로, TDI라는 

명칭 자체가 폭스바겐만 사용하는 단어다. 터보 

차저의 원리에 관한 설명은 이미 과월호에서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으니 생략해도 되겠지? TDI 디젤 

분사 시스템은 소음이 좀 있긴 하지만 박력 있는 

당신에게 딱이다. 튼튼한 주물 엔진이기 때문에 

고장도 적다.

혹시 평소 당신도 에디터처럼 ‘귀엽고 경제적인 

차=힘 없는 차’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나? 동글동글한 골프를 보고 귀엽다고 말하는 

여자들도 많지만 골프는 절대 얌전하고 만만한 

차가 아니다. 출력이 많이 다운그레이드 된 1.6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한 가속성은 

놀라울 정도다. 게다가 TDI 엔진은 튜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휘발유 차에서는 

엔진을 새로 이식해야만 가능할 정도의 마력과 

토크 상승을 약간의 튜닝만으로 비교적 손쉽게(

사실 아주 손쉽지는 않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튜닝카를 타고 몰려다니는 밤거리의 

레이서들 중에 골프를 모는 녀석이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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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711

870

880

863

989

1102

1141

1117

1110

1149

1130

1206

1270

1391

1355

1323

1345

1311

1325

1340

1350

1325

1310

1462

1413

1547

1592

1575

1684

1651

1611

2011 스파크 1.0 가솔린

2012 라보 일반형 

2010 클릭 가솔린 1.4 DOHC

2011 모닝 1.0 가솔린 

2012 다마스 밴 2인승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4 DOHC

2010 클릭 가솔린 1.6 DOHC

2010 클릭 디젤 1.5 VG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4 DOHC

2009 SM3 CE 1.6 가솔린

2011 엑센트 1.4 CVVT

2011 아베오 1.6 가솔린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6 CVVT 

2011 엑센트 위트 1.4 VVT

2011 i30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디젤1.5 VGT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6 CVVT

2010 프라이드 세단 디젤1.5 VGT

2011 쏘울 가솔린 1.6

2011 SM3 1.6 가솔린 

2011 아반떼 1.6 GDI

2011 포르테 해치백 1.6 GDI

2011 포르테 GDI

2011 엑센트 1.6 GDi

2011 i30cw 1.6 VVT

2011 크루즈 가솔린 1.6

2011 쏘울 디젤 1.6

2011 카렌스 2.0 LPi

2011 포르테 쿱 GDI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3인승

2011 카렌스 가솔린 2.0

2011 라세티 프리미어 1.8 IDENTITY

2011 포르테 LPI

2011 SM3 2.0 가솔린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5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3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5인승

2011 포르테 쿱 2.0

2011 i30 2.0 VVT

2011 벨로스터 1.6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왜건 12인승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0

2011 쏘울 가솔린 2.0

2010 토스카 L6 2.0

2011 라세티 프리미어 2.0 디젤

2011 i30cw 1.6 VGT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2인승

2010 K5 가솔린 2.0

2011 i30 1.6 VGT

2011 투싼IX 가솔린 2.0 2WD

2011 올란도 2.0 디젤

2011 스포티지R 디젤R 2.0 2WD

2010 토스카 L6 LPG 2.0

2010 액티언 CX5 2WD

2011 쏘나타 Y20

2011 i30cw 2.0 VVT

2011 투싼IX 디젤 R2.0 2WD

2011 액티언스포츠 AX5 2WD

2011 스포티지R 가솔린 T-GDI 2WD

2010 아반떼 하이브리드LPi 1.6 하이브리드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1인승

2010 포르테 하이브리드LPi 1.6 HEV

2010 그랜드 카니발 2.2 디젤

2011 SM5 2.0 가솔린

2010 윈스톰 2WD 5인승

2010 액티언스포츠 AX7 4WD

2011 투싼IX 디젤 R2.0 4WD

2011 그랜드 카니발 디젤

2011 스포티지R 디젤R 2.0 4WD

2010 윈스톰 2WD 7인승

2010 액티언 CX5 4WD

2011 QM5 가솔린 2WD 씨티

2011 그랜드 카니발 LPI

2011 카이런 2.0 2WD

2010 토스카 디젤 2.0

2010 포투 패션 쿠페 

2011 제네시스 쿠페 200 Turbo

2011 쏘렌토R 가솔린 2.4 2WD

2011 슈퍼 렉스턴 2.0 2WD

2011 싼타페 VGT 2.0 2WD

2011 캡티바 2.2디젤 5인승

2010 QM5 디젤 2WD

2010 카이런 2.0 7인승 2WD

2010 포투 펄스 쿠페 

2011 쏘렌토R LPI 뮤2.7 2WD

2011 QM5 디젤 2WD

2010 밀레짐 207GT

2011 코롤라 1.8 가솔린

2010 카니발R LPG 2.7

2010 카니발R 디젤 2.2

2011 스포티지R 가솔린 T-GDI 4WD

2011 싼타페 LPi V6 2.7 2WD

2010 윈스톰 4WD 5인승

2010 윈스톰 4WD 7인승

2010 시빅 1.8 

2010 캘리버 2.0 가솔린 

2011 카니발 디젤

2010 카이런 2.0 5인승 4WD

2011 쏘렌토R 디젤 2.0 2WD

2011 싼타페 VGT 2.2 4WD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4

2011 QM5 디젤 4WD

2010 슈퍼 렉스턴 2WD RX5

2010 카이런 2.0 7인승 4WD

2010 액티언 CX7 4WD

2010 랜서 2.0 가솔린 

2010 포투 패션 카브리올레 

2011 쏘렌토R 디젤 2.2 2WD

2011 SM5 2.5 가솔린

2010 포투 펄스 카브리올레

2011 쏘나타 F24

2011 싼타페 가솔린 2.4 2WD

2010 K5 가솔린 2.4 GDI

2010 K7 VG240

2010 카니발 2.2 리무진 디젤

2010 토스카 L6 2.5

2010 슈퍼 렉스턴 2WD RX6

2011 카니발 리무진 가솔린

2011 207 GT 엘르패키지

2010 캘리버 2.0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70

2010 윈스톰 맥스 2.0 DLX

2011 뉴 로그 플러스 2WD CVT

2011 쿠퍼SE

2010 인사이트 1.3

2011 카니발 리무진 디젤

2011 싼타페 VGT 2.2 2WD

2010 윈스톰 맥스 2.0 HDLX

2008 PT크루저 2.5 가솔린 

2010 알페온 CL240

2010 카이런 2.7 7인승 4WD

2011 골프 1.6 TDI

2011 쏘렌토R 디젤 2.2 4WD

2010 K7 VG270

2010 RAV4 2.5 가솔린 2WD

2010 컴패스 2.4 CVT

2011 제네시스 쿠페 380 GT

1625

1660

1728

1734

1778

1715

1718

1790

1892

1813

1870

1850

1899

1983

1927

1975

1910

1937

1980

2035

2048

2055

20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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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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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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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2810

2888

2871

2825

2880

2860

2878

2825

2807

2850

2990

2958

2906

2990

2990

2950

2907

3043

3072

3050

3040

3081

3090

3010

3100

3120

3180

3128

2011년 5월 
가격별 국내 
시판 차량 리스트

2010 308 MCP

2011 K7 VG270

2011 그랜저 HG 240

2011 슈퍼 렉스턴 2.7 2WD

2010 모하비 가솔린 3.8 2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2WD

2010 제타 2.0 TDI

2010 CR-V 2WD URBAN

2010 카이런 2.7 7인승 AWD

2010 슈퍼 렉스턴 4WD RX6

2010 컴패스 2.4

2010 모하비 디젤 3.0 2WD

2008 비틀 2.0

2010 골프 2.0 TDI

2010 시빅 2.0

2010 CR-V 2WD

2010 이스케이프 2.5 XLT

2010 알페온 EL240

2011 308 MCP

2011 슈퍼 렉스턴 2.7 4WD

2011 알티마 2.5 가솔린

2010 캠리 2.5 가솔린 

2010 RAV4 2.5 가솔린 4WD

2010 밀레짐 207CC

2011 어코드 2.4

2011 그랜저 HG 300

2011 컴패스 2.4 가솔린

2010 모하비 디젤 3.0 4WD

2010 C30 2.4i 가솔린

2010 체어맨H 500S

2010 슈퍼 렉스턴 AWD RX7

2010 쿠퍼 1.6 메이페어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2011 쿠퍼 클럽맨

2010 알티마 3.5 가솔린

2010 CR-V 4WD

2010 아웃랜더 아웃랜더 2.4L

2010 레거시 2.5

2010 알페온 CL300

2011 뉴 로그 플러스 4WD CVT

2011 알티마 3.5 가솔린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2WD

2010 시빅 하이브리드

2010 프리우스 1.8 하이브리드 

2011 포레스터 2.5

2011 SM7 뉴아트 3.5 가솔린

2009 마이비 B200

2011 슈퍼 렉스턴 2.7 A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4WD

2010 K7 VG350

2011 쿠퍼 컨트리맨 

2010 3008 1.6 HDi 

2010 토러스 3.5 SEL

2010 알페온 EL300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11 K7 VG350

2011 쿠퍼 컨버터블

2011 3008 1.6 HDi

2011 C30 D4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09 1시리즈 120d

2008 A3 해치백 2.0 TFSI

2010 이스케이프 2.5 Limited

2011 쿠퍼S

2010 슈퍼 렉스턴 AWD NOBLESSE

2010 알페온 스페셜

2008 세브링 컨버터블 2.8

2010 아웃랜더 3.0L

2011 그랜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2010 체어맨H 600S

2010 골프 2.0 GTD

2011 CT CT200h

2010 407 세단 2.0 HDi 

2010 레거시 3.6

2011 어코드 3.5

2010 그랜드 카니발R 3.0 하이리무진

2010 아웃백 2.5

2011 머스탱 쿠페

2011 쿠퍼S 클럽맨

2010 3008 2.0 HDi 프레스티쥬

2012 제네시스 BH330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4WD

2010 X1 xDrive18d

2010 C30 T5

2008 A3 해치백 2.0 TFSI 다이내믹

2011 티구안 2.0 TDI

2011 IS 세단 IS250

2011 G25 가솔린

2010 토러스 3.5 리미티드

2010 MKZ 3.5 가솔린 

2011 쿠퍼S 컨트리맨

2011 쿠퍼S 컨버터블

2010 캠리 하이브리드 2.4 하이브리드 

2010 파사트 2.0 TDI

2010 C클래스 C200K

2011 랭글러 언리미티드

2011 티구안 2.0 TSI

2010 A4 2.0 TFSI 멀티트로닉

2010 C클래스 C200 CGI

2011 카마로 3.6

2010 407 왜건 2.0 HDi 

2010 CTS 3.0 가솔린

2010 아웃백 3.6

2010 제네시스 BH 380

2010 3시리즈 세단 320i

2010 모하비 가솔린 4.6 4WD2007 폭

2010 IS250

2010 G37 세단

2009 다코타 쿼드캡 4X4 

2011 머스탱 컨버터블

2009 X-타입 2.2D

2009 300C 시그니처 2.7 가솔린

2010 A4 2.0 TFSI 콰트로

2011 루비콘 언리미티드

2011 S60 T5

2010 무라노 3.5 가솔린 4WD

2010 3시리즈 320d

2010 X1 xDrive20d

2010 CTS 왜건 3.0 가솔린 

2011 IS 세단 IS250 F-Sport

2011 CC 2.0 TDI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80

2011 쿠퍼S 컨트리맨 AWD

2011 S60 D5

2010 체어맨W CW600

2010 IS250 F-Sport

2009 X-타입 2.5 

2010 S80 D5 2.4 디젤

2010 C클래스 C220 CDI

2011 ES350

2010 그랜드 체로키 3.6

2010 XC60 D5

2010 370Z 3.7 가솔린

2009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10 3시리즈 세단 328i

2011 RCZ 1.6 THP

3190

3105

3112

3149

3200

3299

3280

3290

3251

3294

3290

3359

3300

3390

3390

3390

3390

3300

3390

3382

3460

3490

3490

3410

3490

3424

3490

3594

3590

3597

3574

3530

3590

3520

3690

3690

3690

3690

3662

3640

3690

3780

3780

3790

3790

3760

3790

3754

3823

3870

3850

3850

3800

3895

3860

3875

3870

3890

3890

3921

3990

3960

3950

3970

4014

4087

4090

4090

4019

4199

4190

4190

4100

4190

4190

4179

4290

4200

4200

4250

4310

4355

4370

4380

4300

4330

4390

4390

4400

4400

4480

4490

4590

4530

4690

4690

4640

4690

4690

4700

4710

4780

4790

4798

4790

4855

4890

4890

4880

4800

4990

4980

4990

4990

4990

5080

5110

5180

5150

5100

5190

5160

5160

5120

5215

5250

5240

5480

5430

5550

5590

5590

5680

5630

5630

5610

푸조

기아

현대

쌍용

기아

현대

폭스바겐

혼다

쌍용

쌍용

지프

기아

폭스바겐

폭스바겐

혼다

혼다

포드

GM

푸조

쌍용

닛산

토요타

토요타

푸조

혼다

현대

지프

기아

볼보

쌍용

쌍용

미니

기아

미니

닛산

혼다

미쓰비시

스바루

GM

닛산

닛산

현대

혼다

토요타

스바루

르노삼성

벤츠

쌍용

현대

기아

미니

푸조

포드

GM

기아

기아

미니

푸조

볼보

기아

BMW

아우디

포드

미니

쌍용

GM

크라이슬러

미쓰비시

기아

쌍용

폭스바겐

렉서스

푸조

스바루

혼다

기아

스바루

포드

미니

푸조

현대

현대

BMW

볼보

아우디

폭스바겐

렉서스

인피니티

포드

링컨

미니

미니

토요타

폭스바겐

벤츠

지프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GM

푸조

혼다

스바루

현대

BMW

기아

렉서스

인피니티

닷지

포드

재규어

크라이슬러

아우디

지프

볼보

닛산

BMW

BMW

캐딜락

렉서스

폭스바겐

기아

미니

볼보

쌍용

LEXUS

재규어

볼보

벤츠

렉서스

지프

볼보

닛산

크라이슬러

BMW

푸조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대한민국 1수컷 1자동차 갖기 
프로젝트

인피니티 콘셉트카 ESSENCE
MOTOR 섹션 첫 페이지의 "MAXIM이 선정

한 2011 서울모터쇼 BEST CONCEPT CAR'

에서 끝까지 우릴 고민하게 만들었던 차가 

바로 이 '인피니티 에센스' 다(화장품 아님). 

모터쇼 현장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인피니티 에센스가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 인피니티 전시장을 돌며 단독 

순회 모터쇼를 하고 있다. 재수가 좋으면 

전시장에서 전 세계에 300개 한정 생산한 

'인피니티 에센스 스컬프처' 를 선물로 준

다. 책상 위에 놔두면 

간지가 그만일 거다. 

 

MAXIM, 코롤라를 시험 주행하다
누적 판매량으로 계산했을 때 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코롤라’의 국내 출시 직전인 4월 1일, 토
요타 코리아는 MAXIM을 비롯한 주요 매체를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깐깐한 자
동차 전문 기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스스로 받겠다고 나설 만큼 차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뜻. 에디터가 
코롤라의 운전석에 앉아 평창과 정동진을 왕복하면서 느낀 건? 코롤라엔 제원표상의 숫자로 표현하
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걸 토요타의 수석 엔지니어는 ‘토털 밸런스’라고 말했다. 간
결한 디자인과 편안한 승차감. 코롤라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난하기’도 쉽지 않다. 철저한 무
난함이란 철저한 무결점을 뜻하기 때문이다. 시험 주행 당시 토요타는 출고 가격을 고민하고 있었다. 
숙고 끝에 결정된 코롤라의 가격은 2,590만 원부터다.  

MOTOR

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다. 책상 위에 놔두면 

간지가 그만일 거다. 

토요타 코롤라 
엔진소리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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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모델명 단위 (만 원) 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모델명 단위 (만 원)

GM

GM

현대

기아

GM

기아

현대

현대

기아

르노삼성

현대

GM

기아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기아

르노삼성

현대

기아

기아

현대

현대

GM

기아

기아

기아

현대

기아

GM

기아

르노삼성

현대

현대

현대

기아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GM

GM

현대

현대

기아

현대

현대

GM

기아

GM

쌍용

현대

현대

현대

쌍용

기아

현대

현대

기아

기아

르노삼성

GM

쌍용

현대

기아

기아

GM

쌍용

르노삼성

기아

쌍용

GM

스마트

현대

기아

쌍용

현대

GM

르노삼성

쌍용

스마트

기아

르노삼성

푸조

토요타

기아

기아

기아 

현대

GM

GM

혼다

닷지

기아

쌍용

기아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쌍용

쌍용

미쓰비시

스마트 

기아

르노삼성

스마트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GM

쌍용

기아

푸조

닷지

현대

GM

닛산

MINI

혼다

기아

현대

GM

크라이슬러

GM

쌍용

폭스바겐

기아

기아

토요타

지프

현대

774

711

870

880

863

989

1102

1141

1117

1110

1149

1130

1206

1270

1391

1355

1323

1345

1311

1325

1340

1350

1325

1310

1462

1413

1547

1592

1575

1684

1651

1611

2011 스파크 1.0 가솔린

2012 라보 일반형 

2010 클릭 가솔린 1.4 DOHC

2011 모닝 1.0 가솔린 

2012 다마스 밴 2인승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4 DOHC

2010 클릭 가솔린 1.6 DOHC

2010 클릭 디젤 1.5 VG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4 DOHC

2009 SM3 CE 1.6 가솔린

2011 엑센트 1.4 CVVT

2011 아베오 1.6 가솔린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6 CVVT 

2011 엑센트 위트 1.4 VVT

2011 i30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디젤1.5 VGT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6 CVVT

2010 프라이드 세단 디젤1.5 VGT

2011 쏘울 가솔린 1.6

2011 SM3 1.6 가솔린 

2011 아반떼 1.6 GDI

2011 포르테 해치백 1.6 GDI

2011 포르테 GDI

2011 엑센트 1.6 GDi

2011 i30cw 1.6 VVT

2011 크루즈 가솔린 1.6

2011 쏘울 디젤 1.6

2011 카렌스 2.0 LPi

2011 포르테 쿱 GDI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3인승

2011 카렌스 가솔린 2.0

2011 라세티 프리미어 1.8 IDENTITY

2011 포르테 LPI

2011 SM3 2.0 가솔린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5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3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5인승

2011 포르테 쿱 2.0

2011 i30 2.0 VVT

2011 벨로스터 1.6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왜건 12인승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0

2011 쏘울 가솔린 2.0

2010 토스카 L6 2.0

2011 라세티 프리미어 2.0 디젤

2011 i30cw 1.6 VGT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2인승

2010 K5 가솔린 2.0

2011 i30 1.6 VGT

2011 투싼IX 가솔린 2.0 2WD

2011 올란도 2.0 디젤

2011 스포티지R 디젤R 2.0 2WD

2010 토스카 L6 LPG 2.0

2010 액티언 CX5 2WD

2011 쏘나타 Y20

2011 i30cw 2.0 VVT

2011 투싼IX 디젤 R2.0 2WD

2011 액티언스포츠 AX5 2WD

2011 스포티지R 가솔린 T-GDI 2WD

2010 아반떼 하이브리드LPi 1.6 하이브리드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1인승

2010 포르테 하이브리드LPi 1.6 HEV

2010 그랜드 카니발 2.2 디젤

2011 SM5 2.0 가솔린

2010 윈스톰 2WD 5인승

2010 액티언스포츠 AX7 4WD

2011 투싼IX 디젤 R2.0 4WD

2011 그랜드 카니발 디젤

2011 스포티지R 디젤R 2.0 4WD

2010 윈스톰 2WD 7인승

2010 액티언 CX5 4WD

2011 QM5 가솔린 2WD 씨티

2011 그랜드 카니발 LPI

2011 카이런 2.0 2WD

2010 토스카 디젤 2.0

2010 포투 패션 쿠페 

2011 제네시스 쿠페 200 Turbo

2011 쏘렌토R 가솔린 2.4 2WD

2011 슈퍼 렉스턴 2.0 2WD

2011 싼타페 VGT 2.0 2WD

2011 캡티바 2.2디젤 5인승

2010 QM5 디젤 2WD

2010 카이런 2.0 7인승 2WD

2010 포투 펄스 쿠페 

2011 쏘렌토R LPI 뮤2.7 2WD

2011 QM5 디젤 2WD

2010 밀레짐 207GT

2011 코롤라 1.8 가솔린

2010 카니발R LPG 2.7

2010 카니발R 디젤 2.2

2011 스포티지R 가솔린 T-GDI 4WD

2011 싼타페 LPi V6 2.7 2WD

2010 윈스톰 4WD 5인승

2010 윈스톰 4WD 7인승

2010 시빅 1.8 

2010 캘리버 2.0 가솔린 

2011 카니발 디젤

2010 카이런 2.0 5인승 4WD

2011 쏘렌토R 디젤 2.0 2WD

2011 싼타페 VGT 2.2 4WD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4

2011 QM5 디젤 4WD

2010 슈퍼 렉스턴 2WD RX5

2010 카이런 2.0 7인승 4WD

2010 액티언 CX7 4WD

2010 랜서 2.0 가솔린 

2010 포투 패션 카브리올레 

2011 쏘렌토R 디젤 2.2 2WD

2011 SM5 2.5 가솔린

2010 포투 펄스 카브리올레

2011 쏘나타 F24

2011 싼타페 가솔린 2.4 2WD

2010 K5 가솔린 2.4 GDI

2010 K7 VG240

2010 카니발 2.2 리무진 디젤

2010 토스카 L6 2.5

2010 슈퍼 렉스턴 2WD RX6

2011 카니발 리무진 가솔린

2011 207 GT 엘르패키지

2010 캘리버 2.0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70

2010 윈스톰 맥스 2.0 DLX

2011 뉴 로그 플러스 2WD CVT

2011 쿠퍼SE

2010 인사이트 1.3

2011 카니발 리무진 디젤

2011 싼타페 VGT 2.2 2WD

2010 윈스톰 맥스 2.0 HDLX

2008 PT크루저 2.5 가솔린 

2010 알페온 CL240

2010 카이런 2.7 7인승 4WD

2011 골프 1.6 TDI

2011 쏘렌토R 디젤 2.2 4WD

2010 K7 VG270

2010 RAV4 2.5 가솔린 2WD

2010 컴패스 2.4 CVT

2011 제네시스 쿠페 380 GT

1625

1660

1728

1734

1778

1715

1718

1790

1892

1813

1870

1850

1899

1983

1927

1975

1910

1937

1980

2035

2048

2055

2002

2011

2025

2096

2075

2188

2126

2187

2196

2130

2276

2210

2290

2231

2215

2326

2360

2330

2395

2434

2463

2490

2417

2492

2495

2590

2500

2560

2560

2510

2548

2560

2590

2590

2500

2545

2579

2606

2635

2685

2690

2690

2600

2680

2625

2780

2780

2750

2735

2740

2762

2750

2790

2782

2790

2810

2888

2871

2825

2880

2860

2878

2825

2807

2850

2990

2958

2906

2990

2990

2950

2907

3043

3072

3050

3040

3081

3090

3010

3100

3120

3180

3128

2011년 5월 
가격별 국내 
시판 차량 리스트

2010 308 MCP

2011 K7 VG270

2011 그랜저 HG 240

2011 슈퍼 렉스턴 2.7 2WD

2010 모하비 가솔린 3.8 2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2WD

2010 제타 2.0 TDI

2010 CR-V 2WD URBAN

2010 카이런 2.7 7인승 AWD

2010 슈퍼 렉스턴 4WD RX6

2010 컴패스 2.4

2010 모하비 디젤 3.0 2WD

2008 비틀 2.0

2010 골프 2.0 TDI

2010 시빅 2.0

2010 CR-V 2WD

2010 이스케이프 2.5 XLT

2010 알페온 EL240

2011 308 MCP

2011 슈퍼 렉스턴 2.7 4WD

2011 알티마 2.5 가솔린

2010 캠리 2.5 가솔린 

2010 RAV4 2.5 가솔린 4WD

2010 밀레짐 207CC

2011 어코드 2.4

2011 그랜저 HG 300

2011 컴패스 2.4 가솔린

2010 모하비 디젤 3.0 4WD

2010 C30 2.4i 가솔린

2010 체어맨H 500S

2010 슈퍼 렉스턴 AWD RX7

2010 쿠퍼 1.6 메이페어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2011 쿠퍼 클럽맨

2010 알티마 3.5 가솔린

2010 CR-V 4WD

2010 아웃랜더 아웃랜더 2.4L

2010 레거시 2.5

2010 알페온 CL300

2011 뉴 로그 플러스 4WD CVT

2011 알티마 3.5 가솔린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2WD

2010 시빅 하이브리드

2010 프리우스 1.8 하이브리드 

2011 포레스터 2.5

2011 SM7 뉴아트 3.5 가솔린

2009 마이비 B200

2011 슈퍼 렉스턴 2.7 A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4WD

2010 K7 VG350

2011 쿠퍼 컨트리맨 

2010 3008 1.6 HDi 

2010 토러스 3.5 SEL

2010 알페온 EL300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11 K7 VG350

2011 쿠퍼 컨버터블

2011 3008 1.6 HDi

2011 C30 D4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09 1시리즈 120d

2008 A3 해치백 2.0 TFSI

2010 이스케이프 2.5 Limited

2011 쿠퍼S

2010 슈퍼 렉스턴 AWD NOBLESSE

2010 알페온 스페셜

2008 세브링 컨버터블 2.8

2010 아웃랜더 3.0L

2011 그랜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2010 체어맨H 600S

2010 골프 2.0 GTD

2011 CT CT200h

2010 407 세단 2.0 HDi 

2010 레거시 3.6

2011 어코드 3.5

2010 그랜드 카니발R 3.0 하이리무진

2010 아웃백 2.5

2011 머스탱 쿠페

2011 쿠퍼S 클럽맨

2010 3008 2.0 HDi 프레스티쥬

2012 제네시스 BH330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4WD

2010 X1 xDrive18d

2010 C30 T5

2008 A3 해치백 2.0 TFSI 다이내믹

2011 티구안 2.0 TDI

2011 IS 세단 IS250

2011 G25 가솔린

2010 토러스 3.5 리미티드

2010 MKZ 3.5 가솔린 

2011 쿠퍼S 컨트리맨

2011 쿠퍼S 컨버터블

2010 캠리 하이브리드 2.4 하이브리드 

2010 파사트 2.0 TDI

2010 C클래스 C200K

2011 랭글러 언리미티드

2011 티구안 2.0 TSI

2010 A4 2.0 TFSI 멀티트로닉

2010 C클래스 C200 CGI

2011 카마로 3.6

2010 407 왜건 2.0 HDi 

2010 CTS 3.0 가솔린

2010 아웃백 3.6

2010 제네시스 BH 380

2010 3시리즈 세단 320i

2010 모하비 가솔린 4.6 4WD2007 폭

2010 IS250

2010 G37 세단

2009 다코타 쿼드캡 4X4 

2011 머스탱 컨버터블

2009 X-타입 2.2D

2009 300C 시그니처 2.7 가솔린

2010 A4 2.0 TFSI 콰트로

2011 루비콘 언리미티드

2011 S60 T5

2010 무라노 3.5 가솔린 4WD

2010 3시리즈 320d

2010 X1 xDrive20d

2010 CTS 왜건 3.0 가솔린 

2011 IS 세단 IS250 F-Sport

2011 CC 2.0 TDI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80

2011 쿠퍼S 컨트리맨 AWD

2011 S60 D5

2010 체어맨W CW600

2010 IS250 F-Sport

2009 X-타입 2.5 

2010 S80 D5 2.4 디젤

2010 C클래스 C220 CDI

2011 ES350

2010 그랜드 체로키 3.6

2010 XC60 D5

2010 370Z 3.7 가솔린

2009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10 3시리즈 세단 328i

2011 RCZ 1.6 THP

3190

3105

3112

3149

3200

3299

3280

3290

3251

3294

3290

3359

3300

3390

3390

3390

3390

3300

3390

3382

3460

3490

3490

3410

3490

3424

3490

3594

3590

3597

3574

3530

3590

3520

3690

3690

3690

3690

3662

3640

3690

3780

3780

3790

3790

3760

3790

3754

3823

3870

3850

3850

3800

3895

3860

3875

3870

3890

3890

3921

3990

3960

3950

3970

4014

4087

4090

4090

4019

4199

4190

4190

4100

4190

4190

4179

4290

4200

4200

4250

4310

4355

4370

4380

4300

4330

4390

4390

4400

4400

4480

4490

4590

4530

4690

4690

4640

4690

4690

4700

4710

4780

4790

4798

4790

4855

4890

4890

4880

4800

4990

4980

4990

4990

4990

5080

5110

5180

5150

5100

5190

5160

5160

5120

5215

5250

5240

5480

5430

5550

5590

5590

5680

5630

5630

5610

푸조

기아

현대

쌍용

기아

현대

폭스바겐

혼다

쌍용

쌍용

지프

기아

폭스바겐

폭스바겐

혼다

혼다

포드

GM

푸조

쌍용

닛산

토요타

토요타

푸조

혼다

현대

지프

기아

볼보

쌍용

쌍용

미니

기아

미니

닛산

혼다

미쓰비시

스바루

GM

닛산

닛산

현대

혼다

토요타

스바루

르노삼성

벤츠

쌍용

현대

기아

미니

푸조

포드

GM

기아

기아

미니

푸조

볼보

기아

BMW

아우디

포드

미니

쌍용

GM

크라이슬러

미쓰비시

기아

쌍용

폭스바겐

렉서스

푸조

스바루

혼다

기아

스바루

포드

미니

푸조

현대

현대

BMW

볼보

아우디

폭스바겐

렉서스

인피니티

포드

링컨

미니

미니

토요타

폭스바겐

벤츠

지프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GM

푸조

혼다

스바루

현대

BMW

기아

렉서스

인피니티

닷지

포드

재규어

크라이슬러

아우디

지프

볼보

닛산

BMW

BMW

캐딜락

렉서스

폭스바겐

기아

미니

볼보

쌍용

LEXUS

재규어

볼보

벤츠

렉서스

지프

볼보

닛산

크라이슬러

BMW

푸조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대한민국 1수컷 1자동차 갖기 
프로젝트

인피니티 콘셉트카 ESSENCE
MOTOR 섹션 첫 페이지의 "MAXIM이 선정

한 2011 서울모터쇼 BEST CONCEPT CAR'

에서 끝까지 우릴 고민하게 만들었던 차가 

바로 이 '인피니티 에센스' 다(화장품 아님). 

모터쇼 현장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인피니티 에센스가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 인피니티 전시장을 돌며 단독 

순회 모터쇼를 하고 있다. 재수가 좋으면 

전시장에서 전 세계에 300개 한정 생산한 

'인피니티 에센스 스컬프처' 를 선물로 준

다. 책상 위에 놔두면 

간지가 그만일 거다. 

 

MAXIM, 코롤라를 시험 주행하다
누적 판매량으로 계산했을 때 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코롤라’의 국내 출시 직전인 4월 1일, 토
요타 코리아는 MAXIM을 비롯한 주요 매체를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깐깐한 자
동차 전문 기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스스로 받겠다고 나설 만큼 차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뜻. 에디터가 
코롤라의 운전석에 앉아 평창과 정동진을 왕복하면서 느낀 건? 코롤라엔 제원표상의 숫자로 표현하
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걸 토요타의 수석 엔지니어는 ‘토털 밸런스’라고 말했다. 간
결한 디자인과 편안한 승차감. 코롤라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난하기’도 쉽지 않다. 철저한 무
난함이란 철저한 무결점을 뜻하기 때문이다. 시험 주행 당시 토요타는 출고 가격을 고민하고 있었다. 
숙고 끝에 결정된 코롤라의 가격은 2,590만 원부터다.  

MOTOR

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다. 책상 위에 놔두면 

간지가 그만일 거다. 

토요타 코롤라 
엔진소리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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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모델명제조사 제조사가격 가격 모델명 모델명제조사 제조사가격 가격 모델명 모델명제조사 제조사가격 가격 모델명 모델명단위 (만 원) 단위 (만 원)

인피니티

쌍용

벤츠

벤츠

링컨

BMW

볼보

볼보

아우디

렉서스

미쓰비시

랜드로버

크라이슬러

인피니티

링컨

BMW

아우디

벤츠

BMW

쌍용

재규어

BMW

로터스

인피니티

캐딜락

캐딜락

BMW

캐딜락

렉서스

아우디

미쓰비시

5680

5790

5890

5890

5800

5990

5995

5900

5980

5950

5950

5990

5980

5950

5900

6050

6030

6050

6160

6180

6290

6240

6260

6380

6380

6350

6380

6380

6450

6450

6490

2011 EX35

2010 체어맨W CW600 4-트로닉

2010 C클래스 C250

2009 GLK클래스 220 CDI 

2010 MKS 3.8 가솔린 

2010 5시리즈 523i

2010 S80 3.2 가솔린

2010 XC70 D5 AWD

2009 Q5 2.0 TDI

2010 ES 350

2010 랜서 에볼루션 MR 

2011 프리랜더2 SD4 HSE

2009 300C 시그니처 3.5 가솔린

2011 M37

2011 MKX 3.7 V6

2008 X3 xDrive20d

2010 A6 2.0 TFSI

2010 C클래스 C250 AMG

2010 X1 xDrive23d

2010 체어맨W CW700

2009 X-타입 3.0 Luxury

2010 5시리즈 520d

2011 엘리스 

2009 G37 쿠페 3.7가솔린

2010 CTS 3.6 가솔린

2010 SRX 3.0 가솔린 AWD 

2010 5시리즈 523i

2011 CTS 쿠페 CTS 3.6 쿠페

2009 IS 컨버터블 IS250C

2011 TT 쿠페 2.0 TFSI

2010 파제로 3.2 디젤 4WD 

BMW

캐딜락

크라이슬러

렉서스

벤츠

쌍용

벤츠

BMW

아우디

아우디

볼보

볼보

현대

BMW

아우디

볼보

아우디

벤츠

푸조

링컨

BMW

아우디

폭스바겐

인피니티

아우디

볼보

볼보

아우디

재규어

렉서스

6540

6580

6580

6550

6550

6675

6650

6790

6710

6750

6850

6890

6900

6980

6920

6990

6980

6970

7040

7000

7180

7140

7180

7290

7220

7260

7390

7460

7490

7590

2011 1시리즈 M쿠페

2010 STS 3.6 가솔린 

2009 300C 시그니처 3.0 디젤

2011 IS 컨버터블 IS 250C

2011 E클래스 E200 CGI

2010 체어맨W CW700 4-트로닉

2011 E클래스 E220 CDI

2010 5시리즈 528i

2010 A6 3.2 FSI

2011 TT 로드스터 2.0 TFSI

2010 XC90 D5

2011 S80 T6

2012 에쿠스 VS380

2008 X3 xDrive28i

2010 A5 카브리올레 2.0 TFSI

2010 C70 T5

2011 A6 3.0 TDI 콰트로

2011 E클래스 E300

2010 407 쿠페 2.7 HDi 

2009 타운카 4.7 가솔린 SWB

2008 X3 xDrive30d

2010 A6 3.0 TFSI

2008 투아렉 GP 3.0 TDI

2010 G37 컨버터블 3.7가솔린

2010 A5 카브리올레 2.0 TFSI 콰트로

2010 XC90 3.2

2010 XC60 T6

2010 Q5 3.0 TDI

2010 XF 3.0D 디젤

2009 RX 350

인피니티

BMW

링컨

BMW

BMW

렉서스

벤츠

로터스

포르쉐

인피니티

재규어

BMW

볼보

아우디

포르쉐

벤츠

쌍용

쌍용

렉서스

렉서스

포르쉐

어울림

인피니티

벤츠

랜드로버

렉서스

BMW

재규어

BMW

7520

7640

7600

7600

7850

7850

8090

8340

8400

8460

8490

8450

8600

8600

8730

8790

8840

8860

8847

8800

8890

8900

8950

8950

8990

9050

9170

9190

9140

2010 FX 35

2008 X3 xDrive30i

2009 타운카 4.7 가솔린 LWB

2010 3시리즈 컨버터블 328i

2010 그란투리스모 GT

2010 GS350

2010 E클래스 쿠페 E350 

2011 엘리스 SC

2011 박스터

2011 M56

2011 XF 5.0 

2011 그란투리스모 GT xDrive

2010 S80 V8 4.5 가솔린

2010 S4 3.0 TFSI 콰트로

2011 카이엔 디젤

2010 E클래스 카브리올레 E350

2010 체어맨W 리무진 CW700

2010 체어맨W V8 5000

2009 RX450h

2011 IS 세단 IS F

2011 카이맨

2010 스피라 S

2010 FX 50S

2010 M클래스 ML300 CDI 4매틱

2010 디스커버리4 3.0 TDV6

2010 GS450h

2010 X5 xDrive30d

2010 XF 3.0D S 디젤

2010 3시리즈 컨버터블 335i

폭스바겐

벤츠

벤츠

아우디

포르쉐

어울림

BMW

BMW

BMW

벤츠

BMW

BMW

캐딜락

벤츠

포르쉐

포르쉐

쌍용

랜드로버

캐딜락

어울림

어울림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현대

벤츠

폭스바겐

로터스

시보레

포르쉐

BMW

BMW

9130

9150

9250

9330

9330

9408

9570

9590

9590

9590

9690

9690

9700

9990

1억 0080

1억 0210

1억 0290

1억 0490

1억 0500

1억 0508

1억 0508

1억 0570

1억 0790

1억 0820

1억 0900

1억 0900

1억 1280

1억 1100

1억 1500

1억 1840

1억 1990

1억 1990

2010 페이톤 V6 3.0 TDI NWB

2011 M클래스 ML 300 CDI 4매틱

2010 C클래스 C63 AMG

2011 Q7 3.0 TDI 콰트로

2011 카이엔 

2011 스피라 N

2010 X6 xDrive30d

2010 5시리즈 535i 

2011 Z4 sDrive35is

2011 E클래스 E350

2010 X5 xDrive35i

2011 5시리즈 535d

2008 DTS 4.6 가솔린

2011 E클래스 E350 4매틱

2011 박스터S 

2011 카이맨S

2010 체어맨W 리무진 V8 5000

2010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TD V6 HSE

2010 CTS-V 6.2

2011 스피라 S

2011 스피라 S 템페스타

2011 박스터S 블랙에디션 

2011 카이맨R

2011 카이엔 S

2010 에쿠스 VS460

2010 CLS클래스 350 AMG

2010 페이톤 V8 4.2 NWB

2011 에보라 3.5 V6

2011 스타크래프트 밴 11인승

2011 박스터 스파이더 

2011 5시리즈 550i

2011 7시리즈 730d

포르쉐

아우디

벤츠

인피니티

어울림

폭스바겐

포르쉐

캐딜락

포르쉐

BMW

랜드로버

재규어

렉서스

캐딜락

포르쉐

렉서스

폭스바겐

BMW

벤츠

랜드로버

BMW

BMW

벤츠

현대

어울림

어울림

랜드로버

닛산

벤츠

아우디

포르쉐

BMW

포르쉐

렉서스

포르쉐

재규어

랜드로버

포르쉐

BMW

BMW

1억 2110

1억 2320

1억 2590

1억 2500

1억 2700

1억 2700

1억 2820

1억 2900

1억 2950

1억 2980

1억 2990

1억 2990

1억 2980

1억 2900

1억 3560

1억 3750

1억 3790

1억 3800

1억 3990

1억 3990

1억 3220

1억 3550

1억 4150

1억 4600

1억 4688

1억 4688

1억 4890

1억 4900

1억 4100

1억 4000

1억 4550

1억 4600

1억 4870

1억 5100

1억 5160

1억 5240

1억 5490

1억 5610

1억 5690

1억 5680

2011 카이엔 S 하이브리드

2010 Q7 4.2 TDI 콰트로

2010 S클래스 S350 CDI

2011 QX 56

2010 스피라 Turbo

2008 투아렉 V10 TDI 4WD

2011 파나메라

2011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2011 911 카레라

2010 X5 xDrive50i

2010 레인지로버 스포츠 HSE 5.0 V8

2010 XJ 3.0D

2011 LS460

2011 에스컬레이드 플레티넘

2011 파나메라 4

2010 LS 460 AWD

2010 페이톤 V8 4.2 LWB

2010 7시리즈 740i

2010 M클래스 ML63 AMG 4매틱

2010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V8 슈퍼차저

2011 7시리즈 740i

2011 7시리즈 730Ld 

2010 S클래스 S350

2010 에쿠스 리무진 VL500

2011 스피라 T

2011 스피라 T 템페스타

2010 레인지로버 3.5 V8 Vogue

2010 GT-R 3.8 가솔린

2011 E클래스 E63 AMG

2011 A8 4.2 FSI

2011 911 카레라 4

2011 7시리즈 740Li

2011 911 카레라 S

2010 LS 460L

2011 911 카브리올레 카레라

2010 XJ 5.0P

2011 레인지로버 4.4TDV8

2011 911 타르가 4

2010 7시리즈 740Li

2010 X5 M 4.4 가솔린 4WD

포르쉐

포르쉐

BMW

포르쉐

재규어

어울림

BMW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벤츠

포르쉐

BMW

재규어

포르쉐

재규어

BMW

포르쉐

랜드로버

재규어

어울림

어울림

BMW

렉서스

BMW

BMW

벤츠

벤츠

BMW

마세라티

포르쉐

재규어

마세라티

아우디

벤츠

마세라티

포르쉐

포르쉐

1억 5770

1억 5780

1억 5810

1억 5840

1억 5900

1억 6000

1억 6190

1억 6160

1억 6330 

1억 6380

1억 6490

1억 6790

1억 6830

1억 6890

1억 6900

1억 7120

1억 7150

1억 7280

1억 7380

1억 7490

1억 8150

1억 8318

1억 8318

1억 8500

1억 8850

1억 8000

1억 9190

1억 9250

1억 9750

1억 9860

1억 9900

2억 0220

2억 0240

2억 1000

2억 1780

2억 1800

2억 2000

2억 2670

2억 2880

2011 911 카레라 4S

2011 911 카레라 GTS

2011 6시리즈 650i

2011 카이엔 터보

2009 XK 쿠페 5.0 NA

2010 스피라 EX

2010 X6 M 4.4 가솔린 4WD

2011 911 카브리올레 카레라 4

2011 파나메라 S

2011 911 카브리올레 카레라 S

2011 911 카브리올레 카레라 GTS

2010 S클래스 하이브리드 S400 HYBRID 

2011 911 타르가 4S

2007 M5 5.0 7SMG

2009 XK 컨버터블 5.0 NA

2011 파나메라 4S

2009 XK 쿠페 XKR 4.2

2008 6시리즈 650i

2011 911 카브리올레 카레라 4S

2010 레인지로버 5.0 V8

2009 XK 컨버터블 XKR 4.2

2011 스피라 EX

2011 스피라 EX 템페스타

2008 M6 5.0 SMG

2010 LS 600hL

2011 7시리즈 750Li

2010 7시리즈 750Li

2010 S클래스 S500

2010 S클래스 S500 4MATIC

2010 액티브하이브리드7

2011 콰트로 포르테

2011 911 GT3

2010 XJ 5.0SC

2011 그란투리스모

2010 R8 5.2 FSI

2011 CL클래스 CL63 AMG

2011 콰트로 포르테S

2011 911 터보

2011 파나메라 터보

마세라티

벤츠

아우디

마세라티

포르쉐

벤츠

BMW

벤츠

BMW

포르쉐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포르쉐

벤틀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페라리

벤틀리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마이바흐

2억 3000

2억 3600

2억 3460

2억 4000

2억 4150

2억 6000

2억 6500

2억 6900

2억 6500

2억 6750

2억 8000

2억 8500

2억 9100

2억 8090

3억 1000

3억 3300

3억 5500

3억 7200

3억 7500

3억 8700

3억 9500

4억 3000

5억 2000

5억 2700

5억 7000

6억 8000

7억 5000

7억 7000

7억 8000

8억

8억 5000

2010 그란투리스모S

2010 S클래스 S63 AMG

2011 R8 스파이더

2011 그란카브리오

2011 911 카브리올레 터보

2010 SLS AMG

2010 7시리즈 760Li

2010 S클래스 S600

2011 7시리즈 760Li

2011 911 터보S

2009 컨티넨탈 쿠페 GT 6.0

2009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6.0

2011 컨티넨탈 GT

2011 911 카브리올레 911 터보S

2009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스피드

2009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스피드 6.0

2008 가야르도 LP560 V10

2010 458 이탈리아 

2010 컨티넨탈 슈퍼스포츠 6.0 

2010 컨티넨탈 컨버터블 수퍼스포츠

2010 가야르도 LP570

2010 고스트 6.6 V12

2011 599 HGTE 피오라노

2011 뮬산 V8

2010 57 V12

2008 팬텀 세단 6.75 V12

2008 팬텀 6.75 V12

2008 팬텀 컨버터블 드롭헤드쿠페 6.75 V12

2008 팬텀 세단 EWB 6.75 V12

2010 62 제플린 62 V12 

2010 62 V12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이보게, 혹시 자네의 애마 창문이 아직 무색 투명한가? 자동차란 모름지기 여자를 더 

쉽게, 더 많이 쓸어 담기 위한 무기이거늘! 유리알처럼 속이 훤히 보이는 차 안에서 

대관절 뭔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바야흐로 여름이 오고 있다. 아직 틴팅(선팅)이 되어 있지 않은 맑은 유리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자, 이벤트에 응모하라. 틴팅이 이미 되어 있어도 상관없다. 당신의 

유리창에 붙은 싸구려 틴팅을 5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솔라가드(SOLAR GUARD) 

열차단 틴팅으로 바꿔 주겠다. 당신도 알고 있는 130년 전통의 자동차 틴팅계의 명품 

브랜드인 그‘솔라가드’로 말이다. 

지난 달 무료 틴팅 이벤트에 독자들이 보내온 열화와 같은 성원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사연들과, 직접 찍어 보낸 애마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지면에 싣지 못해 정말 아쉽다. 이번 달 당첨 독자는 바로 이 

남자, 김재훈이다! MAXIM의 본 시판 차량 리스트가 마이카 지름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이기에 이번 달 MAXIM의 틴팅 선물을 받을 남자로 

선정됐다. 

군대에서 맥심과의 인연을 맺은 지 7년차이며, 법 없이도 사는 28년산 직장인 
수컷이요. 거부감 없는 비주얼을 물려받아 연애사에 굴곡이 없었으나 미세주름이 
늘어갈수록 애마의 필요성을 매일 느끼고 살아가던 중이었소. 맥심의 MOTOR 섹션 
국내 시판차량 리스트에서 스포티지R 가격을 보고 기아자동차에 백마, 흑마를 
보러갔다가 고마 계약해버리고 말았소. 근데 맥심이 시판차량 리스트에서 알려준 
가격(기본 사양)보다 비싸더이다. 맥심의  “1수컷 1자동차 갖기”로 인해 총알이 많이 
나가서 썬팅은 그냥 싸구려로 했소. 튜닝의 최고봉인 여친을 만들어 빨리 왕비석에 
모셔야 하니 썬팅부터 해결을 좀 부탁하오. 본인이 너그러이 0.001%를 부담할테니 
나머지만 부담하시오. 부담가지라고 하는 말이오. 제발!  - 김재훈

SPECIAL EVENT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제1회 무료 틴팅 이벤트 당첨자는?

솔라가드녀의
훌륭한 짤방

응모방법 

1. 당신의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의 당신이 MAXIM 이번 호를 들고 있다면 당첨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3. 재미있고 젖절한 사연이 곁들여 진다면 당첨 확률은 더더욱 

   올라간다!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 (MAXIM 편집부 휴대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응모기간

2011. 4. 21 ~  2011. 5. 15 

상품

50만 원 상당의 SOLAR GUARD 최고급 열차단 틴팅 필름 시공

(시공 장소는 솔라가드 전국 130개 대리점 중 가까운 곳으로)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은...
솔라가드는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

링’ 공법을 개발하여, 세계의 필름 제조사 중 최초

로 미 항공 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

는 용도로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이 사용되었다.

마쯔다 MX-5를 끌고 다니며 원거리 열애중인 
의사선생 닥터 조 
▶ 당신에게 거의 기울었다가 ‘항상 맥심을 
욕하면서 보는’에서 살짝 삐졌소.  

차안에서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곧 역사가 
이루어질듯 하다는 심경보 독자
▶ 부... 부럽다! 젠장. 역사를 한 달 뒤로 
미루겠소. 다음 달에 다시 응모하시오. 

지난 3월 9일, 차를 구입한 후 벌써 수차례의 
사고를 겪고 현재 입원 중인 나상현 독자
▶ 차가 저리됐는데 어디에 틴팅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킬링 타임용 
과월호.

상품

최근 1년간의 MAXIM 과월호 

12권 패키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만든
응모자들에게 아깝상 드리겠다.   

아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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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모델명제조사 제조사가격 가격 모델명 모델명제조사 제조사가격 가격 모델명 모델명제조사 제조사가격 가격 모델명 모델명단위 (만 원) 단위 (만 원)

인피니티

쌍용

벤츠

벤츠

링컨

BMW

볼보

볼보

아우디

렉서스

미쓰비시

랜드로버

크라이슬러

인피니티

링컨

BMW

아우디

벤츠

BMW

쌍용

재규어

BMW

로터스

인피니티

캐딜락

캐딜락

BMW

캐딜락

렉서스

아우디

미쓰비시

5680

5790

5890

5890

5800

5990

5995

5900

5980

5950

5950

5990

5980

5950

5900

6050

6030

6050

6160

6180

6290

6240

6260

6380

6380

6350

6380

6380

6450

6450

6490

2011 EX35

2010 체어맨W CW600 4-트로닉

2010 C클래스 C250

2009 GLK클래스 220 CDI 

2010 MKS 3.8 가솔린 

2010 5시리즈 523i

2010 S80 3.2 가솔린

2010 XC70 D5 AWD

2009 Q5 2.0 TDI

2010 ES 350

2010 랜서 에볼루션 MR 

2011 프리랜더2 SD4 HSE

2009 300C 시그니처 3.5 가솔린

2011 M37

2011 MKX 3.7 V6

2008 X3 xDrive20d

2010 A6 2.0 TFSI

2010 C클래스 C250 AMG

2010 X1 xDrive23d

2010 체어맨W CW700

2009 X-타입 3.0 Luxury

2010 5시리즈 520d

2011 엘리스 

2009 G37 쿠페 3.7가솔린

2010 CTS 3.6 가솔린

2010 SRX 3.0 가솔린 AWD 

2010 5시리즈 523i

2011 CTS 쿠페 CTS 3.6 쿠페

2009 IS 컨버터블 IS250C

2011 TT 쿠페 2.0 TFSI

2010 파제로 3.2 디젤 4WD 

BMW

캐딜락

크라이슬러

렉서스

벤츠

쌍용

벤츠

BMW

아우디

아우디

볼보

볼보

현대

BMW

아우디

볼보

아우디

벤츠

푸조

링컨

BMW

아우디

폭스바겐

인피니티

아우디

볼보

볼보

아우디

재규어

렉서스

6540

6580

6580

6550

6550

6675

6650

6790

6710

6750

6850

6890

6900

6980

6920

6990

6980

6970

7040

7000

7180

7140

7180

7290

7220

7260

7390

7460

7490

7590

2011 1시리즈 M쿠페

2010 STS 3.6 가솔린 

2009 300C 시그니처 3.0 디젤

2011 IS 컨버터블 IS 250C

2011 E클래스 E200 CGI

2010 체어맨W CW700 4-트로닉

2011 E클래스 E220 CDI

2010 5시리즈 528i

2010 A6 3.2 FSI

2011 TT 로드스터 2.0 TFSI

2010 XC90 D5

2011 S80 T6

2012 에쿠스 VS380

2008 X3 xDrive28i

2010 A5 카브리올레 2.0 TFSI

2010 C70 T5

2011 A6 3.0 TDI 콰트로

2011 E클래스 E300

2010 407 쿠페 2.7 HDi 

2009 타운카 4.7 가솔린 SWB

2008 X3 xDrive30d

2010 A6 3.0 TFSI

2008 투아렉 GP 3.0 TDI

2010 G37 컨버터블 3.7가솔린

2010 A5 카브리올레 2.0 TFSI 콰트로

2010 XC90 3.2

2010 XC60 T6

2010 Q5 3.0 TDI

2010 XF 3.0D 디젤

2009 RX 350

인피니티

BMW

링컨

BMW

BMW

렉서스

벤츠

로터스

포르쉐

인피니티

재규어

BMW

볼보

아우디

포르쉐

벤츠

쌍용

쌍용

렉서스

렉서스

포르쉐

어울림

인피니티

벤츠

랜드로버

렉서스

BMW

재규어

BMW

7520

7640

7600

7600

7850

7850

8090

8340

8400

8460

8490

8450

8600

8600

8730

8790

8840

8860

8847

8800

8890

8900

8950

8950

8990

9050

9170

9190

9140

2010 FX 35

2008 X3 xDrive30i

2009 타운카 4.7 가솔린 LWB

2010 3시리즈 컨버터블 328i

2010 그란투리스모 GT

2010 GS350

2010 E클래스 쿠페 E350 

2011 엘리스 SC

2011 박스터

2011 M56

2011 XF 5.0 

2011 그란투리스모 GT xDrive

2010 S80 V8 4.5 가솔린

2010 S4 3.0 TFSI 콰트로

2011 카이엔 디젤

2010 E클래스 카브리올레 E350

2010 체어맨W 리무진 CW700

2010 체어맨W V8 5000

2009 RX450h

2011 IS 세단 IS F

2011 카이맨

2010 스피라 S

2010 FX 50S

2010 M클래스 ML300 CDI 4매틱

2010 디스커버리4 3.0 TDV6

2010 GS450h

2010 X5 xDrive30d

2010 XF 3.0D S 디젤

2010 3시리즈 컨버터블 335i

폭스바겐

벤츠

벤츠

아우디

포르쉐

어울림

BMW

BMW

BMW

벤츠

BMW

BMW

캐딜락

벤츠

포르쉐

포르쉐

쌍용

랜드로버

캐딜락

어울림

어울림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현대

벤츠

폭스바겐

로터스

시보레

포르쉐

BMW

BMW

9130

9150

9250

9330

9330

9408

9570

9590

9590

9590

9690

9690

9700

9990

1억 0080

1억 0210

1억 0290

1억 0490

1억 0500

1억 0508

1억 0508

1억 0570

1억 0790

1억 0820

1억 0900

1억 0900

1억 1280

1억 1100

1억 1500

1억 1840

1억 1990

1억 1990

2010 페이톤 V6 3.0 TDI NWB

2011 M클래스 ML 300 CDI 4매틱

2010 C클래스 C63 AMG

2011 Q7 3.0 TDI 콰트로

2011 카이엔 

2011 스피라 N

2010 X6 xDrive30d

2010 5시리즈 535i 

2011 Z4 sDrive35is

2011 E클래스 E350

2010 X5 xDrive35i

2011 5시리즈 535d

2008 DTS 4.6 가솔린

2011 E클래스 E350 4매틱

2011 박스터S 

2011 카이맨S

2010 체어맨W 리무진 V8 5000

2010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TD V6 HSE

2010 CTS-V 6.2

2011 스피라 S

2011 스피라 S 템페스타

2011 박스터S 블랙에디션 

2011 카이맨R

2011 카이엔 S

2010 에쿠스 VS460

2010 CLS클래스 350 AMG

2010 페이톤 V8 4.2 NWB

2011 에보라 3.5 V6

2011 스타크래프트 밴 11인승

2011 박스터 스파이더 

2011 5시리즈 550i

2011 7시리즈 730d

포르쉐

아우디

벤츠

인피니티

어울림

폭스바겐

포르쉐

캐딜락

포르쉐

BMW

랜드로버

재규어

렉서스

캐딜락

포르쉐

렉서스

폭스바겐

BMW

벤츠

랜드로버

BMW

BMW

벤츠

현대

어울림

어울림

랜드로버

닛산

벤츠

아우디

포르쉐

BMW

포르쉐

렉서스

포르쉐

재규어

랜드로버

포르쉐

BMW

BMW

1억 2110

1억 2320

1억 2590

1억 2500

1억 2700

1억 2700

1억 2820

1억 2900

1억 2950

1억 2980

1억 2990

1억 2990

1억 2980

1억 2900

1억 3560

1억 3750

1억 3790

1억 3800

1억 3990

1억 3990

1억 3220

1억 3550

1억 4150

1억 4600

1억 4688

1억 4688

1억 4890

1억 4900

1억 4100

1억 4000

1억 4550

1억 4600

1억 4870

1억 5100

1억 5160

1억 5240

1억 5490

1억 5610

1억 5690

1억 5680

2011 카이엔 S 하이브리드

2010 Q7 4.2 TDI 콰트로

2010 S클래스 S350 CDI

2011 QX 56

2010 스피라 Turbo

2008 투아렉 V10 TDI 4WD

2011 파나메라

2011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2011 911 카레라

2010 X5 xDrive50i

2010 레인지로버 스포츠 HSE 5.0 V8

2010 XJ 3.0D

2011 LS460

2011 에스컬레이드 플레티넘

2011 파나메라 4

2010 LS 460 AWD

2010 페이톤 V8 4.2 LWB

2010 7시리즈 740i

2010 M클래스 ML63 AMG 4매틱

2010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V8 슈퍼차저

2011 7시리즈 740i

2011 7시리즈 730Ld 

2010 S클래스 S350

2010 에쿠스 리무진 VL500

2011 스피라 T

2011 스피라 T 템페스타

2010 레인지로버 3.5 V8 Vogue

2010 GT-R 3.8 가솔린

2011 E클래스 E63 AMG

2011 A8 4.2 FSI

2011 911 카레라 4

2011 7시리즈 740Li

2011 911 카레라 S

2010 LS 460L

2011 911 카브리올레 카레라

2010 XJ 5.0P

2011 레인지로버 4.4TDV8

2011 911 타르가 4

2010 7시리즈 740Li

2010 X5 M 4.4 가솔린 4WD

포르쉐

포르쉐

BMW

포르쉐

재규어

어울림

BMW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벤츠

포르쉐

BMW

재규어

포르쉐

재규어

BMW

포르쉐

랜드로버

재규어

어울림

어울림

BMW

렉서스

BMW

BMW

벤츠

벤츠

BMW

마세라티

포르쉐

재규어

마세라티

아우디

벤츠

마세라티

포르쉐

포르쉐

1억 5770

1억 5780

1억 5810

1억 5840

1억 5900

1억 6000

1억 6190

1억 6160

1억 6330 

1억 6380

1억 6490

1억 6790

1억 6830

1억 6890

1억 6900

1억 7120

1억 7150

1억 7280

1억 7380

1억 7490

1억 8150

1억 8318

1억 8318

1억 8500

1억 8850

1억 8000

1억 9190

1억 9250

1억 9750

1억 9860

1억 9900

2억 0220

2억 0240

2억 1000

2억 1780

2억 1800

2억 2000

2억 2670

2억 2880

2011 911 카레라 4S

2011 911 카레라 GTS

2011 6시리즈 650i

2011 카이엔 터보

2009 XK 쿠페 5.0 NA

2010 스피라 EX

2010 X6 M 4.4 가솔린 4WD

2011 911 카브리올레 카레라 4

2011 파나메라 S

2011 911 카브리올레 카레라 S

2011 911 카브리올레 카레라 GTS

2010 S클래스 하이브리드 S400 HYBRID 

2011 911 타르가 4S

2007 M5 5.0 7SMG

2009 XK 컨버터블 5.0 NA

2011 파나메라 4S

2009 XK 쿠페 XKR 4.2

2008 6시리즈 650i

2011 911 카브리올레 카레라 4S

2010 레인지로버 5.0 V8

2009 XK 컨버터블 XKR 4.2

2011 스피라 EX

2011 스피라 EX 템페스타

2008 M6 5.0 SMG

2010 LS 600hL

2011 7시리즈 750Li

2010 7시리즈 750Li

2010 S클래스 S500

2010 S클래스 S500 4MATIC

2010 액티브하이브리드7

2011 콰트로 포르테

2011 911 GT3

2010 XJ 5.0SC

2011 그란투리스모

2010 R8 5.2 FSI

2011 CL클래스 CL63 AMG

2011 콰트로 포르테S

2011 911 터보

2011 파나메라 터보

마세라티

벤츠

아우디

마세라티

포르쉐

벤츠

BMW

벤츠

BMW

포르쉐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포르쉐

벤틀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페라리

벤틀리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마이바흐

2억 3000

2억 3600

2억 3460

2억 4000

2억 4150

2억 6000

2억 6500

2억 6900

2억 6500

2억 6750

2억 8000

2억 8500

2억 9100

2억 8090

3억 1000

3억 3300

3억 5500

3억 7200

3억 7500

3억 8700

3억 9500

4억 3000

5억 2000

5억 2700

5억 7000

6억 8000

7억 5000

7억 7000

7억 8000

8억

8억 5000

2010 그란투리스모S

2010 S클래스 S63 AMG

2011 R8 스파이더

2011 그란카브리오

2011 911 카브리올레 터보

2010 SLS AMG

2010 7시리즈 760Li

2010 S클래스 S600

2011 7시리즈 760Li

2011 911 터보S

2009 컨티넨탈 쿠페 GT 6.0

2009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6.0

2011 컨티넨탈 GT

2011 911 카브리올레 911 터보S

2009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스피드

2009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스피드 6.0

2008 가야르도 LP560 V10

2010 458 이탈리아 

2010 컨티넨탈 슈퍼스포츠 6.0 

2010 컨티넨탈 컨버터블 수퍼스포츠

2010 가야르도 LP570

2010 고스트 6.6 V12

2011 599 HGTE 피오라노

2011 뮬산 V8

2010 57 V12

2008 팬텀 세단 6.75 V12

2008 팬텀 6.75 V12

2008 팬텀 컨버터블 드롭헤드쿠페 6.75 V12

2008 팬텀 세단 EWB 6.75 V12

2010 62 제플린 62 V12 

2010 62 V12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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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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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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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EW

이보게, 혹시 자네의 애마 창문이 아직 무색 투명한가? 자동차란 모름지기 여자를 더 

쉽게, 더 많이 쓸어 담기 위한 무기이거늘! 유리알처럼 속이 훤히 보이는 차 안에서 

대관절 뭔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바야흐로 여름이 오고 있다. 아직 틴팅(선팅)이 되어 있지 않은 맑은 유리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자, 이벤트에 응모하라. 틴팅이 이미 되어 있어도 상관없다. 당신의 

유리창에 붙은 싸구려 틴팅을 5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솔라가드(SOLAR GUARD) 

열차단 틴팅으로 바꿔 주겠다. 당신도 알고 있는 130년 전통의 자동차 틴팅계의 명품 

브랜드인 그‘솔라가드’로 말이다. 

지난 달 무료 틴팅 이벤트에 독자들이 보내온 열화와 같은 성원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사연들과, 직접 찍어 보낸 애마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지면에 싣지 못해 정말 아쉽다. 이번 달 당첨 독자는 바로 이 

남자, 김재훈이다! MAXIM의 본 시판 차량 리스트가 마이카 지름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이기에 이번 달 MAXIM의 틴팅 선물을 받을 남자로 

선정됐다. 

군대에서 맥심과의 인연을 맺은 지 7년차이며, 법 없이도 사는 28년산 직장인 
수컷이요. 거부감 없는 비주얼을 물려받아 연애사에 굴곡이 없었으나 미세주름이 
늘어갈수록 애마의 필요성을 매일 느끼고 살아가던 중이었소. 맥심의 MOTOR 섹션 
국내 시판차량 리스트에서 스포티지R 가격을 보고 기아자동차에 백마, 흑마를 
보러갔다가 고마 계약해버리고 말았소. 근데 맥심이 시판차량 리스트에서 알려준 
가격(기본 사양)보다 비싸더이다. 맥심의  “1수컷 1자동차 갖기”로 인해 총알이 많이 
나가서 썬팅은 그냥 싸구려로 했소. 튜닝의 최고봉인 여친을 만들어 빨리 왕비석에 
모셔야 하니 썬팅부터 해결을 좀 부탁하오. 본인이 너그러이 0.001%를 부담할테니 
나머지만 부담하시오. 부담가지라고 하는 말이오. 제발!  - 김재훈

SPECIAL EVENT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제1회 무료 틴팅 이벤트 당첨자는?

솔라가드녀의
훌륭한 짤방

응모방법 

1. 당신의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의 당신이 MAXIM 이번 호를 들고 있다면 당첨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3. 재미있고 젖절한 사연이 곁들여 진다면 당첨 확률은 더더욱 

   올라간다!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 (MAXIM 편집부 휴대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응모기간

2011. 4. 21 ~  2011. 5. 15 

상품

50만 원 상당의 SOLAR GUARD 최고급 열차단 틴팅 필름 시공

(시공 장소는 솔라가드 전국 130개 대리점 중 가까운 곳으로)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은...
솔라가드는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

링’ 공법을 개발하여, 세계의 필름 제조사 중 최초

로 미 항공 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

는 용도로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이 사용되었다.

마쯔다 MX-5를 끌고 다니며 원거리 열애중인 
의사선생 닥터 조 
▶ 당신에게 거의 기울었다가 ‘항상 맥심을 
욕하면서 보는’에서 살짝 삐졌소.  

차안에서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곧 역사가 
이루어질듯 하다는 심경보 독자
▶ 부... 부럽다! 젠장. 역사를 한 달 뒤로 
미루겠소. 다음 달에 다시 응모하시오. 

지난 3월 9일, 차를 구입한 후 벌써 수차례의 
사고를 겪고 현재 입원 중인 나상현 독자
▶ 차가 저리됐는데 어디에 틴팅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킬링 타임용 
과월호.

상품

최근 1년간의 MAXIM 과월호 

12권 패키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만든
응모자들에게 아깝상 드리겠다.   

아깝상

78 MAXIM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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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양아치, 건달, 오른팔, 야쿠자, 개 도
둑을 거쳐 새 영화 <체포왕>에서 경
찰 공무원으로 진급한 그와 조건부 
만남을 가졌다. MAXIM 1년 정기구
독권을 조건으로… 

BY 이영비 

사진제공 DoubleM Entertainment  

Kim 
  Jung Tae

늦었지만 득남을 축하한다. 아들이 커

서 현빈처럼 잘생기면 좋겠나, 이건희 

회장 같은 부호가 되면 좋겠나?  

당연히 현빈! 집사람은 아들을 제2의 

조인성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현빈 얼

굴이 안 나오면 고쳐주면 된다.

아내 될 분을 처음 보자마자 당신 아를 

낳아줄 여자란 걸 직감했나?

아니. 우린 동료애, 전우애로 맺어진 

부부다. 용산에서 깨구리복을 맞춰 커

플룩으로 입기로 했다. 

<방가? 방가!>의 노래방 주인 용철의 

신들린 ‘찬찬찬’ 열창은 연습만으론 

나오기 힘든 연기인 것 같다. 실제로 

노래방에서 좌중을 압도하나? 

어떤 술자리냐, 인원은 몇이냐, 술의 양

은 어느 정도냐를 따진다. 디테일을 살

린 맞춤형 레퍼토리가 늘 준비돼있다.

재즈 팬이라고 들었다. 왠지 그 자체만

으로도 충격적이다. 

쳇 베이커*의 음악을 처음 듣던 순간

이 아직도 생생하다. 낮 12시, 부산 

MBC, “쳇 베이커의 ‘마이 퍼니 밸런타

인’ 입니다.” 하고 노래가 나오는데, 노

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망치

로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영화음악을 만든 가토 

바비에리 음악도 최고다. 영화도 음악

이 좋은 영화가 좋다. 미셸 파이퍼가 

주연한 <사랑의 행로>의 음악도 진짜 

좋다. 꼭 봐라. 파이퍼 누나가 파이프

가 좋아서인지 노래를 참 잘해.

 

*쳇 베이커: 1950년대 활동한 유명 재즈 뮤

지션으로, 1988년 네덜란드 한 호텔에서 추

락해 사망한 비운의 사나이다. 잘생긴 외모

였는데 말이지! 

트위터를 꽤 많이 한다. 주변에 트위트

를 너무 많이 해 귀찮은 사람이 있나? 

박중훈 씨...는 지나치다기보다는 ‘참 

부지런한 사람’ 이지. 

네이버에서 ‘김정태’ 를 치면 하나은

행 은행장 김정태가 먼저 뜬다. 하나은

행 통장은 있나?

원래 내가 먼저 떴는데 얼마 전에 밀렸

다. 하나은행이 내 10년 거래처인데 내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요런 빈정 상하

는 상황을 만들다니 용인할 수 없다. 

네이버에 즉각적인 수정 작업이 요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포왕>엔 박중훈, 이선균을 필두로 

굵직한 남자 배우가 많이 나온다. 여배

우가 없어서 수컷 냄새만 진동했겠다. 

(피식) 굵다니… 다들 나보다 가는데? 

남자끼리 마음 맞으면 더 편하고 재미

있다. 예쁜 여배우가 있으면 눈알만 돌

아가고 마음만 아플 뿐이다. 다들 유부

남이니까 더 뼈아프지. 촬영은 겨울이

고 개봉은 봄이라 얇은 옷 입고 추울 때 

촬영해서 힘들었다. 물론 이선균, 박중

훈만 미친 듯이 뛰었지. 난 아니고. 

출연진 중에서 가장 남자다운 사람은 

역시 본인이겠지? 

부정할 순 없겠어. 농담이고, 다 남자

답다. 중훈이 형은 불의를 못 참고, 선

균이는 호탕하고, 성민이 형은 점잖다. 

선균이는 이 영화에서 처음 만났다. 그

는 진짜 사나이다! 좋은 후배다. 배우

들끼리 소주 한 잔씩 하면 서로 웃기려

고 난리 난다. 여기에 여자분들 오면 

완전 끝난다. 자지러질 거다.  

당신이 아는 최고의 주당은? 

성동일. 그 형수는 진짜 날개 없는 천사야. 

박중훈, 이선균, 이성민 씨와 김정태 

씨 네 분 중에 굳이 외모 순위를 매기

자면? 굳이… 

물어보나 마나 1위 이선균, 2위 나, 3위

는 중훈이 형 주고, 4위가 성민이 형. 

마포구 송 형사 캐릭터는 어떻게 표현

했나? 

가벼운 코믹 터치?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방가? 방가!> 이후 나의 진가

를 영화계가 알게 됐다” 고 할 수 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작품이다. 고

맙게 생각한다. 빚은 작년에 다 갚았고 

이제 플러스 인생만 남았다. 

그동안의 배역들이 거의 다 욕을 입에 달

고 사는 인물이었는데 참 맛깔나게 잘 살

렸다.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욕은? 

씨발새끼. 특히 운전할 때 배려 없고 매

너 없는 씨발새끼들이 너무 많아. 특히 

우리 매니저! 확 짤라버릴라~

<똥깨>에서 “조까라마이싱아” 라는 대

사를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관용적으로 쓰이

는, 별 의미 없는 쌍욕 되겠다. 여기서 

마이싱이란 마이신 항생제. 상처 난 데 

덧난 데엔 마이싱. 그리고 ‘좃까’ 는 말 

그대로 좃을 까라... 알겠나? 

이젠 경찰 공무원을 하게 됐으니 남은 

건 멜로뿐이다. 로맨틱 코미디가 좋을

까, 찐하고 강렬한 미친 사랑이 좋을까? 

딱히 어떤 영화를 하겠다고 염두에 두

진 않는다. 괜히 맘만 아프지. 하고 싶

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금

된 순서대로 한다. 한다면 부산 사나이

의 로맨틱 코미디가 괜찮겠다. 지독하

고 미친 사랑은 안 해봐서, 모르겠다. 

상대 여배우를 고를 수 있다면? 

아무나 다 좋다. 최근 이상형이 바뀌었

다. 김혜수에서 이하늬로. 진정한 육감 

종결자!

역시 여자는 얼굴보단…

그렇지! 몸매지.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 난 육감적인 여자가 좋다. 

베드신이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할 건가?

마음 정도? 마음만 가져가겠다. 

여자를 유혹하는 당신만의 필살기는? 

3시간 정도 그냥 시원~하게 웃겨준

다. 그럼 더 볼 거 없이 게임 끝. 

‘코믹 연기의 달인’이라는 세간의 평

이 부담스럽지는 않나? 

내 자신이 균형 감각만 잃지 않으면 어

떤 말을 들어도 괜찮다. 

<마셰티> 같은 선지가 낭자하면서도 

나름의 색깔이 강렬한 B급 액션 영화

는 어떤가? 

봤는데 개인적으로 킬링 타임용 슬래

셔는 안 좋아한다. 악을 응징하는 전형

적인 액션이 좋다. 당신은 그런 걸 좋

아하나? 같이 마장동 한번 떠야겠네. 

선혈낭자하게. 그리고 인생이 B급인

데 영화까지 B급일 필요 있나? 

나는 당신이 ‘얼굴로 먹고사는 배우’
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나? 

누가 시비 안 걸고, 우범 지대에 가도 

괜찮고, 업소에서 술도 편하게 마신다. 

외모 덕 좀 봤다. 배우에게 얼굴이 주

는 이미지는 무척 중요하다. 그 표현에 

동의하고 또 고맙게 생각한다.   

배우는 타고나는 것일까?

그렇다. 70% 이상은.  

본인은 타고난 배우인가?

그렇다. 점 보면 배우 팔자라고 나온다. 

어려울 때 닭 배달 알바까지 했다던데, 

마지막으로 김정태에게 ‘통닭’ 이란? 

정답! 성숙! 요거 대답 괜찮았나? 

격투기 팬 김정태의 UFC 사랑
그의 꿈은 언젠가 종합격투기 선수를 후원하는 거란다. 

“김보성처럼 요란하게는 말고.”

예멜리야넨코 표도르

“그의 몰락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김동현

“UFC가 상향평준화된 필드다 보니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체력을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원래 KO율이 나

쁘진 않았으니 기대할 만 하다. 팬이다!”

지에스피

“자기 관리 잘하는 만능 테크니션이지만 야성적인 파이터 

느낌이 없어 밋밋하다. 난 실바 타입의 파이터가 좋다.”

옥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트(2010년 6월호 MAXIM 커버)

“말이 필요 없다. 안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나? 조인성도 

뻑 갈 거다. 이메일로 사진 좀 보내달라.”

여자는 몸매지. 
얼굴 뜯어 먹고 살 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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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건달, 오른팔, 야쿠자, 개 도
둑을 거쳐 새 영화 <체포왕>에서 경
찰 공무원으로 진급한 그와 조건부 
만남을 가졌다. MAXIM 1년 정기구
독권을 조건으로… 

BY 이영비 

사진제공 DoubleM Entertainment  

Kim 
  Jung Tae

늦었지만 득남을 축하한다. 아들이 커

서 현빈처럼 잘생기면 좋겠나, 이건희 

회장 같은 부호가 되면 좋겠나?  

당연히 현빈! 집사람은 아들을 제2의 

조인성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현빈 얼

굴이 안 나오면 고쳐주면 된다.

아내 될 분을 처음 보자마자 당신 아를 

낳아줄 여자란 걸 직감했나?

아니. 우린 동료애, 전우애로 맺어진 

부부다. 용산에서 깨구리복을 맞춰 커

플룩으로 입기로 했다. 

<방가? 방가!>의 노래방 주인 용철의 

신들린 ‘찬찬찬’ 열창은 연습만으론 

나오기 힘든 연기인 것 같다. 실제로 

노래방에서 좌중을 압도하나? 

어떤 술자리냐, 인원은 몇이냐, 술의 양

은 어느 정도냐를 따진다. 디테일을 살

린 맞춤형 레퍼토리가 늘 준비돼있다.

재즈 팬이라고 들었다. 왠지 그 자체만

으로도 충격적이다. 

쳇 베이커*의 음악을 처음 듣던 순간

이 아직도 생생하다. 낮 12시, 부산 

MBC, “쳇 베이커의 ‘마이 퍼니 밸런타

인’ 입니다.” 하고 노래가 나오는데, 노

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망치

로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영화음악을 만든 가토 

바비에리 음악도 최고다. 영화도 음악

이 좋은 영화가 좋다. 미셸 파이퍼가 

주연한 <사랑의 행로>의 음악도 진짜 

좋다. 꼭 봐라. 파이퍼 누나가 파이프

가 좋아서인지 노래를 참 잘해.

 

*쳇 베이커: 1950년대 활동한 유명 재즈 뮤

지션으로, 1988년 네덜란드 한 호텔에서 추

락해 사망한 비운의 사나이다. 잘생긴 외모

였는데 말이지! 

트위터를 꽤 많이 한다. 주변에 트위트

를 너무 많이 해 귀찮은 사람이 있나? 

박중훈 씨...는 지나치다기보다는 ‘참 

부지런한 사람’ 이지. 

네이버에서 ‘김정태’ 를 치면 하나은

행 은행장 김정태가 먼저 뜬다. 하나은

행 통장은 있나?

원래 내가 먼저 떴는데 얼마 전에 밀렸

다. 하나은행이 내 10년 거래처인데 내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요런 빈정 상하

는 상황을 만들다니 용인할 수 없다. 

네이버에 즉각적인 수정 작업이 요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포왕>엔 박중훈, 이선균을 필두로 

굵직한 남자 배우가 많이 나온다. 여배

우가 없어서 수컷 냄새만 진동했겠다. 

(피식) 굵다니… 다들 나보다 가는데? 

남자끼리 마음 맞으면 더 편하고 재미

있다. 예쁜 여배우가 있으면 눈알만 돌

아가고 마음만 아플 뿐이다. 다들 유부

남이니까 더 뼈아프지. 촬영은 겨울이

고 개봉은 봄이라 얇은 옷 입고 추울 때 

촬영해서 힘들었다. 물론 이선균, 박중

훈만 미친 듯이 뛰었지. 난 아니고. 

출연진 중에서 가장 남자다운 사람은 

역시 본인이겠지? 

부정할 순 없겠어. 농담이고, 다 남자

답다. 중훈이 형은 불의를 못 참고, 선

균이는 호탕하고, 성민이 형은 점잖다. 

선균이는 이 영화에서 처음 만났다. 그

는 진짜 사나이다! 좋은 후배다. 배우

들끼리 소주 한 잔씩 하면 서로 웃기려

고 난리 난다. 여기에 여자분들 오면 

완전 끝난다. 자지러질 거다.  

당신이 아는 최고의 주당은? 

성동일. 그 형수는 진짜 날개 없는 천사야. 

박중훈, 이선균, 이성민 씨와 김정태 

씨 네 분 중에 굳이 외모 순위를 매기

자면? 굳이… 

물어보나 마나 1위 이선균, 2위 나, 3위

는 중훈이 형 주고, 4위가 성민이 형. 

마포구 송 형사 캐릭터는 어떻게 표현

했나? 

가벼운 코믹 터치?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방가? 방가!> 이후 나의 진가

를 영화계가 알게 됐다” 고 할 수 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작품이다. 고

맙게 생각한다. 빚은 작년에 다 갚았고 

이제 플러스 인생만 남았다. 

그동안의 배역들이 거의 다 욕을 입에 달

고 사는 인물이었는데 참 맛깔나게 잘 살

렸다.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욕은? 

씨발새끼. 특히 운전할 때 배려 없고 매

너 없는 씨발새끼들이 너무 많아. 특히 

우리 매니저! 확 짤라버릴라~

<똥깨>에서 “조까라마이싱아” 라는 대

사를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관용적으로 쓰이

는, 별 의미 없는 쌍욕 되겠다. 여기서 

마이싱이란 마이신 항생제. 상처 난 데 

덧난 데엔 마이싱. 그리고 ‘좃까’ 는 말 

그대로 좃을 까라... 알겠나? 

이젠 경찰 공무원을 하게 됐으니 남은 

건 멜로뿐이다. 로맨틱 코미디가 좋을

까, 찐하고 강렬한 미친 사랑이 좋을까? 

딱히 어떤 영화를 하겠다고 염두에 두

진 않는다. 괜히 맘만 아프지. 하고 싶

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금

된 순서대로 한다. 한다면 부산 사나이

의 로맨틱 코미디가 괜찮겠다. 지독하

고 미친 사랑은 안 해봐서, 모르겠다. 

상대 여배우를 고를 수 있다면? 

아무나 다 좋다. 최근 이상형이 바뀌었

다. 김혜수에서 이하늬로. 진정한 육감 

종결자!

역시 여자는 얼굴보단…

그렇지! 몸매지.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 난 육감적인 여자가 좋다. 

베드신이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할 건가?

마음 정도? 마음만 가져가겠다. 

여자를 유혹하는 당신만의 필살기는? 

3시간 정도 그냥 시원~하게 웃겨준

다. 그럼 더 볼 거 없이 게임 끝. 

‘코믹 연기의 달인’이라는 세간의 평

이 부담스럽지는 않나? 

내 자신이 균형 감각만 잃지 않으면 어

떤 말을 들어도 괜찮다. 

<마셰티> 같은 선지가 낭자하면서도 

나름의 색깔이 강렬한 B급 액션 영화

는 어떤가? 

봤는데 개인적으로 킬링 타임용 슬래

셔는 안 좋아한다. 악을 응징하는 전형

적인 액션이 좋다. 당신은 그런 걸 좋

아하나? 같이 마장동 한번 떠야겠네. 

선혈낭자하게. 그리고 인생이 B급인

데 영화까지 B급일 필요 있나? 

나는 당신이 ‘얼굴로 먹고사는 배우’
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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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고, 업소에서 술도 편하게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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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지는 무척 중요하다. 그 표현에 

동의하고 또 고맙게 생각한다.   

배우는 타고나는 것일까?

그렇다. 70% 이상은.  

본인은 타고난 배우인가?

그렇다. 점 보면 배우 팔자라고 나온다. 

어려울 때 닭 배달 알바까지 했다던데, 

마지막으로 김정태에게 ‘통닭’ 이란? 

정답! 성숙! 요거 대답 괜찮았나? 

격투기 팬 김정태의 UFC 사랑
그의 꿈은 언젠가 종합격투기 선수를 후원하는 거란다. 

“김보성처럼 요란하게는 말고.”

예멜리야넨코 표도르

“그의 몰락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김동현

“UFC가 상향평준화된 필드다 보니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체력을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원래 KO율이 나

쁘진 않았으니 기대할 만 하다. 팬이다!”

지에스피

“자기 관리 잘하는 만능 테크니션이지만 야성적인 파이터 

느낌이 없어 밋밋하다. 난 실바 타입의 파이터가 좋다.”

옥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트(2010년 6월호 MAXIM 커버)

“말이 필요 없다. 안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나? 조인성도 

뻑 갈 거다. 이메일로 사진 좀 보내달라.”

여자는 몸매지. 
얼굴 뜯어 먹고 살 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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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S 
가이아(02-3447-1098) 캘빈클라인진,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엠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 아페세(02-3447-7725) 슈즈원(02-3443-1703) 
제이미앤벨(070-8247-7834) 프레디, 타미힐피거, 힐피거데님, 탑걸, 지이크, 버커루, 시스템옴므, 닉슨(02-546-7764) 바닐라비(02-3444-7712) 벤스 코리아(www.bens.co.kr 032-653-0888) 

걸스데이

촬영장 침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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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들의 숨은 매력을 감상할 준비 됐나?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경희  FILM 김진욱

HAIR 써니, 루아  MAKE-UP 명숙, 정덕(LIKE A YUKI 02-540-6266~7)  ASSISTANT 조유림

민소매 셔츠와 치마 모두 가이아
팔찌 제이미앤벨

구두 슈즈원

표지 >>
민아의 화이트 셔츠 지이크

소진의 화이트 셔츠 시스템옴므
지해의 블랙 상의 제이미앤벨

구두 슈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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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복 상의 아페세
목걸이 제이미앤벨
쇼츠 프레디
구두 가이아

MAXIM과 두 번째 촬영이다. 소감이 어떤가?

  (걸스데이 모두)  와우!   우리가 표지라니! 

잘나가는 걸그룹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요즘 인기가 

실감이 나나?

아직 잘 모르겠다. 오히려 질문에 ‘잘나가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깜짝 놀랐다(웃음). 

음악 방송에서 삼촌 팬의 우렁찬 함성소리를 들은 

적 있나? 

삼촌 팬은 바쁘기 때문에 함성소리를 들은 적

은 없다(웃음). 삶이 힘들어도 우리 노래 덕분에 출

근길이 신이 난다는 말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다. 

나미의 ‘빙글빙글’을 모티브로 한 ‘반짝반짝’으로 대

박을 터뜨렸다. 20여 년 전 우리나라를 주름잡던 가수

의 노래가 아이돌 음악으로 거듭나다니! 

그때 나미 선배님도 아이돌 못지않은 존재 아니었

나?(웃음). 

나미의 노래 중 ‘빙글빙글’  외에 좋아하는 게 있나? 

음... 음... 우리는 빙글빙글이 좋다(웃음).

지난 음반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잘해

줘 봐야’가 마니아 팬은 얻었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놓쳤다면 이번 음반은 그 반대다. 

둘 다 걸스데이의 모습이다. 우리가 마니아와 대중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주면 

좋겠다. 음악의 취향은 온전히 대중의 몫 아니던가. 

그나저나 MAXIM 영상 에디터가 걸스데이의 맘마마 

춤을 따라하던데 그걸 본 순간 기분이 어땠나? 솔직

하게 말해달라. 더러웠다고. 

 ‘사람들이 맘마마 춤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란 생각

을 했다. 따라할 때 약간의 어설픔이 오히려 더 귀

엽게 느껴진다. 

그간 예능 프로그램에 소소하게 출연한 보람이 있다.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능청스러운 연기를 뽐냈다. 

민아의 썩소 연기 덕분에 한숨 돌렸다(웃음).

음악이란?  빛! 어려움 속의 재미!

남자 친구란? 궁금하지만 아직은 패스

걸스데이란? 생각만 해도 행복한 우리

10대란? 아쉬움과 그리움이 혼재된 특별함

무라카미 하루키란? 잘 모르는 사람

연예인이란? 내 꿈 그리고 열정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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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셔츠 지이크
쇼츠 가이아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민아가 예능 프로그램을 주

름잡더니 요즘은 지해와 다른 멤버의 예능감도 만

만치 않더라.

다른 멤버들도 숨은 끼가 만만치 않다. 앞으로 더 

기대해달라. 

요즘 유행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생각인가?

우리도 가수가 꿈이었다. 음악적인 도전은 언제든 

환영이다. 일단 도전할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더 열

심히 노력할 생각이다.

그렇다면 걸스데이가 하고 싶은 음악은 뭔가? 

장르 구분 없이 사람을 잡아끄는 에너지가 넘치는 

음악을 하고 싶다. S.E.S나 핑클처럼 전 국민에게 사

랑받고, 오랜 시간 노래가 회자되는 그룹이고 싶다. 

걸그룹 중 처음으로 커피 전문점의 지분을 갖게 됐

다. 이 기회에 프렌차이즈 지점을 내볼 생각은 없

나? 그간 생계형 아이돌은 있어도 사업형(?) 아이

돌은 없었다.

처음 도전하는 일이라서 아직 너무 어렵다. 거기까

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5월이다. 지금 당장 가장 하

고 싶은 일은? 

친구들과 길거리 데이트! 데뷔 전 평범했던 일상이 

정말 많이 그립다.

마지막으로 걸스데이에 충성을 맹세한 MAXIM 독자

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걸스데이의 숨은 매력을 모두 보려면 평생 지켜봐

야 할지도 몰라요. 매력적인 걸스데이를 언제나 아

껴주세요! 사랑해요(웃음).”

저...정말인가! 우리도 사...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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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매 티셔츠 힐피거데님
쇼츠와 벨트 에디터 소장

팔찌와 반지 모두 제이미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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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은 짧고 뒤는 원피스처럼 긴 셔츠 가이아
구두 슈즈원 
곡선미가 돋보이는 폭신한 의자 벤스 코리아 

음악이란?  나의 마음남자 친구란? 선망의 대상걸스데이란? 내 인생의 첫걸음

꿀벅지란? 관리
카리스마란? 필요함
하이힐이란? 친해지면 좋을 존재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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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매 티셔츠 엠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
언더웨어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시계 닉슨
벨트와 반지 모두 제이미앤벨

쇼츠 에디터 소장
심플하면서도 편안한 디자인의 의자 벤스 코리아

음악이란?  동반자
남자 친구란? 있으면 좋은 존재
걸스데이란? 인생의 새로운 시작

팬이란? 희망

춤이란? 친구

스승이란? 큰 힘

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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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셔츠 타미힐피거
쇼츠 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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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매 티셔츠와 
레이스가 달린 가죽 스커트 

모두 가이아 
팔찌 제이미앤벨

신발 슈즈원

음악이란?  꿈, 숙제, 원수

남자 친구란? 언젠가는 성공해야 할 미션

걸스데이란? 자랑스러움, 머리 아픔 그리고 운명

다이어리란? 내 마음의 해방처

삼성 라이온즈란? 향수

대학교란? 끝내지 못한 아쉬움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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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 
호피 무늬 시스루 
민소매 티셔츠 
바닐라비
가죽 쇼츠 가이아 
팔찌 제이미앤벨
구두 슈즈원

혜리 >>
화이트 셔츠 탑걸 
반지 제이미에앤벨
가죽 쇼츠 가이아
구두 슈즈원

지해 >>
민소매 티셔츠 가이아 
언더웨어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팔찌 제이미앤벨
가죽 쇼츠와 새장 모양의 
부츠 모두 가이아

유라 >>
반소매 셔츠 가이아 
쇼츠 버커루 
벨트 제이미앤벨
액세서리 모두 제이미앤벨
구두 가이아 

민아 >> 
민소매 티셔츠와 가죽 
쇼츠 모두 제이미앤벨
스판기 있는 부츠 가이아
목걸이와 반지 모두 
제이미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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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란?  나의 모든 것

남자 친구란? 관심거리

걸스데이란? 또 다른 세계
비욘세란? 나의 꿈 그리고 현실

유노윤호란? 나의 꿈 그리고 추억

아이돌이란? 아이들이 있는 모임? 헤헷!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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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50m까지 방수가 되는 가죽 시계 
1,200,000원 에포스
(우) 차가운 메탈 느낌의 플라스틱 소재 
아이폰4 케이스 50,000원 인케이스

아치형 버클로 세련미를 강조한 
벨트 115,000원 시스템옴므

BATMAN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재벌 
히어로의 럭셔리 패션

블랙 3피스 슈트 재킷 438,000원, 
베스트 218,000원, 
화이트 셔츠 98,000원 모두 지이크  

검정색 스팽글 보 타이 가격 미정 제이미앤벨

사선 줄무늬로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멋을 
연출한 구두 200,000원대 소다옴므

방패 모양의 깔끔한 커프스링크 
110,000원 스와로브스키 

절제된 디자인이 멋스러운 실버 
반지 130,000원 스와로브스키 

배트맨으로 변신한 베어브릭 35,000원 디에

Dating with...Dating with...

I’m a bad girl 

슈퍼히어로의 
옷장

겉면에 자연스러운 구김이 특징인 
노트북 케이스 가격 미정 인케이스

슈퍼히어로의 
옷장

     나? 사실은...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COOPERATIONS 디에(www.dec8.co.kr, 02-515-5215) 압구정 모토리노(www.retroworks.co.kr, 02-514-1946) 제이미앤벨(070-8247-7834) 크레이티브 레크레이션(02-3443-1703) 스와로브스키(02-543-7685) 

배트맨2
미셸 파이퍼

HERO SPECIAL HERO SPECIAL 

106 MAXIM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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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소재라 가볍고 활동적인 벨트 98,000원 프레드페리 

SPIDER
-MAN

셀카 사진을 팔아먹고 
사는 찌질이의 서민 패션 

10기압까지 방수가 되며, 인디글로 * 나이트 라이트 
기능까지 더한 손목시계 186,000원 
*나이트 라이트: 액정에 발광물질을 칠해 액정 전체 면을 

 선명히 볼 수 있는 기술

빨간색과 파란색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운동화 149,000원 짐리키

체크무늬 카디건 95,000원 갭 
빨간색 반소매 티셔츠 39,800원 코데즈컴바인 

지퍼가 있어 동전이 빠지지 않는 반지갑 
125,000원 프레드페리

장식을 최소화한, 바지통이 좁은 카고팬츠 
99,800원 코데즈컴바인 베이직

깔끔한 디자인에 수납공간이 숨어 있는 
백팩 348,000원 만다리나덕

전동칫솔과 치약 세트 
40,000원 디에

Dating with...Dating with...

내년에 보자.

에포스, 지이크, 소다옴므, 시스템옴므, 오로비앙코, 타미힐피거, 만다리나덕, 힐피거데님, 지스타로우, 비고스진, 끌로에, 로에베, 비아모노, 타이맥스, 시티즌, 휠라(02-546-7764) 인케이스, 프레드페리, 갭, 캘빈클라
인진(02-3447-7725) 햇츠온, 코데즈컴바인 베이직, 코데즈컴바인 포맨, 코오롱(02-3447-7701) 고메(02-517-4628) 알로, 스톤아일랜드, 짐리키(02-3446-9949) 

2012년 7월 개봉 예정 
엠마스톤

스파이더맨 1, 2, 3
커스틴 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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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기자인 척하다 
바지 위에 팬티를 입으려면 
활동적인 슈트가 안성맞춤

체크무늬 베스트 198,000원 지이크
데님 셔츠 148,000원 타미힐피거

(좌) 사선 스트라이프 타이 
가격 미정 제이미앤벨
(우)빛으로 충전하므로 배터리를 교체할 필
요가 없고, 전파 수신기를 탑재해 전 세계 어
디에서도 자동으로 시간과 날짜를 볼 수 있
는 시계 2,448,000원 시티즌

가볍고 실용적인 토트 겸 숄더백 
598,000원 오로비앙코

금테를 부분적으로 장식해 지적인 느낌의 안경 
400,000원대 끌로에 by 다리인터내셔날 

 체크무늬 투 버튼 재킷 398,000원 지이크

허리 단추조차 자취를 감춘 간결한 디자인의 
면바지 198,000원 프레드페리

검정색 뿔테 안경 400,000원대 
로에베 by 다리인터내셔날

오래 신을수록 멋이 나는 구두 
가격 미정 밴 마리오 by 소다

SUPER 
MAN

슈퍼맨 모양의 펜던트 
목걸이 가격 미정 
제이미앤벨

Dating with...Dating with...

내 팬티도 
빨간색!

슈퍼맨 리턴즈
케이트 보스워스

HERO SPECIAL HERO SPECIAL 

108 MAXIM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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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VERINE

남자다움과 짐승다움은 
한 끝 차이! 
패션도 마찬가지

화이트 민소매 티셔츠 34,000원 코오롱 발목 부분의 지퍼로 바지
통 조절이 가능한 청바지 
295,000원 시스템옴므

군번줄 모양의 목걸이 각 205,000원, 
215,000원 스와로브스키

바이크 재킷 219,800원 코데즈컴바인 베이직 
물감이 튄 듯한 프린팅이 멋스러운 티셔츠 
59,000원 코데즈컴바인 포맨

(좌) 가죽을 꼰 모양의 목걸이 
 215,000원 스와로브스키
(우상) 10기압 방수는 물론 조수, 방위,             
온도까지 측정 가능한 시계 
368,000원 타이맥스
(우하)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의 
팔찌 205,000원 스와로브스키

엉덩이 부분의 검정색 징 장식이 포인트인 
블랙진 가격 미정 비고스진

검정색 하이톱 운동화 200,000원대 
크레이티브 레크레이션

loving you...loving you...

엑스로도 
잘 꼬아요

캔버스 천 소재지만 가방 아랫부분의 각이 
잡힌 숄더백 659,000원 스톤아일랜드

검정색 사각 프레임으로 무게감을 더한 
선글라스 200,000원 휠라 by 다리인터내셔날 

엑스맨, 엑스맨 울버린2, 엑스맨 최후의 전쟁
 팜케 얀센

MAY 2011 MAXIM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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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녹색 괴물로 변신하기
 위해 찢기 쉬운 셔츠와 

고탄력 스판바지는 필수품!

데님 재킷 299,000원 지스타로우 
체크 셔츠 125,000원 힐피거데님

생지데님 바지 198,000원 캘빈클라인진

캔버스 천 소재의 토트 겸 숄더백 
가격 미정 비아모노

하얀색과 검정색 조합이 깔끔한 
신발 148,000원 지이크 

 가죽 벨트 75,000원 힐피거데님

기압, 온도, 고도, 방위를 알려주는 시계로, 
5기압 방수는 물론 인디글로 나이트 라이트 
기능도 탑재했다. 398,000원 타이맥스

헐크 피규어 가격 미정 디에

남색 셔츠 259,000원 지스타로우

hu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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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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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하느님이 되려면 
귀요미 가득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이 생명! 

(상) 동그란 형태의 밤색 안경테 129,000원 
(하) 바나나색 안경테 119,000원 모두 알로

연둣빛이 도는 노란색 운동화 
188,000원 고메 by 플랫폼

짧은 챙에 귀 덮개도 달려 귀여운 느낌의
바이크 헬멧 240,000원 압구정 모토리노

빛에 선명하게 반사되는 재질의 파란색 점퍼 
1,695,000원 스톤아일랜드

pororo

SOUL PARTNER..SOUL PARTNER..

나도 
여자랍니다~

선명한 노란색 벨트 109,000원 
스톤아일랜드

노란색 챙과 익살스러운 디자인의 캡 
45,000원 엘스팅코 by 햇츠온

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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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이 아니고, 팬티 레이스 
장식이라니까. 

발랄한 고등학생 연기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

금은 다 커서 성인을 연기하고 있다. 어른이 된 기분

이 어떤가? 

드디어 사람들이 내 나이가 25세고 더 이상 10대가 아

니라는 걸 알아주니 무척 기쁘다. 여전히 나를 18세 

소녀로 오해하고 출입을 막는 술집이 많지만 말이다!

<천재 소년 두기>와 더불어 인기 드라마 <앨리 맥빌>, 

<보스턴 리걸>로 유명한 작가 겸 제작자 데이비드 E. 

켈리가 새 작품 <해리스 로>에 ‘미저리’ 아줌마를 주

연으로 출연시킨다는 소식은 별 감흥이 없었다. 하지

만 당신이 캐스팅된 덕에 우리는 그 드라마의 광팬

이 되었다. 

남자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 게 분명하

다. 비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무실에서 구두를 팔고 

앉았으니 말이다. 그저 그런 단순한 여자는 아니다. 겉

으론 머리가 텅 빈 생각 없는 속물로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법에 대해 무척 박학다식하다. 

그녀와 당신 사이에 실제로 닮은 점이 있나?

없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연기할 땐 실제의 나

보다 훨씬 더 명랑하고 쾌활해 보이게 노력한다. 난 진

짜 인기 없는 아이였다. 수줍음도 많이 타고 약간 괴

짜에 속했으니까.

당신이 학교에서 가장 잘나가는 여학생은 아니었다

는 말인가?

학창 시절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빨리 끝나기만을 기

다렸다.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으니까. 

지금은 소피아 부시 같은 여배우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할리우드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평범한 여고

생들처럼 깔깔대며 지내기도 하나?

소피아와 <존 터커 머스트 다이>를 찍을 때 무척 즐

거웠다. 처음으로 여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느

낌을 받았다. 한집에 모여 밤샘 파티도 하고 베개 싸

움도 했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 모든 다른 것도 하고 

말이다. 

오오! 당신은 파티걸인가?

그런 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음주가무가 

허락되기 전의 이야기다. 알다시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법이다. 

지금 싱글인가? 

완벽한 싱글이다. 

뮤지컬 영화 <헤어 스프레이>에도 출연했다. 노래를 

꽤 잘하던데?

음악은 내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존재다. 노래도 좀 부

르는 편이지? 팝스타가 되고 싶은 건 아니다. 내 얼굴

에서 섹시한 가수의 표정을 끌어낼 방법을 모르겠다. 

나에겐 너무 과분한 일이다. 

하지만 MAXIM 화보 속에선 무척 섹시해 보인다.  

이런 섹시 콘셉트의 촬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전혀 새로운 일이고 나에겐 큰 도약이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MAXIM 화보 촬영이라니, 진짜 멋진 것 같

다! 촬영도 편안하게 잘됐고 재미있었다. 

스스로를 섹스 심볼이라고 여기진 않나?

오, 절대, 그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MAXIM 화보를 보고 생각을 바꾸는 건 어떨까?

잡지에 제시카 알바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내

가 섹스 심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섹시하다

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걸 볼 때마다 

나도 “세상에... 지금 농담하는 거지?”라고 하긴 한

다. 내가 방금 한 말이 전형적인 여배우들이 인터뷰

에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건 싫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건대, 나는 내가 섹스 심볼이라고 생

각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

각해주는 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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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모여 밤샘 파티도 하고 베개 싸움도 했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 모든 다른 것도 하고 말이다. 

그녀를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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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 까던 범용 폭탄 X까라 그래! 스마트 폭탄이 왔다능!  WORDS BY 김대영

스마트 폭탄은 1991년 걸프전에서 실시간 TV 방송

으로 위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특히 걸프전은 대

규모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도입해 목표물 150여 개를 불과 24시간 안에 무차

별 공격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1942~1943년에 

걸쳐 B-17과 B-24 같은 대형 폭격기로 유럽을 공

습했던 것보다 많은 목표물을 단 하루 만에 해치

웠다. 더 놀라운 건 이때 사용한 스마트 폭탄이 전

체 폭탄의 8%에 불과했단 사실이다. 

2003년 이라크전 때는 스마트 폭탄의 비중이 68%

로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이라크전은 ‘충격과 공

포’ 라는 말을 남긴 채 1달여 만에 싱겁게 마무리됐

다. 최근의 리비아 공습도 마찬가지다. 다국적군의 

스마트 폭탄은 기세등등하던 카다피군을 불과 며

칠 만에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렸다.

전장을 바꿔놓은 스마트 폭탄 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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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폭탄의 실전 데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라면 스마트 폭탄의 가치를 입증한 전쟁은 바로 

베트남전이다. 베트남전 당시 수도 하노이에서 

90Km 떨어진 칸호아 철교는 미국으로서는 반

드시 파괴해야 하는 중요 목표였다. 1965년부터 

4년 동안 연 600대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범용

폭탄을 쏟아 부었지만 도통 소득이 없었다. 하

지만 단 한번의 스마트 폭탄 투하로 지긋지긋한 

철교를 날려버리는 데 성공했다. 이때 미군이 

사용한 스마트 폭탄이 레이저 유도폭탄이다. 

1964년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사가 개발

한 이 폭탄은 1968년 베트남전부터 실전에서 사

용했다. 이후 6년 동안 TV 유도폭탄과 함께 2만 

5,000여 발을 발사해, 1만 8,000여 개의 목표물

을 깔끔히 정리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신나게 스마트 폭탄을 쏟아 

부었으니 이 방면의 원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역사상 최초의 스마트 폭탄을 만든 건 독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한 중장갑 목표 타격용 폭

탄 프리츠-X(Fritz-X)가 그 주인공이다. 프리츠-X는 길

이 3.3m, 무게 1.4t에 날개 폭 1.4m, 조절판, 꼬리 날개, 

유도장치, 점광 신호기를 탑재했다. 폭격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점광 신호기로 폭탄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라

디오 원격 조정으로 폭탄의 낙하 궤도를 수정해 목표

물에 명중시켰다. 프리츠-X는 1943년 9월 9일 단 3발

로 이탈리아 해군이 보유한 최신형 전함 비토리오 베

네토급 3척 중 1척을 침몰시키고, 다른 1척을 항해 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혁혁한 성과를 달성했다. 부와ㅋ!

스마트 폭탄의 배트남전에서 입증한

원조는 나라능 스마트 폭탄의 위력

나는  오크녀
폭탄 처리반
나는  오크녀나는  오크녀나는  오크녀

이...이...
이...이쿠요!

퐁당 퐁당

폭탄을 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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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유도폭탄은 범용 폭탄에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

착한 녀석이다. 전투기나 지상군이 목표물에 레이저 빔

을 비추면 전투기 조종사가 목표 근처 상공에서 레이저 

유도폭탄을 투하하고, 폭탄은 목표물에 반사된 레이저 

빔을 감지해 날아가 명중한다. 여기에 사용하는 유도 

키트 중 <수학의 정석>만큼이나 유명한 브랜드가 미국

의 ‘페이브웨이 시리즈’ 다. 페이브웨이Ⅰ은 1960년대

에 처음으로 상용화됐고, 페이브웨이Ⅱ는 전개식 핀을 

장착해 사정거리가 늘어났다. 1986년부터 배치된 페이

브웨이Ⅲ는 레이저 유도 전까지 디지털 자동조종장치

를 사용할 수 있는 2단계 유도 방식을 적용했고, 대형 

핀을 사용해 낮은 고도에서 투하해도 먼 거리의 목표물

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게끔 개량되었다. 

읽기도 어려운 ‘합동직격탄(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의 약자인 제이담은 1996년부터 미국 

보잉사가 생산했다. 폭탄 후미에 페이브웨이와 

같은 유도 키트가 있어 폭탄을 정밀 유도한다. 

GPS와 INS(관성항법장치)가 내장됐고, 날개 부분

에 방향조정용 플랩이 달려 있다. 제이담은 GPS 

위성의 정보를 받아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날아

가는데, 적의 전파 방해가 있다면 INS(관성항법장

치)를 활용한다. 대신 GPS 유도일 경우, 13m인 오

차가 30m로 커지는 단점이 있다. 기후 조건에 영

향을 받지 않으며 한 번에 다수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사정 거리는 고도 14,000m에서 투하할 

경우 28㎞에 달한다.  

목표 지점의 2~3m 이내에 명중할 만큼 정확도를 자

랑하는 레이저 유도폭탄도 약점은 있다. 레이저로 목

표 지점을 비춰야 하므로 일단 ‘눈에 보여야’ 한다. 그

래서 악천후 상황에서 고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

다.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연방의 코소

보 지역 공습 작전은 산악 지형이라서 상공에 심하

게 안개가 끼거나 낮게 구름이 깔렸다. 이 때문에 레

이저 유도폭탄이 반사된 레이저 빔을 찾지 못해서 

폭탄 투하가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은 걸프전 이후 레이저 

유도폭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GPS 유도폭탄 제이담이다. 

레이저 유도폭탄의

‘정석 시리즈’ 페이브웨이

하지만 레이저 유도폭탄도

완전체는 아니라능!

GPS 유도폭탄 제이담의 위엄!

요즘은 복합형이 대세

최근 스마트 폭탄은 유도 방식 통합형

이 대세다. 레이저 유도폭탄 페이브웨

이 시리즈에는 GPS 유도 기능을, GPS 

유도폭탄 제이담에는 레이저 유도 방

식을 추가하는 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 

유도 방식을 짬뽕하면 각자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 그렇게 탄생한 녀석이 

바로 레이저 제이담(Laser JDAM)과 

페이브웨이Ⅳ다.   

이놈, 씨알 참 굵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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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군 역시 페이브웨이 시리즈와 제

이담 유도폭탄을 사용 중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를 개발 중

이다. GPS 유도방식을 사용하는 제이담과 달

리 KGGB는 활공형 유도키트로 글라이더 날개

가 달려 있어 사정거리가 더 길다. 투하 후 유

도키트에 입력된 표적으로 날아가는 건 물론 

경우에 따라 목표물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스타일로는, 지난 1989년부터 개발해 

운용 중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롱샷키트가 

있다. KGGB는 한창 개발 중이며 2013~2014

년에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스

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 폭탄도 자체 개발하

는 스마트한 나라에 살고 있다. 뿌잉뿌잉!

토종 스마트 폭탄도 있다능!

스마트 폭탄의 대표 주자Military Issue

> 벙커 버스터 GBU-28
이름 그대로 벙커 파괴자! 걸프전에 데뷔한 이 녀석은 

BLU-113 초고관통 폭탄과 페이브웨이Ⅲ 레이저 유도

키트를 합쳤다. 초고관통 폭탄 BLU-113은 미 육군에서 

은퇴한 8인치 포신을 개조해 만들었다. 일반 폭탄에 비

해 관통력을 대폭 강화해 지하에 숨은 목표물을 파괴

하는 데 효과만점이다. 폭탄에 장착된 2t의 탄두는 지

하 30.5m(콘크리트는 6m)까지 뚫고  들어간 후에 폭발

하도록 설계했다. 벙커에 숨어봤자 헛일이다.       

> 작지만 강한 SDB
SDB는 소직경폭탄(Small Diameter Bomb)의 약자다. 

SDB는 크기를 줄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처럼 제한된 공

간에 최대한 많은 수의 폭탄을 우겨넣을 목적으로 개발

했다. 무게는 250파운드(113kg)에 불과하지만 500파운

드(227kg) 폭탄보다 관통력이 뛰어나다. GPS 유도 오차

가 5~8m에 불과해서 쓸데없는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

다. 최근에는 레이저 유도장치를 결합한 SDBⅡ도 개발

중이다. SDBⅡ는 이동 중인 목표물도 공격이 가능하다.   

스마트란 이름은 폼이 아니다.

오폭 피할 수는 
없는가?

오폭의 사전적 의미는 폭탄을 정해진 대상이나 위치가 아닌 곳에 폭격하는 것을 말한다. 명중률

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마트 폭탄과 미사일이 대세인 요즘이지만, 오폭은 여전히 존재한다. 

스마트 폭탄을 최초로 광범위하게 사용한 걸프전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적군에 의한 아군 피해

보다 아군의 오폭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오폭의 비율은 점차 줄고 있다. 

특히 공중과 지상의 목표 지시 장비의 해상도가 좋아졌으며,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피아 식별 장

치도 발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버(ROVER: Remotely Operated Video Enhanced Receiver)라는 

장비도 개발했다. 로버는 지상에서 공군의 폭격을 유도하는 전술항공통제사(FAC)가 사용하는 장

비로, 공중의 항공기나 무인기가 지상의 목표물을 촬영한 영상을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장비

다. 이 장비의 사용으로 조종사가 보는 지상의 목표물이 실제 목표물과 다르거나 적군이 아닌 민

간인이 목표물에 있을 경우, 지상의 전술항공통제사가 폭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만큼 오폭의 가

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약오르면 

맞춰보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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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란스 
UV 프로텍션 SPF 40 PA+++

첫 만남은 번지르르 했지만 5분도 안 돼 맑고 보송하게 변

신했다. 태양 아래서 오징어처럼 말라가는 피부를 살리기 

위해 선인장 같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이당류를 추출해 당

신이 피부에 수분을 오랫동안 머물게 도와준다.

30mL 50,000원 

2 키엘
울트라 라이트 데일리 UV 디펜스 SPF 50 PA+++

제품을 사랑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출시 1주년 만에 크

기를 2배로 키운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다. 노화를 유발하

는 UVA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PA+++지수 기준보다 2배 더 

차단하는 것을 증명했다. 수분 크림은 버려도 될 만큼 촉촉

하다. 한정품이니 서두를 것! 

60mL 65,000원 (30mL 45,000원)

3 비오템 옴므 
UV 디펜스 SPF 50 PA+++

남성 전용 자외선 차단제만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강력

한 방어 능력을 보여준다.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매일 얼

굴과 목에 발라주자.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라 외부 활동이 

많은 날엔 가방 안에 넣어 다니기 좋다. 

30mL 45,000원

4 오르비스
UV CUT 선 스크린 슈퍼 SPF 50+ PA+++

스킨만큼이나 묽은 타입이라 제품을 쓸 때 흘러내리지 않도

록 유의하자. 번들거림이 약간 남는 편인데 통닭 먹은 입술 

같진 않으니 안심이다. 워터프루프, 샌드프루프(모래가 묻

어도 들러붙지 않고 사르르 떨어지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

는데, 아직 휴가를 못 가봐서 테스트해보진 못했다. 편집장

님, 저 잠시 휴가 좀...  50mL 18,000원

5 맨즈 클래식 
Sun Power Cream SPF 50+ PA+++

다른 제품보다 무겁게 발리고 다공성 파우더를 함유해 피

부가 뽀송거린다. 제품 특유의 색이 비비크림 같은 커버력

을 발휘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바르면 X된다! 펌

프 타입이라 가방 속에서 뒹굴다 보면 제품이 샐 수 있어 휴

대하기가 힘든 게 단점이다.  65g 18,000원  

6 피터토마스로스 
우버드라이 선스크린 SPF 30

요즘처럼 자연이 열 받아 날뛸 땐 조심해야 한다. 야외 활동

을 할 때를 제외하곤 선크림 따위 발라본 적이 없던 당신도 

피부암을 걱정해야 한다는 거다. 미국 피부암 재단의 추천 

제품으로, 크림 같은 색감과 질감이 부드럽게 발리고 끈적

임과 잔여감이 전혀 없다.  118g 51,000원 

7 오리진스 
브라이트닝 안티 스트레스 UV 페이스 

       프로텍터 SPF 50 PA+++
하얀 패키지처럼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린다. 우유처럼! 발랐

을 땐 유분감이 남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일본 바질 

잎과 작약 추출물이 피부 스트레스를 방지해 색소 침착을 예

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본...방사능...엄...  40mL 45,000원 

8 라네즈 옴므 
선 BB 로션 SPF 41 PA++

비비크림 바른답시고 얼굴을 밀가루 인형처럼 만들 텐가? 

선블록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당신의 얼룩덜룩한 피부 톤을 

하나로 정돈해주는 기능을 더한 기특한 놈으로 만족해보자. 

당신 콧속에서 머리를 내밀까 말까 고민하는 블랙 헤드나 

여드름 자국을 다 지워주진 않지만 얼굴의 과다 피지를 조

절해 개기름 뽐뿌질을 줄인다.  60mL 23,000원대 

1

2

3

4

5

6

7

8

Sun & 
Sunblock

요즘 선크림은 번들거리지 않고 면상을 가
부키로 만들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자네는 
아직도 하얀 속살과 따로 노는 거무튀튀한 
얼굴을 자랑스럽게 쳐들고 다니는 거지? 

BY 고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COOPERATIONS 라네즈 옴므(02-546-7764) 피터토마
스로스(02-3479-6060) 오르비스(080-301-5252) 키엘(080-
022-3332) 오리진스(02-3440-2783) 비오템옴므(02-3497-
9705) 클라란스(02-3014-2915) 맨즈클래식(02-2086-0193)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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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보호 의자 브랜드‘우리들체
어’에서 사무실용 의자 신제품을 선
보인다. CEO을 위한 iPOLE1과 직장
인을 위한 iPOLE3로 이루어진 이번 
라인은 가슴받이를 사용하지 않는 시
간에는 팔걸이로 세팅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해 실용성을 높였다. 척추도 
보호하면서 실용성 있는 디자인을 가
미한 이번 라인을 주목해보자. 문의 
1599-7689 www.wooridulchair.com

 ‘우리들체어’,
오피스 라인 출시

젠하이저, 
아이폰용 이어폰 ‘MM30i’ 출시
애플 제품은 애플용 리시버로 들어야 한다. 젠하이
저에서는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팟, 아이패드는 물로 
프로와 맥프로까지 사용 가능한 인이어(In-ear) 방식
의 이어폰‘MM30i’를 출시했다. 주파수 대역폭이 
17,000~20,000Hz로 초저역대까지 강력한 베이스로 
감상할 수 있다. 가격 99,000원 문의 02-711-9275 
www.sdfint.co.kr

Musical Play <피아프>, 최정원의 재발견
신시컴퍼니는 4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뮤지컬 <피아프>를 공연한다. <피아프>는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에디트 피아프의 실화를 그린 작품으로, 그녀의 주옥같은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2009년 호연 당시 90%가 넘는 객석점유율을 기록한 작품으로, 초연 때의 최정원이 
다시 한번 주인공으로 열연하니 명작을 감상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가격 R석 5만 원, S석 4만 원 문의 02-577-1987

 ‘호세 쿠엘보 리제르바 
델라 파밀리아’ 출시
전세계 No.1 프리미엄 테킬라‘호세 쿠엘보’가 
테킬라의 걸작‘호세 쿠엘보 리제르바 델라 파
밀리아(Jose Cuervo Reserva DE LA FAMILIA)’를 
출시했다.  W 서울 워커힐, 신라, 하얏트 호텔에서 
만날 수 있는‘호세 쿠엘보 리제르바 델라 파밀
리아’에디션은 호세 쿠엘보 가문에서 귀한 손님
을 대접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테킬라로 브랜
디 잔에 스트레이트로 마시거나 온더락 잔에 돌
돌 말은 오렌지 껍질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얇고 가벼운 소니 에릭슨의 ‘엑스페리아 아크’는 최신 
안드로이드 OS 진저브레드 기반에 소니가 자랑하는 카
메라, TV 기술을 접목했다. 특히 소니 카메라에서 호평
받은 야간 촬영 센서 모바일 엑스모어 R과 f/2.4렌즈로 
야간에도 810만 화소의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린 세련된 디자인은 덤이다. 
www.xperia.co.kr

소니만의 
엔터테인먼트 기술, 
 ‘아크’와 조우하다

한국타이어는 4월 19일부터 독일, 미국, 영국 등 세계 9개 주요 시장 중심으로 세계 5대 
프리미엄 타이어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광고를 전개했다. 한국타이어의 이번
  ‘Be One With It’ 캠페인은 타이어와 운전자 사이의 믿음과 교감을 통해 도로와 하나가 되
는 운전자의 감정을 표현한 광고로, 다양한 글로벌 광고를 제작한 제프리 달링(Jeffery 
Darling) 감독이 연출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미국과 독일 등 선진 
시장에서도 판매와 인지도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한국타이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
계 5대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글로벌 광고 캠페인 ‘Be One With It’ 시작

MAXIM 
BUYER’S
EDGE

카시오가 충격에 더욱 강해진 성능과 심플한 디자인을 장
착한 신형 G-SHOCK을 출시했다. 내구성이 뛰어난 가볍
고 강인한 소재의 글라스 파이버 인서트 밴드(Glass Fiber 
Insert Band)를 새로 채용한 G-SHOCK GD-200 RM Series
는 밝은 고휘도 LED 백라이트와 랩 메모리 60개 등의 성능
으로 실용성도 높였다. 가격 18만 원 

카시오의 G-SHOCK
GD-200 R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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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디자인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커
피머신이 등장했다. 크레메소 캡슐 커피머
신은 캡슐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60초 안에 
바리스타급의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빼어난 
맛은 물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
는 크레메소는 감사의 달 5월 부모님과 스
승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에 최고의 선
물이다. 가격 598,000원 문의 1577-3265

감사의 달 5월, 고마운 
마음을 크레메소로 

아수스가 2세대 샌디 브리지 i7 노트북 K53
을 출시했다. K53은 기존 제품 대비 최대 
30%까지 성능이 향상된 2630QM CPU와 
데스크톱 못지않은 3D 그래픽 환경을 지원
하는 지포스 540M GPU를 탑재했다. 가격
은 이전 i5 모델과 동일하지만 4GB DDR3 
메모리와 750GB의 하드디스크를 장착해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자랑한다. 
가격 120만 원 문의 02-702-7900

4월 4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진
행된 ‘2011 서울모터쇼’의 <모터쇼를 빛
낸 베스트카> 시상식에서 닛산의 큐브
(CUBE)가 승용차 부문에 선정됐다. 본 
어워드는 모터쇼 취재 기자단을 대상으
로 디자인과 기술력 부문에 대한 종합적
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닛
산 큐브는 3세대의 모델 체인지를 거치
며 오는 8월 국내에 공식 출시 예정이다. 
문의 080-010-2323 www.nissan.co.kr

현대자동차, 2012년형 투싼ix 출시!
현대자동차는 향상된 연비와 함께 동급 최고 수준의 편의 사양과 안전성을 갖춘 2012년형
투싼ix를 출시했다. 2012년형 투싼ix는 연비를 높이고, 고급 인조가죽 시트를 기본 적용했으
며, 오토 크루즈 컨트롤과 열선 스티어링 휠을 새롭게 채택했다. 현대차는 5월 말까지 투싼
ix 출고 고객을 추첨하여 5박 7일간 스페인과 프랑스를 여행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
획이다. 가격 1,977~2,871만 원

140년 전통의 유니레버 바세린(Unilever Vaseline)이 바세린 뷰티 버스를 운영한다. 바세린 뷰
티 버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의 도심을 방문하여 퀴즈 맞히기, 
스크래치 카드, 포토 이벤트, 샘플 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바세린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샘플까지 풍성
하게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  www.unilevervaseline.co.kr

굿스킨 랩스에서 새로 출시한 필렉스트라는 피부 볼륨감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노화가 진행되면
서 홀쭉해지는 볼륨감은 가슴뿐 아니라 당신의 피부에도 나
타난다. 필렉스트라는 얼굴 전체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의 
투명도를 맑게 하며 자연적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볼륨감을 높인다. 가격 50mL 6만 원 문의 02-3440-2750

2011년 신학기, 아수스의 게
임용 노트북 종결자 

닛산 큐브(CUBE), ‘2011 서울모터쇼를 빛낸 베스트카’ 선정

도심 속 바세린 뷰티 버스를 찾아라!

필렉스트라로 젊음을 채우자!

아디다스, 클라이마쿨 라이드 출시

‘타임 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제안하다
스페인의 시계 브랜드 ‘타임포스’가 2011년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특별한 선물 아이템을 제안한다. 바
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컬렉션’이다. 한정 생산 제품이며, 그의 친필 사인과 함께 
이중 안전 잠금 버클과 고무 밴드, 듀얼 타임 기능, 10기압 방수, 크로노그래프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격 68만 원  문의 02-757-9866(미림시계)  www.milimwatch.co.kr

발에 유난히 땀이 많은 당신을 위한 아디다스 ‘클라이마쿨 라이드(CC Ride)’가 출시되었
다. 230g의 무게에 최소화한 갑피와 밑창, 안창 모두 통풍이 잘되는 클라이마쿨 소재를 사용
해 360도 어떠한 각도에서도 공기가 통한다. 신발 속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발의 온도를 낮
춰주어 오랜 운동에도 산뜻함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가격 129,000원 shop.adid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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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컨버스(Converse)에서 이번 시즌의 비비드 컬러 트렌드를 반영한 로드머신 러닝화를 출시
한다. 무채색과 네온 컬러의 조화로 역동적인 느낌과 생동감을 주는 컨버스 로드머신 러닝화로 
올봄, 활동적인 패션 스타일링을 완성해보자! 가격 99,000원  문의 02-2046-8214

올림푸스, 프리미엄 하이엔드 카메라 SZ-30MR 출시 

지프(Jeep) ‘와펜 장식 피케 티셔츠’ 출시

팔목의 자신감 폴스미스 워치

컨버스, 네온컬러 로드머신 출시

푸마 코리아, 
소셜 클럽 파티 개최
푸마 코리아는 지난 4월 4일 압구정동 ‘삐에로 스트라
이크’에서  ‘푸마 소셜 클럽 파티’를 성공리에 마쳤다. 
 ‘푸마 소셜 클럽 파티’는 스포츠 정신을 담은 건강한 
소셜 문화를 일상 속에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로, P(Play), U(Us), M(Music), A(Art)의 테마로 구성
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문의 070-7012-6539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몰이 중인 피델
리티 스테레오 백(Fydelity Stereo Bag)
은 백팩, 컬러백, DJ백 등 다양한 라인
업을 갖추고 있다. 그중 주력 제품인 
백팩은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고, 음
악을 듣는 용도 외에도 패셔너블한 아
이템으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www.scratchtracks.co.kr

올림푸스가 출사 시즌인 5월을 맞아 더욱 슬림해진 보디에 DSLR급 기능을 더한 프리미엄 하이엔
드 카메라 SZ-30MR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의 주요 특징은 Full HD 동영상과 최대 1,600만 화소
의 사진 촬영이 동시 가능한 멀티 레코딩. 또 광학 24배 초 망원 줌에 360도 스마트 파노라마 촬영 
및 3D 포토 모드도 탑재했다. 가격 498,000원  문의 02-1544-3200

멋을 내지 않아도 멋스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한 지프(Jeep)‘와펜 장식 피케 티셔츠’는 베이식한 
디자인으로 어떤 패션과도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앞쪽 가슴에 지프 고유의 와펜을 부착해 포인트
를 준 지프‘와펜 장식 피케 티셔츠’는 데님 팬츠뿐만 아니라 카고 팬츠 등과도 잘 어울려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가격 89,000원  문의 02-548-5191

인섹트블로커는 국화류 꽃에서 추출한 천연 
방충 성분을 의류 소재에 합성한 것이다. 모
기, 파리, 진드기, 개미 등 각종 해충의 움직
임을 둔하게 만들고, 옷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아줘 야외 활동 시 벌레에게 물리지 않게 
도와준다. 가격 98,000원
문의 02-6908-0218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에서 이번 2011년 S/S시즌
을 맞이하여 ‘아웃도어 DNA’를 담은 ‘화이
트 라벨’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시즌 새
롭게 출시된 ‘화이트 라벨’은 노스페이스의 
자랑인 아웃도어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일
상 생활 속에서도 패셔너블한 아웃도어 룩을 
트렌디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차별
화하였다. 가격 45,000원

컬럼비아, 해충 방지 
‘인섹트블로커’ 라인업 출시

노스페이스, ‘화이트 라벨’ 
카툰 티셔츠 출시

스피커 달린 가방, 
피델리티 스테레오 백

폴스미스에서 슬림한 스트랩과 모노톤의 다이얼 컬러가 
돋보이는 오토메틱 워치 OXFORD를 출시했다. 도마뱀 가
죽 소재를 사용한 스위스 컬렉션 특유의 고급스러운 디
자인과 케이스 뒷면에 새겨진 폴스미스가 직접 디자인한 
ART DECO 드로잉은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 
문의 02-3284-1300 www.galleryocl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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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S는 Beautiful(아름다운) Elegant(
우아한) Natural(자연스러운) Stylish(
멋진)의 단어를 조합한 브랜드로, 최
고의 품질인 디자이너 제품을 저렴
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각종 
TV 광고 및 드라마, 영화에서도 벤
스 코리아(BENS KOREA) 제품을 찾
는 재미도 쏠쏠하다. 문의 032-653-
0888 www.bens.co.kr

리바이스 워치가 5월을 맞이해 사랑하는 연인 또는 친구에게 선물용으로 적합한 블링블링한
  ‘스와로브스키 LTH05’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한다. 기존에 선보인 리바이스 워치는 캐주얼하
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가 강했던 반면 새롭게 출시하는 ‘스와로브스키 LTH05 시리즈’는 
스와로브스키의 개성을 워치 다이얼 주변에 세팅함으로써 한층 더 고급스러움까지 표현했
다. 문의 02-543-7685

‘벤스 코리아’의 이태리 모던 
디자인 가구  

리바이스 워치, 
 ‘스와로브스키 LTH05’ 시리즈 출시 소식

 ‘버커루’와 함께 
피케 셔츠의 계절이 돌아왔다!

루미녹스의 
아웃도어 워치와 도전하라!

여름철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 피케 셔츠의 계절이 
돌아왔다. 4가지 컬러로 출시된 버커루 피케 셔츠는 
깔끔하고 단정한 슬림 피트로 어떤 하의와 매칭해
도 어울린다. 섬세한 공정으로 완성된 버커루 로고
와 와펜 자수 장식은 다소 심심할 수 있는 피케 셔츠
의 멋을 살렸다. 가격 5만 원대 www.buckaroo.co.kr

루미녹스(LUMINOX)의 3152 Steel Colormark는 미 해
군 특수부대의 야간 작전 수행을 통해 그 진가를 인
정받은 시계로, 강화 유리섬유와 스테인리스스틸 케
이스를 사용했다. 또한 200m 방수 기능은 물론 별
도의 동력 없이 밝은 빛을 2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정교한 스위스 멀티주얼 쿼츠 무브먼트가 자리 잡고 
있다. 가격 569,000원 문의 02-757-9866(미림시계) 
www.luminoxwatch.co.kr

대림미술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 루이비통, 마크 제이콥스, 비비안 웨스트 우드, 셀린느, 미
소니, 입생 로랑, 푸마 등의 광고사진을 찍어왔던 유르겐 텔러의 작품을 국내 최초 소개한
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작가의 사진 철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경험 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을 따로 마련해 기존 전시와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는 2011년 7월 31일 까
지. 문의 02-720-0667

유르겐 텔러, ‘Touch me’ 대림미술관 전시

BMW 코리아는 2011 서울모터쇼에서 BMW의 플래그십 모델인 7시리즈에 ‘BMW 750Li 코리안 
아트 에디션(BMW 750Li Korean Art Edition)’을 전시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손대현 장인이 
제작한 나전칠기 인테리어 장식이 장착된 모델로, 섬세한 독일 장인의 정신이 깃든 BMW 최
고의 플래그십 7시리즈에 한국적 미(美)가 어우러져 청아하면서도 정갈한 한국 특유의 디자인
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MW, ‘750Li 코리안 아트 에디션’ 선보여

골드문트에서 새롭게 선보인 ‘METIS’ 라인
은 골드문트의 명품 사운드를 그대로 적용
한 하이엔드 오디오 입문자를 겨냥한 제품
이다. 신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불
필요한 진동을 잡아주는 메커니컬 그라운
딩 구조를 그대로 적용해 안정된 음감을 제
공한다. 깔끔한 디자인과 세련된 실버 컬러
가 젊은 신혼부부들의 감각에도 잘 맞는다. 
문의 02-926-9085

골드문트의 엔트리급 명
품 오디오 ‘METIS’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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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S 슈즈원(02-3443-1703) 제이미앤벨(070-8247-7834) 스파이시칼라(02-3444-7712) 키사(02-3446-9949)

촬영장 침투하기

500마력대의 출력을 자랑하는 한국타이어의 드리프트머신(제네시스쿠페) 
장착된 타이어는 한국타이어의 초고성능 타이어 Ventus V12 e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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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연

들어본 말 중 최고의 작업 멘트는?

“뭐 갖고 싶니?”

남자 친구 있나?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괴롭다. 묻지 마!

촬영 소감은?

날씨가 시원해서 좋다. 모터쇼 때문에 킨텍스에만 있

었는데 밖에 나오니 정말 좋다.  

놀이동산을 마지막으로 간 건 언제인가? 

얼마 전 헤어진 남친이랑 1년 전에 간 잠실 L월드. 우

씨~ 남친 이야기 묻지 말라니깐! 

이상형은?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남자. 지금까지는 내가 더 많

이 좋아하는 쪽이었다. 결혼할 때는 나만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되지 않겠는가?

남자를 보는 조건으로 몸, 마음, 돈 중 딱 하나만 고

른다면?

돈!

본인의 장점은?

털털한 성격. 새침해 보이지만 성격은 ‘남자’다. 

레이싱 모델로서 고충이 있다면?

차멀미. 촌스럽게도!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피곤할 텐데, 그 피로는 맥주

병으로 푸나?

요즘 누가 맥주병으로 다릴 미나? 마사지나 찜질이 

최고다. 

구두 슈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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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글 스파이시칼라
구두 슈즈원, 키사

표지로 다시 돌아가자. 
윤승연 씨 엉덩이 밑에서 웃음 
짓고 있는 타이어의 정체는?

-DTM 전용 레이싱타이어 

  Ventus F200(dry circuit 전용)

-초고성능 타이어 Ventus V12 evo

-DTM 전용 레이싱타이어 

  Ventus Z207(wet circuit 전용)

DTM(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은 세계 

3대 투어링카 대회 중 하나로, 독일 

명차(BENZ, AUDI)간 자존심 대결로 

유명하며, 한국타이어는 DTM의 공식 

타이어 공급회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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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글 제이미앤벨
구두 슈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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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은실

장동건, 현빈, 추성훈 중 한 명만 고른

다면?

외모로만 보면 현빈. 하지만 까도남 스

타일을 좋아하진 않는다.

남자를 보는 조건으로 몸, 마음, 돈 중 

딱 하나만 고른다면?

마음. 나머진 기본! 

오늘 촬영은 어땠나? 

봄나들이 나온 기분이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키가 그렇게 클 

수 있나?

나는 음식을 안 가린다. 아마 그래서 키

가 이렇게 크지 않을까. 

 

피곤할 땐 무얼 하나? 

별 거 있나? 마사지를 받거나 그냥 잔다. 

다리 부기를 빼는 레이싱 모델만의 노

하우는?

신발 밑창에 파스를 붙인다. 그렇게 하

는 모델이 은근히 많다.

구두 슈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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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하

싫어하는 남자 유형은?

개인적으로 B형 남자를 싫어한다.

다른 모델을 보고 질투한 적이 있다면?

엄은실의 다리는 정말 길고 예뻐서 부

럽다. 전유현의 작은 얼굴도.

당신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 

미소. 그리고 쿨한 성격. 

장동건, 현빈, 추성훈 중 한 명만 고른

다면?

음, 추성훈. 

남자를 보는 조건 중 몸, 마음, 돈 중 딱 

하나만 고른다면?

모든 걸 짬뽕한 남자. 굳이 뽑자면 마음.

레이싱 모델 일을 할 때 짓궂거나 불쾌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

모터쇼에서 어떤 남자가 내 다리 사진

만 찍더라. 

어떻게 처리했나? 쿨하게 한 대 때렸나? 

조용히 경호원을 불러서 해결했다. 참

고로 경호원이 무척 멋있었다. 

구두 슈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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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현

장동건, 현빈, 추성훈 중 한 명만 고른다면?

추성훈. 거친 남자가 좋다.

당신이 만난 최악의 남자는?

준 선물 다시 뺏어가는 남자. 얼마 전 헤어진 그

놈은 내가 춥다고 입혀줬던 잠바를 도로 달라

고 했다. 그래서 착불로 보내버렸다. 더러운 걸 

잔뜩 묻혀서.

놀이동산을 마지막으로 간 건 언제인가? 

오래됐다. 2년 전? 나는 바이킹을 가장 좋아한다. 

오늘 촬영장은 맘에 드나? 

7080 놀이동산 같아서 좋다.   

운전은 잘하나?

스피드를 엄청 즐기는 편이다. 한남동에서 일산

까지 20분이면 간다. 물론 교통 법규를 어기진 

않고 요리조리 잘 빠진다.

 

완벽해 보이는 당신도 다른 모델을 보고 부러

운 게 있나?

주다하 언니의 다리는 정말 예쁘다. 

오, 그것뿐인가? 

또 있다.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도 부럽다!

구두 슈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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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호 
정가 5,400원

GIRL’S
DAY

ICON

미드 <해리스 로>
Brittany Snow

배우 김정태

DIGITAL
캐논을 압살할
6대의 카메라

SPORTS
롯데 자이언츠가 멸망하는 이유
카포에라로 몸 만들기
목숨을 건 공놀이

MOTOR
정복자 RANGE ROVER 

모닝 vs 스파크
Round 2

STYLE
서울패션위크에 온 미녀들
봄총각의 피케 셔츠
똑똑해 보이는 안경

MILITARY
스마트 폭탄

CLUB
제1회 MAXIM PARTY

www.maximkorea.net

미미 시스터즈
야광토끼

개그맨 김경진

SUPER MATCH
MAXIM이
  꼽은 최강의
슈퍼히어로는?

DAY 혜리
Ver.1

윤승연 / 엄은실 / 주다하 / 전유현

EXCLUSIVE
PHOTOSHOOT

COME AND PLAY

WITH ME

DRIVING EMOTION

     INTRODUCING   
     한국타이어 
RACE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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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110110110
ZZZ207207207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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